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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본 연구는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형성의 특징을 해외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 과정
을 통해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870년대부터 1910년까지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변화와 신사의 관계를 통해 해외일본인사회에서 진행된 국민국가화에 대해 분
석하였다.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정부의 급무는 서구와 체결한 불평등조약의 개정이
었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정부는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위해서는 근대적인 국민국
가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판적봉환(1869년)과 폐번치현(1871년)
을 단행하고, 헌법을 발포(1889년)하였다. 그러나 근대국가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
의 구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의 정치적 기본단위를 이루는 국민의 
형성이야말로 근대 국민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기 때문이다.1) 따라서 일
본의 “근대국가 건설과정은 근대적 국민의 형성과정이기도 했다.”2)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에 따르면 국민은 공간적인 개념이다. 국경의 안쪽에서
는 균질화, 평준화를 이야기하고, 바깥쪽 즉, “타국에 대해서는 자국민의 우월적인 
독자성(국민성)과 문화적 차이를 강조”한다. 균질적이고 평준화된 공간에 존재하는 
국민은 국민국가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국기(國旗)‧국가(國歌)‧국화(國花) 
그리고 지도는 패턴화된 일국의 이미지를 제공했다.(‘공간의 국민화’) 또한 전통적
인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던 민중은 시간의 재편성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루게 
된다. 1872년 태양력의 시행으로 일본은 서구열강은 같은 시간 시스템을 공유하게 
되었다. 내부적으로도 시간이 통일되어, 비로소 근대적 국가기관이 유효하게 기능
할 수 있게 되었다. 태양력의 시행은 구력을 따랐던 습속이나 미신, 민간신앙 등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질서와 도덕을 만들어 냈다. 예를 들어 1873년 제정된 천장
절과 기원절은 일본민중이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데 깊게 관계했
다.(‘시간의 국민화’) 군대, 경찰, 병원, 학교, 교회(사찰)와 같은 국가장치는 공간과 
시간의 국민화를 추진하며 민중의 신체와 생활리듬을 변화시켜 국민적 통합에 이
르게 하였다.3) 
 메이지정부가 1870년을 전후하여 진기칸(神祇官)을 부흥시키고 신사를 국가의 종
1) 윤상인‧박규태 편, 『‘일본’의 발명과 근대』, 이산, 2006, p.9.
2) 함동주, 『천황제 근대국가의 탄생』, 창비, 2009, p.159.
3) 西川長夫‧松宮秀治 編, 『幕末‧明治期の国民国家形成と文化変容』, 新曜社, 1995, 
pp.10-11, pp.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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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宗祀)로 정해 제정일치의 방침을 세운 것도 신사를 통해 일본민중의 국민적 통
합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4) 1873년 시행된 징병제는 일본의 성인남성들이 3년간 
군대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타지역‧타인으로만 여겨왔던 것들을 일본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의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메이지정부의 정책에 의
한 일본국민의 창출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신불분리령, 신사통
폐합과 같은 정책은 신앙생활의 거점을 잃은 일본민중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또한 
메이지정부의 신사정책도 불교계의 반발과 1889년 일본제국헌법의 제정 이후 제기
된 정교분리문제 등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징병제 또한 온전히 정착
했던 것은 아니었다. 징병검사를 통과한 성인남성 대부분은 농촌의 젊은이였기 때
문에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고, 낯선 군대의 규율 또한 적응하기 어려웠던 
관계로 1873년-1874년 징병제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약 10
만 명이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다.5)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일본인들은 1890년이 
되어서야 스스로 ‘일본국민’임을 인식하게 되었다.6)  
 일본의 국민국가화가 진행 중이던 때 조일수호조규(1876년)가 체결되었다. 이후 
부산(1876년), 원산(1880년), 인천(1883년)이 각각 개항됨에 따라 일본인은 개항장
에 설치된 거류지를 거점으로 일본인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재부일본인의 인
구는 개항 직후 100명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며 1880년에 이
르러 약 2천 명에 달하게 된다. 재부일본인의 증가와 함께 거류지 내에는 병원
(1876년), 사찰‧학교(1877년), 경찰서(1880년) 등과 같은 시설들이 설치되었다. 이
러한 사실은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도 일본 국내와 마찬가지로 니시카와가 
말한 장치들을 통해 일본인의 국민통합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재부일본인사회에 대한 연구는 기무라 켄지(木村健二)와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
의 연구7)를 비롯한 재조일본인연구의 확대와 함께 연구소재의 측면에서 점차 다양
해져 도시화8), 자치기구‧사회단체9), 종교10), 산업11), 교육12), 위생13)과 같은 넓은 
4) 윤상인‧박규태 편, 앞의 책, pp.58-59. 
5) 이 사건으로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다. 앤드루 고든, 
김우영 역, 『현대 일본의 역사』, 이산, 2005, p.139. 함동주 앞의 책, p.125, 
p.160.
6) 함동주 앞의 책, p.160.
7) 木村健二, 『在朝日本人の社會史』, 未來社, 1989, 木村健二, 「在外居留民の社會
活動」,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 제5권, 岩波書店, 1993,  高崎宗司, 『植民
地朝鮮の日本人』, 岩波新書, 2002.
8) 김승, ｢한말 부산거류 일본인의 상수도시설확장공사와 그 의미｣, 한국민족문화
- 3 -
범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국민적 통합이라
는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현재까지 찾기가 쉽지 않다. 병원과 학교 같은 근대적
인 시설은 공공의 시공간을 창출하는 교육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1876년 이후 재
부일본인사회에도 근대적 시설이 설치되었다. 당해지역의 일본인들은 이상과 같은 
시설의 이용을 통해 표준화‧균질화된 언어나 동작을 되풀이하며 이성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국민으로서 통합되어 갔을 것이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부일
본인사회의 연구에서 지역민의 국민적 통합이라는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개항 당시 일본인의 생활습관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871년 
폐번치현이 시행되었지만 일본인들은 여전히 번(藩)과 같은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정
Vol.34, 2009, 양미숙, 「개항기-1910년대 부산의 유곽 도입과 정착과정」, 『지
역과 역사』Vol.24, 2009. 아이 사키코, 「부산항 일본인 거류지의 설치와 형성」, 
『도시연구』Vol.3, 2010, 김승, 「일제강점기 해항도시 부산의 온천개발과 지역사
회의 동향」, 『지방사와 지방문화』Vol.14, 2011. 
9) 차철욱, 「개항기-1916년 부산일본인상업회의소의 구성원 변화와 활동」, 『지역
과 역사』Vol.14, 2004, 김승, 「개항 이후 부산의 일본거류지 사회와 일본인 자
치기구의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Vol.15, 2012.  
10) 최인택, 「개항기 奧村圓心의 조선포교 활동과 이동인」, 『동북아문화연구』
Vol.10, 2006, 김승, 「개항 이후 1910년대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의 조성과 
변화과정」, 『지역과 역사』Vol.20, 2007, 이원범, 「근대 한일관계와 개항지 부
산: 신흥종교의 포교활동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Vol.18, 2011, 김윤환, 「개
항기 해항도시 부산의 동본원사별원(東本願寺別院)과 일본인지역사회:공생(共生)
과 갈등(葛藤)을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Vol.6, 2012, 졸고, 「在釜日本
人社會에서의 '神社化'와 그 의미 : 대마도민의 사당(祠)에서 일본인의 神社로의 
변화, 참여 주체 및 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Vol.54, 2012. 
11) 하원호, 「개항후 부산의 대외무역과 유통구조의 변동 - 곡물무역을 중심으로」, 
『史林』Vol.25, 2006.  
12) 이송희, 「일제하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교육 : 일본인 학교 설립을 중심으
로」, 『한일관계사연구』Vol.23, 2005, 제점숙, 「구한말 부산지역 조선어, 일본어 
교육의 전개 : 이문화 ‘장(場)’으로서의 교육공간」, 『일본근대학연구』Vol.39, 
2013.
13) 金貞蘭, 『開港期釜山における社会構造変化の研究 -日本の衛生行政を中心に
-』, 神戸大学博士論文, 2009, 김정란, 「근대 해항도시 부산에서의 콜레라 유행
과 그 대응 : 일본인거류지 운영과 상수도 설비과정을 중심으로」, 『해항도시문
화교섭학』Vol.4, 2011, 서용태, 「1877년 釜山 濟生醫院의 설립과 그 의의」, 
『지역과 역사』 28호, 2011, 차철욱, 「일제강점기 조선소(朝鮮牛)의 일본수출과 
관리시스템」, 『역사와 경계』Vol.88, 2013.
14) 나루사와 아키라, 박경수 역, 『일본적 사회질서의 기원』, 소화, 200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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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구 번주(舊藩主) 또한 자신이 통치했던 지역사회에
서 정의(情誼)관계를 통하여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한 구 번
주와 지역사회 간의 관계는 1910년대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15)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876년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도 구 번을 중
심으로 한 전근대적 생활습관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둘째는 재부일본인이 조선(인)과 대비되어 서술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국
민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생활상을 조선인사회와 
대비시키는 연구16)에서 흔히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재부일본인사회
는 단일한 일본국민으로 구성된 사회로 서술되기 쉽다.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을 출
신지별로 분류해 살펴본 연구도 없지 않으나, 그들을 일본국민으로 인식해버린 이
상 지역별 차이는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는 개항 이후 당해지역
에서 진행된 국민적 통합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재부일본인사회는 여타 재조일본인사회와 달리 일찍부터 신사가 설립되어 지
역민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다. 초량왜관의 부지와 건물을 이용해 설치된 부산일본
거류지에는 쓰시마인이 세워둔 민간사당도 함께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승의 연
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에는 당시 부산의 여론을 
주도하는 유력자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
였던 소 시게마사(宗重正)를 비롯한 쓰시마출신 인사의 참여가 확인된다는 점이
다.17) 이러한 사실은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신사를 통한 국민적 통합에 이
르는 과정에 구 번(주)를 중심으로 한 쓰시마인의 활동이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전근대적인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던 쓰시마인과 다른 지역 출신의 일
본인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의 설립과정에 주목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를 출신지 혹은 세력별로 구분하고, 당해지역의 신사설
15) 柳敎烈, 『明治憲法體制と華族』, 神戶大學博士論文, 1994, p.38.
16) 차철욱‧양흥숙, 「개항기 부산항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 형성」, 『한국학연
구』 Vo1.26, 2007, 하지영, 「개항기 조선상인과 일본상인 간의 자금거래와 곡
물유통」, 『지역과 역사』Vol.20, 부경역사연구소, 2007, 오미일, 「開港(場)과 移
住商人」, 『한국 근현대사 연구』Vol.47, 2008, 양흥숙, 「개항 후 초량 사람들과 
근대 공간의 형성」, 『한국민족문화』Vol.44, 2012.
17) 김승 앞의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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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살펴보는 시각은 해외신사의 연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해외신사 연구는 해외일본인사회의 구조와 설립 주체에 대한 분
석에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해외신사라는 용어는 1933년 오가사와라 쇼
죠(小笠原三省)의 『海外の神社』가 출판된 이후 널리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해외신사는 크게 세워진 경위와 장소에 따라 두 종류로 분류되고 있다.19) 하나는 
근대이후 대외전쟁의 승리에 따라 일본의 점령지 즉, 식민지(臺灣‧樺太‧朝鮮)나 조
차지(關東州) 혹은 위임통치령(南洋群島), 만주국 등에 정부 혹은 거류민에 의해 세
워진 신사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하와이나, 남북아메리카
대륙 등에 일본이민자에 의해 세워진 신사를 말한다. 여기서 전자를 ‘협의의 해외
신사’라고 하며 후자를 포함한 것을 ‘광의의 해외신사’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
하는 해외신사라는 용어는 협의의 해외신사에 해당한다.20) 또한 해외신사는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거류민설치신사’와 ‘정부설치신사’로 구분되기도 한다.21) 
‘거류민설치신사’는 해외로 진출한 일본인이 자신들의 생활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
해 스스로 설립한 신사이며 메이지 시기를 기점으로 해외에 설립된 해외신사 대부
분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설치신사’는 일본국정부나 총독부, 군 등이 해외에 점령
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상징으로 설립한 신사를 말한다. 후자에는 대만신궁, 조
선신궁, 관동신궁 등이 속한다. 해외신사 연구는 1945년 이후 신사를 통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이라는 측면에서 후자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
다. 다음을 통해 해외신사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카지마 미치오(中島三千男)는 「‘海外神社’硏究序說」22)를 통해 해외신사연구사 
정리를 시도한 바 있다. 나카지마의 해외신사연구사는 최근까지 해외신사연구자들
로부터 큰 반론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나카지마의 정리를 참고하
여 해외신사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카지마는 해외신사의 연구를 총 4기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제1기는 1950년대-1960년대 전반까지로 오가사와라 쇼죠의 『海外神社史 上
18) 小笠原三省, 『海外の神社』, 神道評論社, 1933, pp.12-13. 
19) 中島三千男, 『海外神社跡地の景観変容:さまざまな現在』, 御茶の水書房, 2013,  
 pp.14-15.
20) 협의의 해외신사는 식민지신사 혹은 침략신사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中島三千男 앞의 책, p.15.
21) 仁井田陞博士追悼論文集, 千葉正士, 「東亞支配イデオロギーとしての神社政
策」, 『日本とアジア』, 勁草書房, 1970, p.302.
22) 中島三千男, 「‘海外神社’硏究序說」, 『歷史評論』Vol.6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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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23)과 신사본청(神社本廳)에서 간행한 『神社本廳十年史』24) 같은 해외신사에 관
한 자료집이 신사관계자들에 의해 만들어져 해외신사의 전모가 밝혀졌다. 
 제2기는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중반까지로 신사관계자 이외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해외신사를 식민지지배나 황민화정책과의 관계 속에
서 논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나카노 쿄토쿠(中濃敎篤)의 『近代日本の
宗教と政治』와 『天皇制國家と植民地傳導』25)가 있고 앞서 해외신사를 ‘거류민설치
신사’와 ‘정부설치신사’로 구분했던 치바 마사지(千葉正士)의 연구도 이 시기의 연
구로 포함되고 있다. 
 제3기는 1970년대 후반-1980년대까지로 조선, 대만, 만주 등 각 지역의 해외신사
에 대한 개별연구가 시작된 시기다. 신사를 포함한 불교, 크리스트교 등 일본종교
가 조선의 식민지지배에 관여한 사실을 밝힌 한석희(韓晳曦)의 『日本の朝鮮支配と
宗教政策』26)과 같은 연구도 이 시기의 연구로 분류되고 있다. 
 제4기는 1990년대-2000년대까지로 해외신사의 연구가 질과 양에서 비약적으로 
진전한 시기이다. 이 시기 연구의 특징은 식민지지배와 관련되어 진행되던 연구가 
더욱 심화되어, 그 지역의 특정 시대나 특정한 과제로 압축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나카지마는 1990년대에 발표된 닛타 미츠코(新田光子)의 
『大連神社史』27), 사가이 타츠루(嵯峨井建)의 『満洲の神社興亡史』28) 등을 언급하였
다. 그리고 4기에는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연구인 스가 코지(菅浩二)의 『日本統治
下の海外神社-朝鮮神宮‧台湾神社と祭神-』29), 아오이 아키히토(靑井哲人)의 『植民
地神社と帝国日本』30), 김승의 「개항 이후 1910년대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의 
조성과 변화과정」, 김대호의 「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
계」31), 박진한‧김창수의 「인천대신궁의 공간 변용과 재인천 일본인」32)과 같은 연구
23) 小笠原三省, 『海外神社史 上卷』, 海外神社史編纂會, 1953. 
24) 神社本廳, 『神社本廳十年史』, 1956.
25) 中濃敎篤, 『近代日本の宗教と政治』, アポロン社, 1968, 同, 『天皇制國家と植
民地傳導』, 國書刊行會, 1976.
26) 韓晳曦,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 未來社, 1988.
27) 新田光子, 『大連神社史: ある海外神社の社会史｣, おうふう, 1997.
28) 嵯峨井建, 『満州の神社興亡史』, 芙蓉書房出版, 1998.
29) 菅浩二, 『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朝鮮神宮‧台湾神社と祭神-』, 弘文堂, 2004.
30) 靑井哲人, 『植民地神社と帝国日本』, 吉川弘文館, 2005.
31) 김대호, 「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 『일본의 식민
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2008, pp.72-184.
32) 박진한‧김창수, 「인천대신궁의 공간 변용과 재인천 일본인」, 『제국 일본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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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50년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해외신사연구는 신사를 통한 일본의 식민지지배
를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주된 분석의 대상 또한 조선, 대만, 
관동주 등과 같은 일본의 식민지를 총진수(總鎭守)했던 조선신궁, 대만신궁, 관동
신궁 등이 선정되었다. 한국의 학계에서도 2000년 이전까지는 주로 신사참배 강요
와 종교 탄압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33) 1990년 이후로는 앞서 
언급된 ‘거류민설치신사’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식민지 시기에 대해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에서 벗어나 그 사이에 존재하
는 보다 다양한 양상들에 주목하려는 시각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제4기에 발
표된 연구들 대부분이 그러한 시각의 영향을 받아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해외신사의 연구는 오랜 시기에 걸쳐 소재와 시각의 부문에서 발전
을 거듭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분석이 심화되고 있지 못한 부분도 
남아있다. 바로 해외신사가 당해 일본인사회에 설립되는 과정이다. 특히 해외일본
인사회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구성원 간의 갈등과 타협 등의 사건이 신사의 설립
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다. 신사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존립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해외신사의 연구가 해외일본인사회에 대한 분석을 바
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해외신사연구가 소홀했던 부분을 채워보고자 한다.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를 출신지별로 구분하여 분절적으로 이해한다. 오
미일의 연구에 따르면 1888년 당시 재부일본인의 인구는 2,645명이었는데, 그중 
50%가 쓰시마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34) 이것은 같은 시기 재부일본인사회를 거
주자의 출신지를 기준으로 쓰시마인과 비쓰시마인의 구도로 나눠서 관찰할 수 있
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을 당해지역사회를 구성했던 두 
주체의 활동에 주목하며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지 조선의 근대도시 형성』, 심산, 2013, pp.227-260.
33)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연구』, 일지사, 1982, 김승태, 「日本神道
의 침투와 1910‧1920년대의 ‘神社問題’」, 『韓國史論』Vol.16, 1987, 최석영, 『일
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서경문화사, 1997, 김대호 앞의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였다. 
34) 오미일, 「開港(場)과 移住商人」, 『한국 근현대사 연구』Vol.4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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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신사라는 용어를 역사적으로 파악한다. 해외신사연구에서 신사라는 용어는 
“신도의 신들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 또는 시설의 총칭”35)이라는 포괄적인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사의 이해에 대해 사쿠라이 하루오(櫻井
治男)는 다양한 존재형태를 가진 신사를 이해함에 있어 타당한 면이 있지만, 근대
라는 시대를 통과한 신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신사의 개념화가 행정적인 입장에서 
실시되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신사관이 양성되었다는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36) 즉 신사들을 이해함에 있어 메이지정부
의 신사행정에 의한 영향을 구분하며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쿠라이에 따르면 메이지정부는 1868년부터 1879년까지 각 지방에 산재한 신사
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神社明細帳』에 남겼다. 오늘날 신사명(神社名)
이란 신사의 명칭이고, 신명(神名)이란 신사에서 모시는 신의 이름이며, 신체(神體)
란 신령이 머문다고 생각되는 물체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메이
지정부 초기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까지 신사‧신‧신체 삼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때로는 삼자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 
삼자가 각각 분리되어 오늘과 같이 인식하게 된 것은 메이지정부의 신사행정의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신사 가운데에는 나라현의 오미와신사(大神神社)나 이소노카미
신궁(石上神宮)과 같이 사전(社殿)을 보유하지 않고 금족지(禁足地)를 정해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배후의 산이나 금족지를 배례하는 신사도 있었다. 그러나 신사행정
의 결과 신사의 시설로서 사전‧배전(拜殿)‧도리이(鳥居)를 갖추도록 함에 따라 신사
에 일률적으로 사전이 세워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대 이전 일본의 어느 지역
에서는 산(山)의 신을 모시는 장소를 일컬어 ‘山神社’라고 표기하고 야마노카미 노 
야시로(ヤマノカミ‧ノ‧ヤシロ)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신사행정의 결과 야
마 진자(ヤマ‧ジンジャ)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신에게 봉사하는 측에서도 그
곳이 신을 모시는 단순한 사당(社)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신사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37)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재
부일본인사회의 신사의 연구가 메이지정부가 실시한 신사행정의 영향을 고려하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이지정부의 신사행정을 염두에 
두고, 개항 이전 쓰시마인이 초량왜관에 세운 사당이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를 
35) 國學院大日本文化研究所編, 『神道事典』, 弘文堂, 1994, p.3.　
36) 櫻井治男,　『地域神社の宗教学』, 弘文當, 2010, p.9.
37) 櫻井治男 앞의 책,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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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근대적 신사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개항 이후부터 1880년대까지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에 대해 검토하
였다. 1876년 개항 이후부터 1888년까지 재부일본인 중 과반수는 쓰시마출신자였
다. 쓰시마인과 타지역 출신자 간에는 갈등이 존재하였고, 심할 경우 폭력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쓰시마인은 동향회를 결성하여 구 번과 번주를 구심
점으로 연대하였다. 쓰시마인의 전근대적 생활습관은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데 장애가 되고 있었다.  
 제2장에서는 출신지별로 크게 쓰시마인과 타지역 출신자로 분할되어 있던 재부일
본인사회가 청일전쟁 이후 용두산신사의 설립을 통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
을 검토하였다. 재부일본인사회의 전반적인 행정은 자치기구에서 담당했다. 자치기
구는 1880년부터 거류지 내 방치되어 있던 쓰시마인의 사당을 정비하여 일본인의 
신사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 결과 쓰시마인의 사당은 사무소(社務所)와 같은 시설
을 갖춘 근대적 신사로 거듭났다. 자치기구의 활동과 별개로 쓰시마동향회는 1884
년 쓰시마의 초대 번주를 모시는 기념공간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제전을 집행하
였다. 자치기구와 쓰시마동향회 두 주체에 의해 분할되어 있던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앙은 청일전쟁 이후(1896년) 고토히라신사(金刀比羅神社)로 결집된다. 1898년 노
후한 고토히라신사의 개건공사가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였던 백작(伯爵) 소 시게마
사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분열되어 있던 재부일본인사회의 통합에 화족(華族)의 협
조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소의 활동은 구 번주이자 화족의 영향력이 해외일
본인사회의 통합에도 미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1899년 고토히라신사의 
사호(社號)가 용두산신사로 변경되었고, 용두산신사는 재부일본인사회의 우부스나
신사(産土神社)이자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제3장에서는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 신사행정을 통해 재부일본인사회가 법적으
로 근대국민국가 일본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용두산신사는 재부일
본인의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하였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해외에 임의로 
설치된 신사에 불과하였다. 1906년 통감부령으로 거류민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
부일본인사회는 일본 국내의 시정촌(市町村)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거류민단법에 따라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행정구(行政區)를 획정하고 각구를 담당
하는 총대(總代)를 선출하였다. 이후 1908년 용두산신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우지코(氏子)총대가 거류민단총대의 선출규정에 근거하여 각구에서 2명씩 선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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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지코구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작업은 일본국내에서도 메이지말기 내무
성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신사중심주의’라고도 불린 이 작업은 신사를 시정
촌 내지 우지코조직의 공공활동, 산업, 교육, 사상의 중심에 두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용두산신사의 사격(社格)청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법적으로 
용두산신사를 재부일본인사회의 대표신사로 등록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사격제도는 일본 국내에만 적용되는 법규였기 때문에 해외에 임의로 설치된 용두
산신사에는 적용될 수 없었지만, 거류민단법의 시행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용두산
신사의 사격청원안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거쳐 내무대신에게까지 전달
되었다. 결과적으로 통감부 시기에는 사격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용두산신사의 사
격청원 과정은 재부일본인사회가 신사행정의 측면에서도 법적으로 일본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 설립과정을 통한 당해지역사회의 국민국가화에 대한 분석
이 가지는 의미는 일본의 국민국가형성이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진행된 사실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증명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해외일본인사회의 국민국가화
가 구 번과 번주를 중심으로 한 전근대적 생활양식의 잔존 속에 전개되었다는 사
실을 밝힌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보론에서는 재부일본인사회에서 확인한 신사의 설립과 해외일본인사회의 
통합에 관해 시기와 지역을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러일전쟁 이후 대련일본인사회와 
신사의 설립에 주목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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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19세기 후반 개항과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변화
1. 서론
 본장에서는 쓰시마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개항 이후부터 1880년대까지 재부일본인
사회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메이지정부는 근대국민국가체제를 지향하며 외교의 일원화와 자유무역을 추진하
였다. 메이지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결과적으로 조선-일본 간 외교와 무역에 대해 
독점권을 가졌던 쓰시마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1872년 일본외무성
의 초량왜관 접수와 1876년 부산의 개항, 1877년 부산일본거류지의 설치는 조선-
일본 간의 관계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임과 동시에 양국 사이에서 쓰시마의 존재가 
사라지는 과정이기도 했다.
 개항 이후 부산의 쓰시마인에 대해서는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의 연구를 통해 
후쿠다 조베에(福田增兵衛)‧오이케 츄스케(大池忠助)와 같은 소수 쓰시마출신의 성
공한 상인에 대해 일부 밝혀진 바 있다.38) 아이 사키코(相沙希子)와 차철욱‧양흥숙
의 연구39)에 따르면 개항 이후 부산에서는 쓰시마와 조선의 상인이 왜관시절부터 
쌓아온 전통적인 상거래방식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쓰시마인과 
일본 타지역 출신자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각 연구가 개항 이후 
부산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쓰시마인의 모습 역시 부산의 경제상황 속에
서만 부각되고 있다. 
 1888년까지 재부일본인의 과반수는 쓰시마인이 차지했다고 한다.40) 개항 이후 부
산에 진출한 쓰시마인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영세했다고는 하지만 재부일본인의 과
반수를 쓰시마인이 점했다는 사실은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사회상을 파악함
에 있어 쓰시마인의 활동에 주목해야할 이유가 된다. 
 가미가이토 켄이치(上垣外憲一)는 쓰시마출신 언론인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
에 관한 연구 가운데,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 발생한 쓰시마사족과 부산상
법회의소 직원 간에 발생한 폭력사건을 소개하며,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전국에서 
38)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新書, 2002, pp.9-14.
39) 相沙希子, 「부산항 일본인 거류지 연구 : (1876-1883)」,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7, 차철욱‧양흥숙, 「개항기 부산항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 형성」, 『한국
학연구』Vol.26, 2007.
40) 「釜山居留の日本人」, 『大阪日報』, 1888년 6월 5일, 오미일, 「개항(장)과 이주
상인」, 『한국근현대사연구』Vol.47, 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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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발한 불평사족반란의 “쓰시마‧부산판”이라고 평하였다.41)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형성기에 발생한 불평사족의 반란이 재부일본인사회에서도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
이다. 이상은 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같은 시기 일본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민국가화가 진행 중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하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참고하며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변화와 
국민국가화의 양상에 대해 쓰시마인의 활동에 주목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
산의 개항을 전후한 쓰시마의 위상변화를 살펴본다. 이어서 개항 이후 부산에서 나
타난 쓰시마인과 다른 지역 지역출신 일본인과의 갈등 및 쓰시마인의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쓰시마의 위상변화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외교와 무역은 조선 측에서 마련한 왜관에서 이루어졌다. 
왜관은 임진왜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전쟁으로 일본과의 국교가 단절되면서 폐쇄
되어 있었고, 임진왜란 이후인 1607년 부산의 두모포에 다시 열렸다.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과의 외교와 무역에 관한 권한을 쓰시마번에 일임하였고, 조
선은 1609년 기유약조를 통해 일본인과 물품의 출입을 제한하였다.42) 이후 부지가 
비좁다는 쓰시마 측의 이건요구를 조선조정이 받아들임에 따라 1678년 4월 초량왜
관이 새롭게 개관하였다. 이때 관수(館守) 이하 총 인원 454명이 수문을 통해 새롭
게 조성된 초량왜관 안으로 들어갔다. 관수 이하 모두는 공적인 업무를 위해 쓰시
마에서 발행하는 표찰을 소지한 남성들이었다. 이들은 가족을 동반하거나 특히 아
내나 딸 등 여성을 왜관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없었다.43) 
 쓰시마는 조선의 인삼을 일본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크게 이득을 봤다. 조선의 
인삼은 매우 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 인기가 높아 쓰시마가 에도(江
戶) 등에서 직영하는 상점 앞에서는 인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살소동까지 
41) 나카라이 도스이는 여류소설가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에게 문학을 가르친 것
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는 유년기 초량왜관에서 조선어를 익혔으며, 이후 
신문기자가 되어 부산과 서울에 주재하며 조선관련 기사를 적고 『춘향전』을 일
본어로 번역하여 『朝日新聞』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上垣外憲一, 『ある明治人の
朝鮮觀』, 筑摩書房, 1996, p.85.
42) 다시로 가즈이, 정성일 역, 『왜관 :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
형, 2005, pp.31-32.
43) 다시로 가즈이 앞의 책, p.89,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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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였다고 한다.44) 그러나 18세기 이후 일본에서 인삼재배가 성공함에 따라 쓰시마
는 고난의 시대를 맞게 된다. 또한 이 무렵부터 일본 국내에서 생사(生絲)의 생산
량이 늘어나 “인삼과 마찬가지로 수입대체화”가 진행되었고 쓰시마는 “조‧일 양국 
간 무역에서 일찍이 누렸던 번영”을 다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45) 19세기 중반 
일본의 개국과 개항장의 설치는 쓰시마의 위상을 재차 저하시켰다. 개항장을 통해 
일본 국내로 값싼 외국제품이 곧 바로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46) 그러나 쓰
시마인의 생활에 결정적인 피해와 변화를 초래한 사건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발생하였다.   
 마츠오 테츠지(松尾鐵次)의 연구에 따르면 1868년 7월 3일 쓰시마에 대홍수가 발
생하였다. 피해를 입은 마을이 21개에 달하였으며, 제방이 파괴되며 황폐해진 경지
도 무수했다고 한다.47) 이에 번에서는 피해를 입은 마을을 대상으로 모두 약 176
석의 보리를 연공에서 차감해주기로 하였다. 1869년에는 수해를 입어 피폐해진 9
개 마을에 대해서 20년 간 면세가 결정되었다. 또한 홍수 이후에는 한발이 발생하
여 이즈하라(嚴原)의 아리아케야마(有明山)에서는 기우제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1869년 6월 쓰시마지사(知事)로 임명된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 소 시게마사(宗重
正)는 미곡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족(士族)을 히치쿠(肥筑)48)의 관지(管地)로 이
주시키는 소위 이민정책”을 취해 희망자를 받았다.49)  
 자연재해에 이어 쓰시마를 곤궁에 처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1872년 일본 외
무성이 초량왜관을 강제로 접수한 것이다. 이것은 쓰시마가 조일 간 외교와 무역에 
관한 특권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메이지정부는 1872년 8월 18일 
외무성의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일행의 조선 파견을 결정하였다. 9월 10일 
쓰시마의 이즈하라에 도착한 하나부사 일행은 “진서대(鎭西臺) 병력 2소대를 대동”
하였는데, 이것은 쓰시마의 대조선 외교권 접수와 함께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쓰
시마인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서였다.50) 9월 15일 저녁 초량왜관에 도착한 하나
부사는 왜관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대관(代官)을 쓰시마로 돌려보내고 이전까지 거
44) 다시로 가즈이 앞의 책, p.262. 
45) 다시로 가즈이 앞의 책, pp.303-304.
46) 현명철, 『19세기 후반의 對馬州와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3, p.27.
47) 松尾鐵次, 『對馬近代史』, 對島明新聞社, 1930, p.22.
48) 히젠(肥前), 히고(肥後), 치쿠젠(筑前), 치쿠고(筑後)를 합쳐 부르는 용어이다. 
49) 松尾鐵次 앞의 책, p.16, p.22, p.106, p.119.
50) 김흥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pp.3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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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 금지되었던 물품의 거래를 자유롭게 할 것과 왜관의 건물이나 해안가 창고를 
상인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관세도 폐지할 것을 명했다. 사실상 “왜관을 일종의 
개항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였다.51) 1872년 하나부사의 명령으로 상인을 제외
한 쓰시마의 관리 및 불필요한 자가 왜관에서 쓰시마로 귀국하여 왜관에는 83명만
이 남게 되었다.52) 왜관 내에 400-500명의 인구가 상주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1873년 3월 4일 외무성으로부터 조선에서 일할 것을 
명받은 히로츠 히로노부(廣津弘信)는 관수를 면직시키고 왜관을 ‘대일본국공관’으
로 변경하였다.53) 이로써 쓰시마가 양국의 사이에서 “완충장치”54)의 역할을 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의 체결로 부산이 개항된다. 같은 해 8월 조약부록에 따
라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자유통행권과 일본인 묘지의 설치권, 조선인 노무자의 
고용권”등이 규정되었다.55) 1877년 1월 초량왜관의 폐쇄와 함께 부산일본거류지가 
설치되었다. 같은 해 9월 일본은 태정관 포고 125호를 통해 일본인의 부산 도항을 
허가하였으며, 1878년 여권 발급지 확대 및 수수료 인하와 같은 일본정부의 조치
로 인해 재부일본인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56) <표1>에 따르면 1876년 82
명으로 100명도 채 되지 않던 일본인의 인구가 1880년이 되자 2,066명으로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리적으로 부산과 인접한 쓰시마를 비롯하여 야마구치(山
口), 오이타(大分), 후쿠오카(福岡), 구마모토(熊本), 히로시마(廣島) 등의 지역에서
도 부산으로 도항했기 때문이었다. 재부일본인의 증가는 동시에 일본의 도쿄와 오
사카 등지에 본점을 둔 유력자본이 진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부산의 개항 이후 도쿄에 본점을 둔 오쿠라구미(大倉組)‧제일국립은행(第一國立銀
行)‧미쓰비시기선회사(三菱汽船會社) 등이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아 거류지로 진출
51) 김흥수 앞의 책, pp.312-313.
52) 石川寬, 「倭館接収後の日朝交渉と対馬」, 『九州史學』Vol.139, 九州史学研究会, 
2004. 
53) 현명철 앞의 책, p.253.
54) 다시로 가즈의 앞의 책, p.154.
55) 최영호, 박진우, 류교열, 홍연진, 『부관연락선과 부산』, 논형, 2007, p.58.
56) “1878년 조선행 여권 발급지를 히로시마(廣島), 야마구치(山口), 시마네(島根), 
후쿠오카(福岡), 가고시마(鹿兒島), 나가사키 이즈하라지청(長崎 嚴原支廳)으로 
확대하고, 같은 해 여권 수수료를 통상 2엔인 것을 조선행에 한하여 50센으로 
인하(1881년까지)”해 준 일본정부의 조치도 부산일본거류지의 인구증가에 큰 영



































하였다. 오쿠라구미는 1876년 11월 부산에 지점을 열고 사업을 개시하여 1880년 
부산일본거류지의 영사관건설을 비롯하여 이후 항만매립‧철도부설 등의 토목건축사
업에 참여하였다. 제일국립은행은 1877년 일본정부로부터 100,000엔을 대출받아 
1878년 5월 부산지점을 개설하였다. 
<표1> 부산일본거류지 일본인 호수 및 인구(1876년-1910년)
(출전: 김대래‧김호범‧장지용‧정이근,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 분석」, 
『한국민족문화』Vol.26, 2005,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新書, 2002.)57) 
57) 김대래‧김호범‧장지용‧정이근의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 분석」
에서는 1876년부터 1913년까지 재부일본인의 인구를 『한국2대항실세』(1905년), 
『부산항세일반』(1905년), 『부산부세요람』(1912년, 1922년), 『부산요람』(19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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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기선회사는 나가사키-부산 간 명령항로(命令航路)의 개설에 5,000엔의 
정부보조금을 받았고 1881년 2월 원산항로 증편 때에는 10개년 무이자로 신기선
(新汽船) 구입자금 80,000엔을 대출받기도 하였다.58) 
 오사카에 본점을 둔 유력자본으로는 이오이상점(五百井商店)과 스미토모(住友)를 
꼽을 수 있다. 이오이상점은 1878년 “서양형 범선을 이용하여 오사카-조선 간 수
송을 개시”59)하였고, 1879년에는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郞)를 부산지점장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곡물을 수입하는 일을 맡겼다.60) 1880년 9월에는 “스미토모가(住
友家)가 오사카-부산의 항로를 열고 부산과 원산에 지점을 설치하여 금건(金巾)을 
수출하고 사금(砂金)과 우피(牛皮)를 수입”하였다.61)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일본의 유력자본가 중심의 근대적 상거래 외에도 쓰시마인
과 조선인 사이에 유지되어온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이 공존하고 있었다. 도쿄에 본
점을 둔 오쿠라구미가 부산개항 직후 오쿠라구미 부산지점을 개설하여 “종래 조선
의 상습관(商習慣)이 아닌 정찰판매”를 실시했다62)는 소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
산일본거류지에서는 왜관 시기부터 이어져온 쓰시마인과 조선인 사이에 형성된 외
상거래방식이 통용되고 있었다. 쓰시마와 조선 양측의 외상거래는 상인이 물건을 
먼저 지급하거나 혹은 물건 값을 먼저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왜관무역에서 조선의 산삼을 먼저 구매하기 위해 일본 상인들이 외상으로 사들인 
‘피집(被執)’63)이라는 거래방식을 들 수 있다.64) 
『부산항경세일반』(1916년), 『부산항경제통계요람』(1921년)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정리하여 표로 만들었다. 자료에 따라 시기별로 부산일본거류지의 호수와 인구
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위의 표는 각 자료에서 보이는 수치의 차이를 그대로 기
재한 것이다.   
58) 도쿄의 유력자본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高崎宗
司 앞의 책, p.10, 木村健二 앞의 책, pp.19-20, 坂本悠一‧木村健二, 『近代植民
地都市釜山』, 櫻井書店, 2007, p.15.
59) 朝日新聞社編, 『村山龍平傳』, 朝日新聞社, 1953, p.51.
60) 차철욱, 「개항기-1916년 부산 일본인상업회의소의 구성원 변화와 활동」,
    『지역과 역사』Vol.14, 2004.
61) 朝日新聞社編 앞의 책, p.51.
62) 小林正彬, 『政商の誕生:もうひとつの明治維新』, 東洋經濟新報社, 1987,
    p.153.    
63) “조선상인이 무역품을 먼저 지급하고 값은 일본상인이 분할하여 갚는 일종의 
외상거래이자 할부신용거래”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양흥숙, 「17-18세기 譯
官의 對日貿易」, 『지역과 역사』Vol.5, 1999를 참고 바란다.  
64) 차철욱‧양흥숙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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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왜관 시기의 거래방식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상품
이 ‘생산자→조선의 객주→쓰시마인→일본무역상’과 같은 유통과정을 거쳐 일본으
로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산에서 일본의 “무역상은 대개 중매상에게 곡물
구입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다.”65) 이때 조선 측 중매업자는 객주였으며 일본 측 
중매업자는 주로 쓰시마인이었다. 
 개항 이후 부산에는 일본에서 새롭게 건너온 근대적 유력자본가와 전통적인 상거
래 방식을 고수하고 있던 쓰시마출신 상인이 공존하고 있었다. 양측은 서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그러한 관계는 양측 각자의 단체결성이라는 형태 등으로 나
타났다. 
3. 쓰시마인과 일본인의 갈등
  개항 이후 부산에는 이오이상점, 스미토모와 같은 오사카에 연고를 둔 자본가가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신문사업으로 성공한 오사카 출신의 무라야마 료헤
이(村山龍平)66)도 1880년 4월 5일 사업차 부산을 방문했다.67) 원산‧블라디보스토
크‧연해주로까지 사업의 확장을 계획하던 때 그 거점이 될 부산을 사전조사차 방문
한 것이었다.68) 무라야마는 사족출신인 아버지를 따라 오사카에서 서양물품 판매
점을 운영하며 상업을 익혔고,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1878년 오사카상법회의소의 
초대의원으로 취임하였으며 1881년 1월에는 오사카아사히신문사(大阪朝日新聞社)
의 사장에 오른 인물이었다.69)  
 무라야마는 부산에 도착하여 영사관과 교도상회(協同商會)와 스미토모지점(住友支
店)을 방문한 후 부산의 상황(商況)이 매우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70) 
65) “일본 상인이 개항장에서 곡물을 매집하여 수출하기 이전까지의 과정에는 여
러 상인조직이 관계되어 있었다. 1883년까지 일본 상인은 조약상 거류지의 10
리(4km)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개항 초기 거류지의 일본 상
인과 생산지 사이의 유통과정에는 항상 중개상인이 매개하고 있었다. 개항장의 
일본상인 중 양국상품을 수출입하는 자를 무역상이라 하고 양국 상인 사이에서 
매매를 주도하는 자를 중매상이라고 했다.” 하원호, 「개항 후 부산의 대외무역
과 유통구조의 변동」, 『史林』Vol.25, 2006.  
66) 奥村梅皐, 『大阪人物評論』, 小谷書店, 1903, p.29.
67) 朝日新聞社編 앞의 책, p.54.
68) 朝日新聞社編 앞의 책, p.51.
69) 上垣外憲一 앞의 책, p.49, 濱田信夫, 「日本の新聞産業を牽引した企業家活動-
    村山龍平と本山彦一-」, 『日本の企業家活動シリーズ』Vol.52, 2012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18 -
그리고 다음날인 4월 6일 무라야마는 부산의 상황에 대해 오사카의 동업자에게 다
음과 같이 알렸다. 
 이곳의 경황(景況)은 상상과 다르고 마치 쓰시마의 식민지와 같은 상황이어서 실로 
한탄스럽다……71) 
 
  무라야마가 동업자에게 전한 부산의 소식은 상황이 생각한 것과 달리 활발하지 
못하며 “쓰시마인이 여전히 무역을 좌지우지”72)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개항 이
후 부산의 경제활동에서 쓰시마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는 대목이다.
 1878년 도쿄와 오사카에 상법회의소가 설치되고 그 이듬해인 1879년 8월 부산일
본거류지에 상법회의소가 설치되었다.73) 부산상법회의소는 “兩國(조선과 일본:인용
자)의 무역에 관한 일체의 이해득실을 상의하고 또 무역상 관청의 물음에 답하며 
의견을 관청에 건의하는 것과 물품진열소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건립한 
것이었다. 부산상법회의소의 회원은 “무역, 은행, 해운, 도매상”과 같은 4가지 영
업에 종사하는 자만이 될 수 있었다.74) 당시 재부일본인사회의 상업계는 중매업자
와 무역업자가 함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상법회의소에서는 중매업자를 회원
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의 대도시 유력상인들은 부산상법회의소를 설립하여 
쓰시마인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쓰시마중매업자 측에서는 그것
에 대응하여 협약사(協約社)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대립하였다.75) 이와 같이 부산에 
진출한 일본의 유력가와 쓰시마인 측의 대립은 단체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대립은 결국 폭력사건으로 이어졌다. 
 1881년 6월 26일자 『大阪日報』에서는 6월 16일 부산일본거류지에서 쓰시마의 구 
사족들이 아마노 아키라(天野皎)라는 사람을 폭행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76) 부산
상법회의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마노가 오사카상법회의소에서 출판하는 『商況新
報』에 “조선무역의 경황”라는 제목의 글을 투고한 것이 문제였다.77) 아마노는 부
70) 朝日新聞社編 앞의 책, p.58.
71) 朝日新聞社編 앞의 책, p.58.
72) 上垣外憲一 앞의 책, p.86.
73) 森田福太郞, 『釜山要覽』, 釜山商業會議所, 1912, p.256.
74) 森田福太郞 앞의 책, p.257.
75) 森田福太郞 앞의 책, p.258, 木村健二 앞의 책, p.106.
76) 『大阪日報』, 1881년 6월　26일. 
77) 天野皎, 『入淸日記その他』, 壷外書屋, 1929, p.10, 上垣外憲一 앞의 책,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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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건너오기 전인 1880년 오사카상법회의소의 서기로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78) 1881년 6월 부산상법회의소에서 근무하던 아마노가 오사카상법회의소의 
신문에 기사를 투고한 것은 그가 오사카상법회의소에서 근무했던 이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사카와 부산에 설치된 상법회의소는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신시대(新時代)
의 상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연합회”79)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산상법회의
소에서 전통적인 거래법을 고수했던 쓰시마 중매업자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아마노는 기사를 통해 “쓰시마의 번주(宗對
馬守)”가 조선과의 무역을 “전유(專有)”해왔다는 등의 내용으로 “쓰시마국인(對馬
國人)의 폐해를 통격(痛擊)”하였다.80) 아마노의 쓰시마인에 대한 비판을 통해 부산
상법회의소가 쓰시마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알 수 있다. 신문에서 아마노의 
기사를 읽은 쓰시마의 구 사족 30여 명은 아마노를 찾아가 자신들의 “구 번주(舊
君)”를 비방하는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아마노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폭력을 
행사하였다.81) 
 이상과 같은 폭력사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근대 일본
의 신분제와 같은 사회‧문화적 관습의 잔존이다. 쓰시마의 사족이 아마노에게 구 
번주를 비방하는 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항 이후 부산을 
찾은 쓰시마인에게는 구 번과 번주를 정체성의 중심에 두는 사회‧문화적 관습이 남
아 있었고, 그것이 타지역 출신과 갈등을 유발한 요소가 되었다. 다른 하나는 쓰시
마 사족의 경제적 곤궁이다. 이상의 사건은 당시의 다른 신문에서 “「對州窮士族」”
이라는 제목으로도 소개되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몰락한 쓰시마 사족들은 생계를 
위해 부산에서 무역업에 종사했지만, 경험부족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어 “쓰시
마인 중에서도 가장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82) 쓰시마 사족과 아마노 간에 
벌어진 폭력사건은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변화와 쓰시마인의 대응이 극적으
로 드러난 사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카사키는 1881년 8월 부산의 개항지 밖인 구포에서 발생한 쓰시마
『大阪日報』, 1881년 6월　26일.
78) 天野皎 앞의 책, p.10.
79) 上垣外憲一 앞의 책, p.86.
80) 『大阪日報』, 1881년 6월　26일.
81) 『大阪日報』, 1881년 6월　26일.
82) 上垣外憲一 앞의 책,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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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미곡중매업자와 조선인 간에 발생한 폭력사건을 소개하며 1881년부터 1882년
에 걸쳐 쓰시마인이 관계한 폭력사건이 부산에서 다발했다고 말한다. 쓰시마인이 
폭력적인 양상을 보인 것은 일찍이 무역을 독점하였던 쓰시마 상인이 새롭게 진출
한 오사카 상인 등에 의해 몰락하여 “개항지 바깥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폭력적”
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83) 
 개항 이후 부산에서 쓰시마인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오사카 등 대도시 출신의 유
력가 만이 아니었다. 개항 이후 1879년 부산에는 콜레라가 유행하여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 가운데에서도 사망자나 환자가 발생했다.84) 때문에 부산일본거류지
의 일본영사와 거류민은 1880년 6월 15일부터 위생회의를 열고 관련 비용을 부담
하기도 했다.85) 또한 부산의 개항 이후 조선에서 발생한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등
도 쓰시마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쓰시마인은 동향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연대를 계획하게 된다.   
4. 쓰시마인의 동향회
 4.1 구성과 배경 
  1882년 3월 15일자 신문기사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의 동향회 결성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당항(부산:인용자)에 거류하는 인민은 2천여 명에 이르며 그 과반수는 쓰시마인이다. 
그중에는 관원도 있고 서생도 있으며 무역상과 중매상도 있다. 다른 거류인과는 달리 
동향의 형제가 많고 자연스럽게 단결이 잘 된다. 이번에 淺山某의 발기로 대주대친목회
(對州大親睦會)를 만들어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일치협동의 정신으로 장래의 목적에 대
해 크게 계획하고자 한다. 본월 제1, 제2 일요일에 수제학교(修濟學校)에서 모여 논의
하기로 한다.86)
 이상의 기사에 따르면 쓰시마인이 당시 재부일본인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주대친목회”라로 명명
83) 高崎宗司 앞의 책, p.12.
84) 金貞蘭, 『開港期釜山における社会構造変化の研究 -日本の衛生行政を
    中心に-』, 神戸大学博士論文, 2009, p.1.
85) 金貞蘭 앞의 논문, p.15.
86) 『朝鮮新報』, 1882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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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쓰시마인의 동향회결성이 “淺山”의 주도로 진행되었던 것도 알 수 있다. 다음
의 기사를 통해 쓰시마동향회의 주요인물과 단체의 결성목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같은 해 4월 5일자 기사에서는 쓰시마동향회의 회원과 회규(會規)에 대해 소개하
고 있다. 
 ……본회의 役員은 회장 淺山顯三, 부회장 半井泉太郞, 朝岡小十郞, 古川猪太郞, 越
粕太郞, 幾度健一郞 외에 회계 3명, 간사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 모두는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87) 
 이상에 거론된 쓰시마동향회의 회원 가운데 회장과 부회장으로 기재된 아사야
마 켄조(淺山顯三)와 나카라이 이즈미타로(半井泉太郞)라는 인물에 대해 각각 살
펴보도록 하겠다. 아사야마는 앞서 살펴본 3월 15일자 기사에서 “대주대친목회”
의 창립을 제안한 “淺山某”와 동일인물로 보인다. 아사야마는 부산의 개항을 전
후한 시기 일본외무성에 관계되어 조선어 통역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淺山顯三와 함께 淺山顯藏라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다.88) 
 1873년 아사야마는 일본외무성이 쓰시마의 이즈하라에 설립한 한어학소(韓語學
所)의 우수학생 10명 중 1인으로 선발되어, 부산 초량공관의 한어학소로 진학하
였다.89)      
87) 『朝鮮新報』, 1882년 4월 5일. 
88)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
에서 ‘淺山顯藏’와 ‘淺山顯三’을 검색하면 각각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근대한일외
교자료 등에서 조선어 통역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
다. (검색일: 2013.08.22.)  
89) 아사야마가 이즈하라의 한어학소에서 학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쓰시마동향
회의 회원명단에서도 확인하였던 고시카스 타로(越粕太郞)의 역할이 있었다. 메
이지유신 이후 일본외무성은 쓰시마가 맡아왔던 조선과의 외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지만, 유능한 통역관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때 고시카스는 동향인 
요시후쿠 키하치로(吉福喜八郞)와 함께 1872년 6월 쓰시마를 찾은 일본외무성
의 관리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에게 접근하여 조선어로 단순한 대화가 가
능한 인원 30여 명이 있다고 전하며 쓰시마가 “신정부가 필요로 하는 한어통사
(韓語通詞) 교육장”을 건립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피력하였다. 이후 도쿄
로 돌아간 모리야마가 한어학소의 건립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1872년 10월 25
일 쓰시마의 이즈하라에 한어학소가 건립된 것이다. 
   황백현, 「對馬島의 韓語學習에 관한 硏究」, 동의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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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마와 부산의 한어학소에서 조선어를 학습한 아사야마는 이후 1876년 2월 
10일 강화도사건에 관한 조선-일본 간의 사건처리가 있을 당시 일본외무성의 통
역관으로서 활약했고, 같은 해 5월 조선의 수신사 김기수 일행 75명이 일본을 
방문한 4개월 간 수행통역관으로서도 활약했다.90) 또한 박영효의 『使和記略』에
는 1882년 9월 5일 조선의 수신사 일행이 일본외무성을 방문할 당시 “三等屬傳
語官 淺山顯三은 외무경(井上馨:인용자) 옆에 서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
다.91) 
 부회장으로 선출된 나카라이는 일본의 여류문학가 히구치 이치요에게 가르침을 
준 것으로 유명한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와 동일인물이다. 나카라이는 1860
년 쓰시마의 이즈하라에서 태어났으며 이즈미타로는 그의 아명(兒名)이다. 나카
라이는 12살이 되던 1872년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부산의 초량왜관으로 건너가 
조선어를 익혔다. 이후 나카라이는 도쿄와 부산을 오가는 아버지의 지인에게 맡
겨져 1875년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해 도쿄로 향하게 된다. 나카라이는 도쿄
에서 “영학숙(英學塾)으로는 이름이 있던 공립학사(共立學舍)”에 입학하여 새로
운 학문을 접하였다.92) 1881년 5월 나카라이는 부산에서 『朝日新聞』의 조선통
신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1882년 7월에 발생한 임오군란 등과 같은 조선의 소
식을 기사로 전하며 『朝日新聞』의 부수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93) 
 쓰시마동향회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된 아사야마와 나카라이는 이상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에서 거주한 경험을 토대로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 및 
언론에 관계된 활동을 한 식견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이 부산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쓰시마인을 규합하여 동향회를 결성하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1882년 4월 5일자 『朝鮮新報』에 기재된 친목회 회
규를 살펴보자.
  
   pp.84-92.  
90) 황백현 앞의 논문, pp.91-92.
91) 한국고전종합DB, 검색일: 2013년 8월 22일.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
   /bookList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g025&gunchaId=
   &NodeId=&setid=2655689. 
92) 上垣外憲一 앞의 책, pp.3-14.
93) 高崎宗司 앞의 책,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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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친목회회규(同鄕親睦會會規)
  제1장 [명칭] 제1조 본회는 동향친목회(同鄕親睦會)라고 칭한다. 
  제2장 [목적] 제2조 본회는 우리 동향(我同鄕)의 남자끼리 모여 교제를 두텁게 하고
                    신의를 쌓아 서로 구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전조(前條)의 취지에 따라 회원의 갹금(醵金)을 저축하여  
                     회원의 재해구제(災害救濟)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3장 [회원] 제4조 본회원의 모임은 부산항(本港)에서 기류(寄留)하는 동향인으로서  
                     성립하지만 쓰시마 또는 다른 지방출신이 가입을 희망한다면 
                     막지 않는다.
               제5조 회원은 품행을 조심하고 경거함을 경계하여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 대해서도 치욕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94)
 이상의 쓰시마동향회의 회규에 따르면 “동향친목회”가 단체의 정식명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회의 창립목적이 “신의를 쌓아 서로를 구제”함에 있으며 회원
이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회원 간에 갹금하여 도움을 주기로 정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쓰시마인이 동향회를 결성하여 대처하고자 했던 재해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쓰시마동향회가 결성된 전후 시기 부산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크게 다음
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부산에 닥친 불경기이다. 쓰시마동향회가 결성되기 얼마 전인 1882년 2월 
25일자 신문기사에서는 당시 부산의 불경기가 심하여 조선인의 경우 가재도구, 부
녀자의 장신구 등을 팔아 가까스로 생활하고 있으며, 일본인사회에서도 절도가 끊
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95) 부산의 불경기는 단순히 부산과 인근지역
만의 문제가 아닌 조선과 일본 양국의 자연재해와 경제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원호의 연구를 통해 1876년 부산의 개항 이후 조선과 일본 간 무역상
황에 대해 살펴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96) 조선의 쌀은 대일 수출의 주된 
상품이었다. “대일 수출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때는 쌀 수출액이 증대할 경
우”였다. 부산항을 통해 수출된 조선의 쌀은 일본의 자본주의 발전의 중심지였던 
오사카-고베지방으로 집중적으로 공급되며 일본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에 기초를 제
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880년대 들어 부산에서 수출되는 품목에서 쌀
94) 『朝鮮新報』, 1882년 4월 5일. 
95) 「釜山通信」, 『西海新聞』 1882년 2월 25일. 
96) 이하 조선-일본 간 무역에 관한 내용은 하원호의 앞의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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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어진다. 1881년 8월까지는 “조선수출미의 주된 수요지
였던 오사카의 미가가 흉작으로 부산에 비해 2엔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나, 9월 
이후에는 조선의 흉작으로 인해 부산의 미가가 일본보다 높아 수출이 급격히 줄어
들었다고 한다. 이후 1883년의 가뭄, 1884년의 홍수의 피해와 조선인 부상(富商)
의 매점, 1885년 부산근방의 기근, 1886년 부산에서 수출되는 곡물의 주생산지인 
전라‧경상도에 심한 흉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굶어 죽는 사람과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갔다고 한다.
 쓰시마인이 동향회를 결성하여 대응하고자 했던 재해의 또 다른 하나라고 생각되
는 것은 바로 질병이다. 재부일본인의 인구는 1879년 700명에서 1880년 2,066명
으로 급증한다. 부산항을 통한 대일 수출‧수입액도 각각 약 두 배 정도가 증가하였
다.97) 부산을 통한 조선과 일본 간의 사람과 상품의 이동증가는 질병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정란(金貞蘭)의 연구에 따르면 1879년 “당시 일본에서도 아이치
현(愛知縣)을 중심으로 콜레라가 유행하여 3월 중순부터 11월까지 환자 162,637
명, 사망자 101,786명이 발생”하였는데 콜레라는 나가사키를 통해 부산항으로 전
파되어 일본거류지에서도 1879년 9월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98) 쓰시마동향회
의 결성 이후이기는 하지만 1885년 8월 1일 쓰시마동향회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던 아사야마는 부산해관의 민건호(閔建鎬)를 찾아가 콜레라 예방을 위한 피병원
(避病院)의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99)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쓰시마인의 동향회 결성배경은 부산의 개항에 따
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그에 동반해 발생했던 자연재해‧불경기‧질병 등의 상황에 대
처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쓰시마동향회의 구체적 활동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4.2 활동
 1884년 10월 3일 쓰시마동향회에서는 부산일본거류지 중앙에 자리한 용두산에 
히로쿠니신사요배소(弘國神社遙拜所)를 건립한다.100) 히로쿠니신사요배소는 쓰시마 
97) 수출(1879년: 612,174엔 - 1881년: 1,157,858엔), 수입(1879년: 566,955엔 – 
1881년: 1,100,196엔). 자세한 내용은 하원호 앞의 논문 ‘<표1> 부산항 주요 수
출입품 구성비’를 참고 바란다.
98) 金貞蘭 앞의 논문, p.42.
99) 閔建鎬, 『海隱日錄Ⅰ』, 부산근대역사관, 2008, pp.387-388.
100) 山川鵜市, 『龍頭山神社史料』, 龍頭山神社社務所, 1936,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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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 1568년-1615년)를 기리기 위한 시설이었다. 소 요
시토시에게는 히로쿠니다이진(弘國大神)이라는 제신명(祭神名)이 부여되었는데, 그 
이름은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였던 소 시게마사(宗重正, 1847년-1902년)가 지은 것
이었다.101) 
 나리타 류이치(成田龍一)에 따르면 1890년을 전후한 시기 일본에서는 동향회와 
같은 단체가 전국에 걸쳐 조직되었고, 각 동향회가 발행한 기관지에서는 당해지역
의 역사상 인물, 예를 들어 구 번주와 같은 인물을 “위인”으로서 현창하며 애향심
을 부여하려 했다고 한다.102)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본다면 히로쿠니신사요배소는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이 구 번주에 대한 기억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장
치로서 기능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음의 사례는 신분제가 폐지된 이
후에도 쓰시마의 구 번주와 지역민의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884년 12월 한성에서는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에 의해 갑신정변이 발생했
고, 이 과정에서 8명의 쓰시마인이 사망했다. 이에 1885년 2월 8일 쓰시마에서는 
쓰시마의 15대 번주 소 요시요리(宗義和)가 쓰시마의 와타츠미신사(和多都美神社)
에서 제주로 참여하여 사망한 쓰시마인 8명에 대한 위령제를 지냈다.103) 그리고 
같은 해 6월 6일에는 소 요시요리가 사망한 동향자의 친족에게 편지와 함께 “香花
料金”을 증여하기도 했다.104) 이상과 같은 쓰시마의 구 번주와 지역민 간의 유대
는 부산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은 같은 해 6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소 요시요리의 
위계(位階)승진 축하연회에 대한 기사문이다.
 “쓰시마국 구 번주  소 요시요리의 위계가 正四位로 1급 승진됨에 따라 본항(부산항:
인용자) 재류의 쓰시마국인은 일제히 지난 25일 수제학교에 모여 축연을 집행하였다
.”105)
 소 요시요리의 위계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들이 수제학
교에 모여 행사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구 번주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부산의 
101) 山川鵜市 앞의 책, p.42.
102) 나리타 류이치, 한일비교문화세미나 역, 『고향이라는 이야기』,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p.81, pp.103-105.
103) 「嚴原通信」, 『鎭西日報』, 1885년 2월 21일.  
104) 「香料贈與」, 『鎭西日報』, 1885년 6월 6일. 
105) 「位階祝進級」, 『鎭西日報』, 188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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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인들에게 그 자리는 동향인 간 친목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쓰시마동향회가 설립한 히로쿠니신사요배소 역시 부산에 거주하는 쓰
시마인이 구 번주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유대감을 형성하는 장소로서 기능했을 것
이다.  
 이처럼 쓰시마동향회가 구 번주를 축으로 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들의 공
동성을 형성하고자 한 사실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부가 천황을 중심으로 하여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했던 모습과 유사하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나리
타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동향회에서 ‘고향’을 축으로 형성하고자 했던 이 공동성은 국민국가 형성의 형식과 서
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동향회/동향의식/동향성은 국민국가/내셔널리즘/에
스니시티(ethnicity)라는 논리적 차원과 대응하며, 시몬느 베유(Simone Weil)의 말을 
빌리자면, 동향회의 ‘방정식’을 푸는 것은 국민국가의 형성을 고찰하는 것으로 이어진
다.106)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동향회의 결성 및 활동을 통해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형성 과정을 논할 수 있다면, 쓰시마동향회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 국민
국가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음의 인천일본인사회에 대한 기사는 부산에서 결성된 쓰시마의 동향회가 
부산에 이어 개항된 원산과 인천에서도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선삼항(朝鮮三港)에서 유명유실(有名有實)한 쓰시마친목회(對馬親睦會)의 정기총회가 
본월 19일 사립학교(私立學校)에서 열렸다.107)
  기사에서 “조선삼항”은 부산에 이어 개항된 원산과 인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
이며, 쓰시마인의 동향회는 일반적으로 친목회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부산에서도 쓰시마인 혹은 동향회의 모임을 수제학교에서 가졌던 것과 같
이 인천에서도 학교가 쓰시마인의 모임장소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쓰시마인의 동향회 결성배경과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쓰시마인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 연대는 부산의 개항 이후 새롭게 일본
106) 나리타 류이치 앞의 책, pp.87-88.
107) 「仁川特別通信 6月 27日」, 『鎭西日報』, 1886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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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건너온 유력가와의 갈등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조일 양국이 관계된 
경제불황과 부산과 인근지역에 발생한 자연재해 및 질병은 쓰시마인이 대처해야만 
했던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쓰시마인은 상호 간에 도움이 되고자 
1882년 동향회를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 쓰시마동향회에서는 1884년 쓰시마의 초
대번주를 모시는 히로쿠니신사요배소를 건립하였고, 이것은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
마인 간의 유대감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장소로서 기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
에 거주하는 쓰시마인에게 구 번주는 여전히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
였다.    
5. 결론 
 본장에서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변화에 대해 쓰시마인의 활동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과반수는 쓰시마인이 차지하고 있
었으며, 이들은 새롭게 부산으로 진출한 일본인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쓰시마인들은 동향을 중심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실력을 행사하였고, 1882
년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향회가 결성되었다.   
 쓰시마동향회는 일본 국내에서 결성된 여타 동향회와 동일한 원리로 결성 및 유
지되고 있었다. 1884년 쓰시마동향회가 구 번주를 지역의 위인으로 삼고 히로쿠니
신사요배소를 설립하여 동향인의 결속을 기도했던 사실은 일본의 다른 동향회에서
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동향회의 결성이 일본의 국민국가형성 과
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라고 봤을 때 쓰시마동향회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
사회에서도 국민국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국민적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크게는 쓰시마인과 비
쓰시마인으로 분할되어 있던 상황은 신앙생활의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제2장에서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신사설립을 통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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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9세기 후반 재부일본인사회의 통합과 용두산신사
1. 서론
 앞서 제1장에서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를 쓰시마인과 비쓰시마인으로 구분
해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장에서는 개항 이후 분할되어 있던 재부
일본인사회가 신사의 설립을 통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의 신사에 관한 선행연구는 초량왜관 시기 쓰시마인이 그들의 신앙습관에 의
해 세운 사당과 부산일본거류지의 설치 이후 정비를 통해 설립된 신사를 동일하게 
“신사”라는 용어로 기술해왔다.108) “신도(神道)의 신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 
또는 시설의 총칭”109)으로서 신사라는 용어의 사용은 타당한 면이 있지만, 초량왜
관의 신사와 개항 이후 부산일본거류지의 신사는 구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
자는 쓰시마인이 기복을 바라며 세운 민간신앙의 상징인 사당으로, 후자는 근대 일
본의 국민국가적 상징인 신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
의상 양자를 신사라고 통칭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양
자를 구분하여 전자에서 후자로 변화해가는 과정과 그 의미를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은 선행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진행된 신사사업은 초량왜관 시기 세워진 민간신
앙의 사당이 국민국가 일본을 상징하는 신사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
요가 있다.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사업은 근대이행기에 진행된 것임에 따라 과거와 
연속되는 부분과 단절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며, 그 변화를 담당한 주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
립에 대해 일본인자치기구, 쓰시마동향회, 구 번주 와 같은 주체들의 활동에 주목
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2. 개항 이전 재부일본인사회와 민간신앙
  부산의 일본인사회는 15세기 초 대일 외교‧통상의 공간이었던 왜관이 부산포에 
설치되면서 형성되었다. 표면적으로 왜관은 단순한 입항장에 지나지 않았으나 일본
108) 韓晳曦,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 未來社, 1988, 菅浩二, 『日本統治下の
海外神社-朝鮮神宮‧台湾神社と祭神-』, 弘文堂, 2004, 靑井哲人, 『植民地神社と
帝国日本』, 吉川弘文館, 2005, 김승, 「개항이후 1910년대 용두산신사와 용미산
신사의 조성과 변화과정」, 『지역과 역사』Vol.20, 2007.
109) 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編, 『神道事典』, 弘文堂, 199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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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포 염포 제포 계
戶 127가구 51가구 347가구 525가구
人口 457명 152명 2,460명 3,069명
寺社 4개 0개 10개 14개
僧人 7명 0명 40명 47명
인들은 바람을 기다린다거나 선박을 수리한다는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체재 기간
을 연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마침내는 집을 지어 정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
고 곧 사실상 일본인의 거류지로 바뀌어 간다.110) 
  최초 부산포에는 20호에 해당하는 일본인만이 거주가 허락되었지만111), 1495년 
삼포왜인들의 현황에 따르면 이것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표2>에 의하면 
부산포의 왜인의 가구 수가 무려 107호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의 증가 
부분과 함께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사원(寺社)과 승려(僧人)의 존재다. 제포왜관의 
경우 사원이 10개, 승려가 40명에 달하였고, 부산포왜관에도 사원이 4개, 승려는 
7명이 확인된다. 부산포왜관의 사원에 대한 기록은 신숙주의 『해동제국기』(1471년)
에 수록되어있는 「東萊富山浦」라는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지도에 의하면 
당시 부산포에는 견강사(見江寺), 게월암(憩月菴)이라는 두 개의 사원이 있었다고 
한다.112) 사원과 승려의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에 반하여 신사에 대한 기록
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국내의 중세 항구거리의 예나, 일본 중세의 신불습
합(神佛習合)적 신앙습속으로 보아 신사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
다.113)
                     <표2> 삼포왜관의 상황(1495년) 
                     (출전:  『성종실록』 1495년 10월 25일.)
  일본에서 신불습합은 나라시대(710년-784년)에 불교경전지식의 보급을 위해 신
을 불교의 호법선신(護法善神)으로 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후 헤이안시
대(794년-1185년)가 되어서는 신과 불의 습합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본지
수적설(本地垂迹說)114)이 등장하여 신을 보살(菩薩)과 권현(權現) 등의 호칭으로 부
110) 무라이 쇼스케, 이영 역,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2003, p.95.
111) 무라이 쇼스케 앞의 책, p.98.
112) 김동철, 「15세기 부산포왜관에서 한일 양국민의 교류와 생활」, 
    『지역과 역사』Vol.22, 2008.
113) 무라이 쇼스케 앞의 책,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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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도 하였다.115) 신사에 부속되어 운영되는 절인 진구지(神宮寺)는 신불습합사상
이 나타난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116)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부산포
왜관의 불교사원이 신사의 기능을 겸했을 것으로 보인다. 1592년부터의 임진왜란
으로 부산포왜관이 폐쇄되고, 일본의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재부일본인사회와 신앙
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세키가하라(関ヶ原)전투의 승리로 새롭게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쓰시마의 소우케(宗家)를 통해 조선조정에 교섭재개를 요청
한다. 이에 조선조정 역시 북쪽의 여진족과 함께 남쪽의 일본을 상대하는 것은 어
렵다고 판단하여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하여 왜관은 부산지역에 다
시 개설된다.       
  1607년 두모포(현재 부산시 동구청 중심의 1만 평으로 현재의 고관일대)에 공식
적인 왜관이 다시 설치된다. 이후 비좁은 입지 등의 이유로 쓰시마 측에서 이건(移
建)을 요청함에 따라 1673년 초량항(현재 부산시 중구의 용두산 주변)으로 이건이 
결정된다.117) 초량왜관을 출입하는 사람 중에는 동향사승(東向寺僧)이라는 승려도 
포함되어 있었다. 왜관의 유일한 사원이었던 임제종계열의 동향사 소속의 승려였
다. 부산포왜관 시절 4개였던 사원이 초량왜관 시기에는 1개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임진왜란 이후 왜관의 변화는 내부의 신사에서도 나타난다. 임진왜란 
이전 왜관의 신사는 중세 일본인의 생활습속과 왜관 내 사원을 근거로 신불습합의 
형태로 존재했으리라 유추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의 왜관에서는 
자료를 통해 신사와 사원의 분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宗家と朝鮮』(1920년)
에 따르면 초량왜관 내에는 “고토히라신사(金比羅神社), 벤자이텐(辨財天), 이나리
신사(稻荷神社), 용미산(龍尾山, 현재 부산 광복동 롯데백화점 자리에 있었던 작은 
산)의 가토신사(加藤神社)”118)와 같은 신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래의 왜
관을 묘사한 그림지도를 통해 신사의 위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당시 신사의 명
114) 신은 불이 일본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난 모습이고 양자는 
     궁극적으로는 동체이며 불가분의 관계라는 설이라고 할 수 있다. 
     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編 앞의 책, p.404.
115) 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編 앞의 책, pp.24-26.
116) 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編 앞의 책, p.108.
117) 『현종실록』, 1673년 10월 19일.
118) 高矯章之助, 『宗家と朝鮮』, 北内印刷所, 1920,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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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과 위치를 모두 표시하고 있는 지도는 없기 때문에 왜관의 상황을 묘사한 4장의 
지도를 대조하며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1> 「왜관도(倭館圖)」에 표시된 ‘A’의 건물에는 일본어 가타카나로 “ハ”라는 
표기가 되어 있다. “ハ”는 ‘A-1’에 표기된 설명에 “辨才天”이라고 적혀있다. 한자
가 조금 다르지만 『宗家と朝鮮』에서 밝히고 있는 초량왜관의 “辨財天”이 ‘A’위치
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C’에는 “ホ”라고 적혀 있으며, ‘C-1’의 설명에 따르
면 ‘C’가 동향사임을 알 수 있다. <그림2>는 1783년 변박이 그린 「왜관도(倭館
圖)」이다. <그림2>의 ‘A’에는 “神堂”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아래 건물 하나가 그려
져 있다. <그림1>의 ‘A’와 <그림2>의 ‘A’는 관수가의 왼편에 있는 같은 건물인 것
으로 볼 때 변박이 “神堂”이라고 표기한 건물은 벤자이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B’에는 붉은색 도리이(鳥居) 1개와 그 뒤편으로 붉은색 건물 2개가 확인된
다. 붉은색 도리이가 이나리를 모시는 신사의 특징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림2>의 ‘B’에 표시된 건물은 이나리를 모시던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작자미상 「倭館圖」(19세기 말)        <그림2> 卞璞 「倭館圖」(1783년)
              
 (출전 : <그림1> 김기혁,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p.236, <그림2> 같은 책, 
p.226.)
  <그림3>은 1678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부산화관준공도(釜山和館竣工圖)」이
다. <그림1>과 <그림2>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림3>의 ‘A’는 “벤자이텐”이며 
‘B’는 <그림2>의 ‘B’에 표시된 두 건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3>의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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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에서는 “벤자이텐”으로 향하는 길목에 세워진 도리이가 표시되어 있는 것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4> 「부산요도(釜山窯圖)」에서는 <그림2>와 <그림3>의 ‘B’에 표시된 2개의 
건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4>의 ‘A’는 다른 지도에서도 확인했던 “벤자이텐”
이다. <그림4>의 ‘B’는 <그림2>과 <그림3>의 ‘B’와 동일한 위치로 추정되는데, 
<그림4>의 ‘B’에서는 “삼보황신(三寶荒神)”이라고 적힌 글 아래 1개의 도리이와 건
물만이 확인된다. 삼보황신은 황신이라고도 불리는데 삼보(佛‧法‧僧)를 수호하는 신
이며 동시에 민간에서는 “불의 신이나 아궁이의 신”으로서도 모시는 “습합신(習合
神)”이다.119) 왜관에서는 1639년부터 1717년까지 가마를 두고 일본 수출용으로 차
완(茶碗) 등을 만들었다. 가마에 불을 지펴 도자기를 만들었던 당시 왜관의 생활상
으로 미루어 볼 때 삼보황신을 모시는 신사의 존재가 어색하지 않다.  
 
 <그림3> 작자미상 「釜山和館竣工圖」(1678년)    <그림4> 작자미상 「釜山窯圖」(19세기말)
          
(출전 : <그림3> 高矯章之助‧中村金城 編, 『韓國倂合史硏究資料23 ①宗家と朝鮮‧②朝鮮風俗
畵報』, 龍溪書社, 1996 복각판, <그림4> 김기혁,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p.237.)
 왜관을 묘사한 4장의 지도에서 벤자이텐의 위치와 존재는 동일하게 확인되었지
만, 나머지 신사에 대해서는 일관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그림2> 
변박의 왜관도에서는 “이나리신사”로 추정되는 신사가 확인되었으나, <그림4> 「부
산요도」에서는 동일한 위치로 추정되는 곳에 삼보황신을 모시는 신사만 표시되어 
119) 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編 앞의 책,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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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상의 왜관도 모두에서 고토히라신사와 가토신사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상의 과정을 통해 임진왜란 이후의 왜관에서는 신사와 사원
의 분리가 명확했으며, 다양한 민간신앙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근대 이전 일본의 민중은 칠복신(七福神)120)과 같이 현세의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진 신과 불을 널리 신앙하였고, 또한 유행신과 같이 돌발적으로 유행하여 한 
시기에 열광적으로 신앙되다 곧 잊혀져버리는 신과 불도 신앙하였다고 한다.121) 초
량왜관에서 확인된 벤자이텐은 대표적인 칠복신 중 하나다. 벤자이텐은 원래 지혜
와 물의 여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상품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무로마치시대
(1392년-1573년) 이후 재물의 수호신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졌다고 한다.122) 고토히
라신사는 고토히라를 모시는 신사로 예부터 일본에 있던 신이었으나 근세에 들어 
인도의 쿤삐라(항해의 신)와 습합되었다고 한다. 이후 해운업의 발달과 교통망의 
정비 등과 함께 항해 및 어업의 수호신으로서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나리신
사는 농경의 신 이나리를 모시는 신사로, 상업지역에서는 상업의 번영을 약속하는 
신으로, 또 어촌에서는 어업의 신 등과 같이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양하게 신앙되
었다고 한다.123) 가토신사는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가토 키요마사(加藤淸正)를 모시
는 곳으로, 왜관에 전염병이 돌자 그 원인이 왜관 맞은편에 있는 영도에 조선인이 
모시는 이순신사당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그에 대응하는 신으로서 모셨다는 설이 
있다. 
  임진왜란을 전후한 왜관의 변화를 통한 재부일본인사회와 신사에 대해 살펴보았
다. 재부일본인사회에 설치된 최초의 신사는 불교사원에 속해있던 것으로 보이며, 
임진왜란 이후 사원으로부터 분리되어 각각 민간신앙의 장소로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왜관의 성격에 따라 재부일본인사회와 신사의 성격이 변화하였던 것과 같
이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일본의 정권교체와 조선-일본 간의 관계변화는 재부일본
인사회와 신사의 성격에 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20) 복을 준다고 하는 일곱신, 즉 惠比須·大黑天·毘沙門天·辨財天·福祿壽·壽老人·
     布袋의 총칭이다.
121) 스에키 후미이코, 백승연 역, 『일본종교사』, 논형, 2009, p.159.
122) 다카히라 나루미 외, 이만옥 역, 『여신』, 들녘, 2002, p.179.
123) 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編 앞의 책, p.320,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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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시마인의 사당에서 일본인의 신사로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의 체결에 따른 부산의 개항과 이듬해 부산일
본거류지의 설치로 재부일본인사회는 쓰시마인과 쓰시마 외 지역 출신의 일본인이 
군집한 장소로 변해 갔다. 이하에서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신사의 설립을 
통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일본인자치기구’, ‘쓰시마동향회’, ‘구 번주’와 
같은 각 주체들의 활동에 주목하며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일본인자치기구 
 부산에는 초량왜관이 존재했던 관계로 원산‧인천과 달리 개항 이전부터 일본인의 
자치기구가 운영되고 있었다. 김승의 연구에 의하면 왜관의 관리권한은 쓰시마에서 
임명한 관수에게 있었으나, 1872년 일본외무성이 그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에는 용
번소(用番所)의 용번(用番)이 왜관의 자치를, 상법(商法)과 관련된 사항은 상회소(商
會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고 한다.124) 이후 1879년 8월 13일 외무성 소속의 부산
주재 관리관은 용번을 폐지하고 보장두취(保長頭取)를 두어 그들에게 거류지 자치
의 대표를 맡겼으며 같은 해 9월 용번소를 폐지하고 보장두취의 업무를 위한 장소
로서 보장두취역장(保長頭取役場)을 설치하였다. 초대 보장두취는 오쿠라구미(大倉
組)의 지배인 다카하시 히라카쿠(高橋平格)가 선거를 통해 뽑혔다. 보장두취는 거
류민의 호적관리 및 거류지의 기반시설관리에서부터 위생관리에 이르기까지 거류
지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다.125) 부산의 개항 이후 일본인자치기
구와 자치대표의 변화는 <표3>을 참고 바란다.   
 1880년 2월 15일 보장두취역소에서는 보장집회가 열려 다음의 사항이 논의되었
다. 
 제생의원 신축구내의 오른쪽에 있는 아사히나신사(朝比奈神社)를 벤텐샤(辨天社)로 합
사(合祭)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관청의 물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나리신사도 원래의 이나리사(본사:원문)로 합사하기를 희망합니
124) 용번은 ‘御用番人’을 줄인 말로 초량왜관 시기부터 쓰시마의 번주에게 고용된 
상인의 대표자를 일컫는 명칭이었다. 이하 재부산일본인사회의 자치기구에 관한 
내용은 김승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김승, 「개항 이후 부산의 일본
거류지 사회와 일본인 자치기구의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Vol.15, 2012.
125) 1879년 8월 21일 보장선거법에 따라 21명의 보장이 선임되었다. 보장은 5-6
호를 1조로 하여 각조마다 1명을 두었다. 김승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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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나리사가 병원의 지계(地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장두취역소보장집회결의록(保長頭取役所保長集會決議錄)「議第一號」126)
<표3> 부산일본인자치기구 및 자치대표의 변화(1876년-1910년)
年 次 公 署 名 職  名 姓 名
1876 會議所 用番 眞島仙藏
1878 上同 上同 阿比留護助
1879 保長頭取役所 保長頭取 吉副喜八郞
1880 上同 上同 阿比留護助
1881 總代役所 保長總代 上同
1882 上同 居留人民總代 上同
1894 上同 居留民總代 金井俊行
1896 上同 上同 佐原純一
1899 上同 上同 太田秀次郞
1901 居留地役所 居留民長 上同
1904 居留民役所 上同 石原半右衛門
1906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民長 上同
1910 上同 上同 粟屋端一
    
 (출전: 大曲美太郞, 김의환 역, 『釜山의 古蹟과 遺物』, 아성출판사, 1969, p.75.) 
 거류지 내 제생의원의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신사의 합사가 논의된 것을 알 수 있
다. 보장집회에서 신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관청”의 문의에 답을 하기 위
함이었다. 아사히나신사와 이나리신사를 주변의 신사로 합사시키려는 관청의 발상
은 1876년 12월 일본정부가 “평소 관리자가 없이 산야와 길가에 산재한 사당이나 
불당을 가장 가까운 절이나 신사에 합사”하도록 명령했던 것과도 관계가 있어 보
인다.127) 여기서 관청이란 관리관청을 말하며, 1880년 4월 일본영사관의 설치 이
전 재부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의 관리책임을 맡았던 기관이다. 
 제생의원은 1877년 2월 부산일본거류지 내 옛 관수가 앞 일대관가(一代官家) 건
물자리에 세워진 근대의료시설이다.128) 그러나 그 건물이 당초 의료기관으로서 지
어진 것이 아니었고 또 일본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조선인도 치료를 받거나 의술을 
배우러 의원을 찾았기 때문에 1879년 원장 야노 요시아키라(矢野義徹)는 일본정부
에 의원의 신축을 요청하였다. 제생의원의 정확한 신축‧이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26) 山川鵜市, 『龍頭山神社史料』, 龍頭山神社社務所, 1936, pp.6-7.
127) 야스마루 요시오, 박진우 역, 『근대 천황상의 형성』, 논형, 2008, p.225.
128) 이하 제생의원의 설립 시기 및 이전에 관한 내용은 서용태, 「1877년 釜山 濟
生醫院의 설립과 그 의의」, 『지역과 역사』Vol.28, 2011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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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2월 20일 신축 예정지의 기초공사 입찰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880년 하반기에 “茶碗窯址”로 이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림5> 작자미상 「浦山港見取圖」(1881년)
               (출전: 김기혁,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p.239.) 
 <그림5> 「포산항견취도(浦山港見取圖)」는 1881년 제작된 지도로 제생의원이 처음 
세워졌던 장소 D와 신축‧이전된 장소 E가 확인된다. D에는 “旧病院”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으며, E에는 옛 “茶碗窯址”에 신축된 제생의원이 그려져 있다. <그림5>에 
표시된 A, B, C는 각각 용두산일대에 세워진 신사를 표시한 것이다. A에는 “稻荷
社”, B에는 “金比羅社”, C에는 “弁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C는 앞서 <그림
1>과 <그림4>를 통해 확인했던 벤자이텐이며, 보장집회에서 벤텐샤라고 불린 곳이
다. 이전의 왜관지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이나리신사와 고토히라신사가 <그림
5>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림5>의 E는 <그림2>와 <그림4>의 B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확한 명칭은 알 수 없지만 신사로 보이는 건물이 그려져 있던 장소였다. 그 자
리에 신축‧이전된 제생의원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보장집회에서 논의
된 신사의 합사‧이전이 실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제생의원의 신축과 관계되어 논의되기 시작한 거류지의 신사는 같은 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재부일본인사회의 상징으로서 정비되기 시작한다. 9월 16일 보장두취
대리 아히류 호조(阿比留護助)는 거류지 내 신사의 상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영
사129)에게 보고하였다. 부산의 개항을 전후하여 일본인자치기구가 변화를 거듭해온 
129) 1880년 4월 부산일본거류지에 일본영사관이 설치됨에 따라 부산관리관청이 
폐지되고, 부산일본인자치기구는 영사의 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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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 次 官 廳 名 官  名 氏  名
1876 管理官廳 管理官 近藤眞鋤
1878 上同 上同 山之成祐長
上同 上同 上同 副田節
1879 上同 上同 前田獻吉
1880 領事館 領事 近藤眞鋤
1882 上同 上同 副田節
上同 總領事館 總領事 前田獻吉
1887 領事館 領事 室田義文
1890 上同 上同 立石革
1892 總領事館 總領事 室田義文
1895 領事館 1等領事 加藤增雄
1896 上同 上同 秋月左都夫
上同 上同 上同 伊集院彦吉
1899 上同 領事 能勢辰五郞
1901 上同 上同 幣原喜重郞
1904 上同 上同 有吉明
것과 같이 재부일본인의 관리기관 또한 변화해 갔다. 아래 <표4>를 참고 바란다.  
<표4> 부산일본인관리기관 및 관리관의 변화(1876년-1904년)
(출전: 大曲美太郞, 김의환 역, 『釜山의 古蹟과 遺物』, 아성출판사, 1969, p.71.)
 다음은 아히류가 영사 곤도 신스케(近藤眞鋤)에게 보고한 거류지 신사의 현황과 
관리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① 거류지 각 신사에는 그 직(職)을 유지하는 자가 없고 겨우 청소만 담당하는 
    자가 있다. 신사에는 풀이 무성하고 불결함이 매우 심하고 헌와(軒瓦), 
    사표(社表) 등이 파손되어 마치 폐사(廢社)와 다를 것 없는 참연(慘然)한 상태다. 
 ② 신사의 그러한 모습은 거류지 일반의 모습과 관계되어 있어 금번 보장집회에서는
    거류인 가운데 쓰시마 이즈하라(嚴原)의 전 신직(元神職) 나가세 에이(永瀨永)에게
    각 신사 모두를 담임시키고 제전 및 기타 청소 등의 비용으로 월급 3엔을 
    교부한다. 수선비는 필요할 때 신앙동지자에게 기부를 협의한다. 
 ③ (관리자에게:인용자) 훼손이 심한 벤텐샤의 서쪽에 방 한 칸(一室)을 제공하여 
   그곳의 청소 등의 관리를 맡기고자 한다.130)
130) 山川鵜市 앞의 책,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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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히류의 보고는 이때부터 신사가 거류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인식되기 시작
했음을 알려준다. 일본인자치기구의 대표를 맡고 있던 아히류의 거류지 신사에 대
한 인식은 곧 일본인자치기구가 신사에 대해 가진 인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아히류는 보장집회를 통해 폐사와 같은 상태의 신사를 관리해 줄 전문인으로 쓰
시마의 신직 나가세를 초빙했는데, 이것은 당시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중에는 신
사의 제전이나 관리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1881년 1월 부산일본거류지 영사 곤도는 보장총대선거규칙을 제정하여 종래 관선
이었던 보장두취를 민선으로 바꾸고 명칭 또한 보장총대(保長總代)로 개칭하였
다.131) 또한 영사는 “거류지편성규칙”을 정해 보장두취역소를 총대역소로 변경하고 
총대로 하여금 “戶籍, 土木, 衛生, 敎育, 神社 기타 전반의 자치사항”을 처리하도
록 하고 “대의기관을 두어서 공공사업 및 그 경비의 수지방법을 의결”하도록 하였
다.132) 1881년 4월 22일 총대역소에서는 거류지회의가 열려 거류지의 신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안건이 결정되었다. 
 제2장  
   제1조 공유신사(共有神社) 2개소의 祭典 및 청소인비로 1개월에 금3엔으로 정해 
         담당인에게 전함. 단, 담당인은 총대의 예정에 맡김. 
   제2조 공유 각 신사의 영선은 그 때마다 담당인의 견적서를 총대에게 신청하여, 
         신앙자의 기부금으로 그것을 지변하는 것으로 함.
  (1881년 총대역소 거류지회의안 同 결산보고서 ‘甲號’)133)     
 총대역소에서 진행된 거류지회의에서는 거류지의 신사 2개소를 “공유신사”라고 
칭하며 그 담당자를 정해 월 3엔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각 신사의 수선은 
신사의 담당자가 총대에게 제출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거류지 내 신앙자의 기부금
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앞서 보장두취대리를 맡고 있던 아히류
가 영사에게 허가를 구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상에서는 공유신사 2개소
의 명칭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다. 
 1881년 6월 15일 신직 나가세는 총대 아히류에게 “當港(부산항:인용자)의 우지가
미(氏神)와도 같은” 벤텐샤가 점점 파손되고 있으니 장마가 오기 전 지붕주변 등을 
131) 김승 앞의 논문. 
132) 釜山甲寅會, 『日鮮通交史』, 朝鮮時報社, 1916, p.113.
133) 山川鵜市 앞의 책,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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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할 것과 동사(同社)의 서쪽에 신찬소(神饌殿)를 건립할 것을 요청한다. 같은 해 
11월 나가세는 앞서 제시된 벤텐샤에 관한 사항과 함께 노후로 파손이 심한 “고토
히라신사배전(拜殿)”의 개건을 요청했다.134) 이상 신직 나가세의 거류지 신사에 대
한 요청으로 미루어 볼 때 1881년 4월 거류지회의에서 언급된 공유신사 2개소는 
벤텐샤와 고토히라신사를 지칭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후 거류지 신사에 
대한 사업은 두 신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882년 1월 30일 아히류는 고토히라신사의 개건과 벤텐샤의 수선에 관한 비용마
련과 조영(造營)의 크고 작음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위원의 선
발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아히류는 아래의 ‘고토히라신사사개건 및 벤텐샤수선
(金刀比羅神社改建並辨天社修繕)에 관한 특지연중대리위원 권한 및 선거규칙(特志
連中代理委員權限並選擧規則)’에 대한 사안을 표결에 붙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장 위원권한 
 제1조 신사 영선비는 이전 거류지회에서 결의한 대로 신앙자의 기부금으로 지변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이번의 신축은 첫 사업이기 때문에 특지인원(特志人員) 
       가운데에서 대리위원을 선거하고 아래 조항의 권한을 위임함. 
 제2조 위원은 공사 일체의 사건 및 그 경비조사에 이르기까지 총대역소와 협의하고,
       특지인원 모두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권리가 있음.
 제3조 위원은 항상 사무를 취급할 때 전조의 권한 안의 사건에 대해 그 이해득실을 
       토론하고 심의한 것은 결의의 항목으로써 총대역소로 인계해야만 함. 
 
   단 그 사항에 따라서는 위원이 결의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인가를 
   얻지 않았다면 곧바로 착수하지 않음.
제2장 
 제4조 위원은 특지인원에서 5명을 선거함. 
 제5조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특지인원 중 금3엔 이상의 기부금을 낸, 25세 이상의
       남자에 한 함. 
 제6조 위원의 선거는 총대역소에서 취급하고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동수가 나올 경우 연장자로 정하고, 나이가 같을 경우 제비뽑기로 정함. 
       만약 당선인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임할 경우 그 다음으로 득표한 
       사람에게 넘어감. 
 제7조 위원의 임기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로 정하고, 그 안에 귀국하거나 병 그리고 
134) 山川鵜市 앞의 책,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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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있어 사직하는 때에는 다시 일반의 투표를 
       요하지 않고, 처음(初順)의 투표부에서 다음 순서인 자를 대리위원으로 
       선임해야 함.135) 
      
  이상의 대리위원 선거규칙 및 그 권한을 살펴보면 총 5명의 위원을 선발하며, 3
엔 이상의 기부금을 낸 25세 이상의 남자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리위원은 거류지 내 신사의 신축에 뜻이 있는 모든 일본인을 대신하여 
사안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나, 이것은 총대역소와의 협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1882년 2월 1일 「대리위원당선통지(代理委員當選者通知)」에 따르면 미쓰비시회사
(三菱會社), 오쿠라상사(大倉商社), 교도상회(協同商會), 스미토모지점(住友支店), 제
일국립은행(第一國立銀行) 등 3엔 이상의 기부금을 낸 총 50명의 개인 및 단체대
표가 입후보를 하였고, 이중 20표 이상 득표한 5명이 당선되었다.136) 당선자 및 
득표수는 <표5>를 참고 바란다. 
 20표 이상을 득표하여 당선된 5명의 출신지를 조사해본 결과 그 가운데 3명이 쓰
시마출신임을 알 수 있었다. 도쿄에 본점을 둔 제일국립은행‧오쿠라구미‧미쓰비시
회사와 오사카에 본점을 둔 스미토모지점‧호리구치구미(堀口組), 고베에 본점을 둔 
이케다구미(池田組) 등과 같은 유력자본 대부분이 대리위원으로 당선되지 못한 사
실은 주목할 만하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쿠다 조베에(福田增兵衛)는 본래 쓰시
마-나가사키 간 무역에 종사했던 무역상이었으나,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산의 
개항 이전인 1871년부터 조선과의 무역에 참가하였다.137) 같은 해 죠슈(長州)의 구
리야 타스케(栗屋多助)가 기도(木戶孝允)참의의 명을 받고 쓰시마로 와서 물품을 
부산으로 수송하려고 할 때 후쿠다는 자신의 배인 곤삐라마루(金比羅丸)를 이용해 
도왔고, 별도로 작은 배를 준비해 자신도 부산으로 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후쿠
다는 1877년 부산에 영주하며 청각채를 매점하여 거부를 쌓았다고 한다. 또 다른 
쓰시마출신 대리위원인 고리 긴자부로(郡金三郞)는 “부산의 3대 성공자”중 한 사람
인 오이케 츄스케(大池忠助)의 형으로 1877년 부산으로 건너와 고리 상점(郡商店)
을 열었고, 1880년 번성하던 부산의 사업을 동생에게 양도하고 인천으로 진출하였
다. 고리는 인천에서 상업회의소, 거류민회 등의 의원으로 매번 선출되었으며, 
135) 山川鵜市 앞의 책, pp.11-13.
136) 山川鵜市 앞의 책, pp.13-15.
137) 후쿠다 조베에와 고리 긴자부로에 관해서는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
人』, 岩波新書, 2002, p.9, p.13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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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位 姓名/商號 得票 出身地
1 福田增兵衛 35 對馬
2 橫松淸助 29 -
3 齊藤萬次郎 29 -
4 保家貞八 28 對馬
5 郡金三郞 20 對馬
6 龜谷造次郞 19 -
7 協同社 13 -
8 松本淸太郞 12 -
9 第一國立銀行 10 -
10 本馬宇三郞 10 -
11 三菱會社 9 -
12 堀口組 7 -
13 大倉組 6 -
14 溝口慶治 6 -
15 佐の但嘉 6 -
16 平山善助 5 -
17 富田重五郞 5 -
18 河野助次郞 5 -
19 桑田伴藏 4 -
20 早田淺之助 4 -
21 木村, 山田, 三村 3 -
1884년 갑신정변 때에는 일본인들의 피난을 도왔다고 한다.138) 
<표5> ‘金刀比羅神社改建 및 辨天社修繕’ 대리위원 선거참가자 및 득표현황(1882년) 
(※당선자는 20표 이상 득표자) 
(출전: 山川鵜市, 『龍頭山神社史料』, 龍頭山神社社務所, 1936, pp.14-15, 中田孝之介, 
『在韓人士名鑑』, 木浦新報社, 1905, p.32.)
 1882년 3월 ‘고토히라신사 개건기부금 수지정산표(金刀毘羅神社改建寄附金收支精
算表)’에 따르면 고토히라신사의 개건에는 모두 519엔 19센(錢)이 사용되었는데, 
이 가운데 336엔은 오쿠라상회 이하 75명으로부터 모은 기부금으로 충당된 것이었
다.139) 이와 같이 고토히라신사에 관한 사업이 지체 없이 진행되었던 것에 반해 
벤텐샤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887년 2월 9일 신직 나가세가 불
138) 加瀨和三郞,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편, 『13-1譯註 仁川開港25年史』, 인천광
역시, 2008, p.182와 信夫淳平,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편, 『12-1譯註 仁川開
港25年史』, 인천광역시, 2008, p.135에서 정리한 것이다. 
139) 山川鵜市 앞의 책,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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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140)로 중지되어버린 벤텐샤의 수선을 재차 총대 아히류에게 건의하고 있기 때
문이다.141) 다음은 나가세가 제출한 ‘벤텐샤 등 수선견적서’의 내용이다. 
 견적서
一 금94엔 51센 : 벤텐샤의 수선 및 사무소(社務所) 건축
 내역 : 금45엔 10센(벤텐샤수선), 금49엔 41센(사무소건축)142) 
 견적서에서 확인되는 사무소는 앞서 벤텐샤의 서쪽에 마련하려던 공간을 구체적
으로 명시한 것이다. 사무소는 “신사의 전반적인 사무를 취급하는 장소로 신찰(神
札) 등의 수여와 기도의 접수를 받는 장소도 겸하는 곳”이다. 이러한 업무는 원래 
“신직의 집 등에서 이루어졌으나, 메이지 시기 이후부터는 신사가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공적사무로 취급되어 사무소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1897년의 
사격승격(社格昇格) 내규에서도 사무소는 촌사(村社)에 이르기까지 신사의 필수 불
가결한 시설로 규정”된다.143) 사무소의 건축은 초량왜관 시기 쓰시마인에 의해 세
워졌던 사당이 근대적 신사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1887년 4월 18일 아히류는 나가세의 건의사항을 당시 영사 무로다 
요시아야(室田義文)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일본인자치기구에 의해 정비가 완료된 고토히라신사에서는 메이지천
황의 은혼식을 기념하는 의례가 집행되었다. 메이지천황과 황후의 결혼 25주년 기
념축전은 일본의 관료들이 근대적 군주를 만들기 위해 서양 왕실의 관행을 조사하
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행사였다. 1893년 외무성은 유럽 주재 공사들을 통해 유
럽 궁정의 금혼식과 은혼식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1894년 1월 26일 은혼식의 일
정을 3월 9일로 한다는 공식발표가 났다. 행사당일인 3월 9일에는 헌법 발포식 때
처럼 이세신궁(伊勢神宮)과 모든 국가의 신사, 진무(神武)천황릉에서 동시에 의식이 
거행되었다고 한다.144) 
140) 벤텐샤의 수선에 차질을 초래한 불경기는 1880년 이후 조선에서 발생한 극심
한 흉작으로 인한 쌀값의 등귀와 함께 임오군란(1882년)‧갑신정변(1884년)과 같
은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불경기는 조선과의 무역에서 쌀
에 대한 의존도가 높던 거류지 내 일본 거상의 폐점속출로 이어졌다. 하원호, 
「개항 후 부산의 대외무역과 유통구조의 변동」, 『史林』Vol.25, 2006. 
141) 山川鵜市 앞의 책, p.17.
142) 山川鵜市 앞의 책, pp.18-19.
143) 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編 앞의 책,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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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부산에서도 “官民企圖”로 고토히라신사에서 메이지천황의 은혼식을 축하
하는 의례가 진행되었으며,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토히라신사의 “제신을 부산
거류지의 우부스나카미(産土神)”로 칭해 모시기로 결정되었다. 의례의 진행은 영사 
무로다의 촉탁을 받은 권소교정(權少敎正) 야바시 칸이치로(矢橋寬一郞)가 맡았고, 
영사 이하 문무관리와 유지자 등이 참석하였다.145) 부산일본거류지 내 신사에 관한 
업무는 쓰시마에서 초빙된 신직 나가세가 맡아왔으나, 천황의 은혼식 기념의례에는 
영사의 촉탁을 받은 야바시가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야바시는 1893년 9월부터(1903년 3월까지) 재부일본인자치기구의 의결기구였던 
거류지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또한 신슈쿄(神習敎)146)에 소속된 교도직으로
서도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147) 교도직은 1872년 3월 신설된 교부성(敎部省)148)
에서 기독교의 확산을 막고 국민을 교화하기 위해 만든 신불합동 선교직을 말한다. 
교도직에는 “대교정(大敎正) 이하 권훈도(權訓導)까지 14계급이 정해져 있었으며 
신도가, 신관, 승려 등이 임명되었다.”149) 시즈오카현(靜岡縣)에서는 1873년 8월 
하순부터 12월 초까지 교도직의 설교에 1,000명이 넘는 청중이 참가하는 일도 적
지 않았는데, 이렇게 “방대한 청중이 있었던 것은 현청(縣廳)의 지령으로 호장(戶
長) 등이 마을마다 동원했기 때문이었다.”150) 이러한 예로 미루어 볼 때 메이지천
황의 은혼식 당일 야바시가 영사의 촉탁을 받아 고토히라신사에서 의례를 집행하
고, 신사의 제신을 우부스나카미로 정한 것은 재부일본인의 교화가 목적이었을 것
144) 다카시 후지타니, 『화려한 군주』, 이산, 2003, pp.152-155.
145) 山川鵜市 앞의 책, p.39.
146) 신슈쿄(神習敎)는 초대관장이었던 요시무라 마사모치(芳村正秉)가 1881년 도
쿄의 간다(神田)에 설립한 신토신슈쿄교회(神道神習敎敎會)를 모태로 하며, 
1882년 신토신슈쿄(神道神習敎)로 정식독립하면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시무라는 도쿠가와시대 말기부터 존왕양이 사상을 주장했던 인물로, 메이지유
신 이후에는 메이지정부의 진기칸(神祇官)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147) 釜山甲寅會 앞의 책, p.137, 山川鵜市 앞의 책, p.76.
148) 신사와 불교 각 종파, 민간종교를 관할하며 국민의 교화를 중심임무로 하던 
일본정부부서로 1877년 1월에 폐지되고, 관련업무는 내무성의 사사국(社寺局)으
로 이관된다. 교도직은 학교제도의 정비로 교화업무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의 
이유로 1884년 폐지되었다.   
149) 大敎正, 權大敎正, 中敎正, 權中敎正, 少敎正, 權少敎正, 大講義, 權大講義, 
中講義, 權中講義, 少講義, 權少講義, 訓導, 權訓導와 같은 14계급이 있었으며 
이중 權少敎正 이상은 칙주임관(勅奏任官) 대우였다. 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
編 앞의 책, p.142.
150) 安丸良夫, 『神々の明治維新』, 岩波新書, 1979,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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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출신지 직업
磯林眞三 土佐國 土佐郡 步兵大尉
飯島碩太朗 尾張國 愛知郡 步兵曹長
藤代市十郞 陸中國 東磐井郡 步兵1等卒
目黑多利吉 磐城國 伊具郡 步兵1等卒
赤羽平太郞 東京芝區 語學生
上野茂一郞 對馬國 下縣郡 語學生
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우부스나카미란 당해지역의 수호신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
인 돈벌이를 목적으로 부산을 찾은 대다수의 일본인들을 당해지역사회에 정착시키
기 위해 영사와 야바시가 택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메이지천황의 은혼식을 축하하는 기념의례가 같은 날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에
서도 진행된 사실은 근대국민국가의 수립을 위해 창출된 일본의 국가의례가 해외
일본인사회와도 연동되어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그런데 일본의 수도와 재
부일본인사회에서 동시에 진행된 국가적 행사는 메이지천황의 은혼식이 처음은 아
니었다. 1885년 5월에도 도쿄의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와 부산의 용두산에서 동
시에 야스쿠니제(靖國祭)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5월 5일 도쿄의 야스
쿠니신사(靖國神社)에서는 갑신정변으로 사망한 일본인을 위한 초혼제(招魂祭)가 
실시되었고, 다음 날인 6일 합사제(合祀祭)가 실시되어 사망자 6명의 혼령이 야스
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151) 
<표6> 1885년 5월 6일 靖國神社 합사자 명단(6人)
(출전: 「招魂社合祀」, 『鎭西日報』, 1885년 5월 7일.) 
  같은 해 5월 6일 부산의 용두산에서도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야스쿠니제가 진행
되었다. 
 지난 6일은 마에다(前田) 총영사, 와타나베(渡邊) 육군중장, 1등 군의관 기타 유지자의 
발기로 한성조난사(韓城遭難士,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말함(인용자))의 제전과 야스쿠
니제(靖國祭)가 용두산에서 집행되었다. 유지자에 의해 2일 간 스모(角力) 봉납 등이 열
려 매우 성대한 제전이 되었다. 그런데 당시 류죠함(龍驤艦)이 정박하고 있어 승조원 
일동이 참배하려고 했지만 하필이면 때가 나쁘게 홍역(麻疹:인용자)이 유행하여 사관 
몇 명(士官數名)이 참배해 제문 등을 낭독하고, 아래의 노래 두 곡을 묘 앞에(墓前)에 
151) 「招魂社合祀」, 『鎭西日報』, 1885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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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쳤다.……152) 
  임오군란(1882년)과 갑신정변(1884년) 당시 사망한 일본인에 대한 위령제가 도쿄
의 야스쿠니신사와 함께 부산의 용두산에서도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에다 총
영사 외 일본의 관리들이 부산의 용두산에서 위령제를 집행한 것은 용두산 일대에 
고토히라신사와 벤텐샤 같은 신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당시 부산 이외의 일
본인사회에는 위령제를 지낼 마땅한 장소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관계가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53) 
 다카시에 따르면 메이지정부의 수립 초기부터 일본의 지배층은 국가의례의 실행
을 통해 민중을 흡수하려고 했다. 발명된 국가의례를 일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
만 개의 신사에서 진행되도록 하여 “수평적으로 계층화된 신분과 수직적으로 분리
된 지역들로 분절화된 이 영토(일본:인용자)에 하나의 통치자, 하나의 신성한 정통
질서, 그리고 하나의 지배적인 기억이 존재하기를 염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전
국의 신사에서 행해지는 의례의 표준지침을 정하여, “지역의례에 제국적‧국가적 의
미를 부여했다.”154) 일본의 수도 도쿄와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진행된 야스쿠니제와 
메이지천황의 은혼식은 일본의 민중을 통합하고자 마련된 국가적 의례가 일본 국
내뿐만 아니라 재부일본인사회와 같은 해외일본인사회의 국민국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자치기구의 활동은 전문인(신직과 
교도직)의 협조 속에 초량왜관 시기의 사당이 부산일본거류지와 일본을 상징하는 
신사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쓰시마인은 제1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번을 중심으로 하는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양식은 다음에서 살펴볼 신앙생활의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152) 「招魂祭」, 『鎭西日報』, 1885년 5월 15일.
153) 부산에 이어 1881년 개항된 원산에서는 그 이듬해인 1882년 5월 일본 유지
자들에 의해 두동산(頭洞山)에 소사(小祠)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조선인들이 여
름이 되자 그곳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 침상으로 사용하거나 그곳의 
사이센(賽錢)을 가지고 가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원산일본거류민들은 소사를 
일본거류민사무실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그 후 원산에 일정한 규모를 갖춘 신
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16년이 지난 후인 1898년이 되어서였다. 山口公一, 「‘韓
国併合’以前における在朝日本人創建神社の性格について」, 『日韓相互認識』第2号
   , 2009. 또한 원산에 이어 개항된 인천에서는 1889년 3월에서야 “인천대신궁”
의 설립이 진행되었다. 仁川府, 『仁川府史』, 1933, p.1347.
154) 다카시 후지타니 앞의 책,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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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쓰시마동향회 
 부산의 일본인자치기구가 주도하던 신사정비사업이 불경기로 차질을 빚고 있던 
무렵인 1884년 10월 3일 쓰시마동향회는 영사관의 허락을 얻어, 부산일본거류지 
중앙에 자리한 용두산에 구 번주 를 기리기 위한 시설로 히로쿠니신사요배소(弘國
神社遙拜所)를 건립하였다.155) 히로쿠니신사요배소는 쓰시마의 초대 번주 소 요시
토시(宗義智)를 상징하는 히로쿠니다이진(弘國大神)을 제신으로 하는 시설이었
다.156) 이것은 재부일본인사회의 일본인자치기구와 쓰시마동향회가 지역사회의 신
앙에 관해 각자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히로쿠니신사요배소의 설립이 가지는 의미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라는 일
본의 근대 신사사(神社史)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
에 따르면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는 세상에 원한을 남기고 죽었다고 추정되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재앙신 유형과 생전에 위업을 달성한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현창신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창신 유형의 특징은 “위업을 달성한 인물을 찬
양하고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 신이라는 관념이나 신사라는 장치를 이용한다는 
점”에 있는데, 예를 들어 “영주의 치세를 찬양하고자 하는 백성들은 그 초대 영주
를 신으로 모심으로써 현창하고 기억”하고자 했다.157) 현창신 유형의 신사는 근대
에 들어 급증하였는데 메이지신궁(明治神宮), 미나토가와신사(湊川神社)를 대표적으
로 들 수 있다. 고마쓰의 분류에 따른다면 히로쿠니신사요배소는 현창신 유형의 신
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폐번치현(1871년) 이후 구 번주 를 모시는 신사가 설립되었다. 신분제
의 폐지와 함께 구 번주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해체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신사에 구 번주를 모심으로써 지역 내 사족 간 관계 유지 및 결합을 유도한 것이
다.158) 이러한 신사의 예로는 우에스기신사(上杉神社, 1882년)와 오야마신사(尾山
神社, 1873)가 있다. 우에스기신사에는 우에스기 하루노리(上杉治憲, 요네자와번
(米澤藩)의 9대 번주)와 우에스기 켄신(上杉謙信, 16세기 전국시대 무사)이 모셔졌
으며, 오야마신사에는 카가번(加賀藩)의 초대 번주 마에다 토시이에(前田利家)가 제
신으로 모셔졌다. 이들 신사가 근대화되어 가는 일본의 지역사회 속에서 구 번주를 
155) 山川鵜市 앞의 책, p.67.
156) 山川鵜市 앞의 책, p.42.
157) 고마쓰 가즈히코, 김용의 외 역, 『일본인은 어떻게 신이 되는가』, 민속원, 
2005, pp.6-7.
158) 羽賀祥二, 『明治維新と宗教』, 筑摩書房, 1994,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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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공동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159)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히로쿠니신사요배소 역시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들의 공동성 확보를 위한 시설
로서 기능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히로쿠니신사요배소에서는 히로쿠니다이진을 현창하는 제전이 집행되었는데, 이 
행사에는 쓰시마인 외 일본의 군인을 비롯한 관리 등도 참가하였다. 1885년 12월 
13일자 『鎭西日報』의 기사에서는 용두산에서 진행된 히로쿠니다이진의 제전을 잘 
묘사하고 있다.
 용두산 위에 모셔진 소 요시토시(宗義智) 공의 증호(贈號) 히로쿠니다이메이진(弘國大
明神)의 제전이 지난 3일 재류쓰시마인(在留對州人) 가운데 유지자의 발기로 거행되었
다. 그날 미우라(三浦)육군중위 외 일본관리, 상인 등 무려 천여 명(千有餘人)이 연신 
잇따라 산 정상으로 참배하였다. 발기자인 쓰시마동향회원(對州親睦會員)은 위의 참배
인 중 미우라 중위를 비롯해 관리, 상인 200여 명을 배소(拜所) 근처로 불러 식사를 대
접했다.160) 
  
  제전 당일 참배한 천여 명(千有餘人)은 당시 재부일본인의 구성으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이 쓰시마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미우라 육군중위 외 일본관리
가 제전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정부는 외무성을 통
해 쓰시마로부터 대조선 외교권을 회수하려 했다. 쓰시마를 새로운 조일관계의 저
해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쓰시마인 역시 일본정부에 비협력적
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미우라중위와 기타 일본관리들의 제전참가는 일본정부가 
쓰시마와 우호관계를 형성하여 재부일본인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
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히로쿠니다이진에 대한 제전은 1887년 10월 3일에도 쓰시마동향회의 주도로 진
행되었다.161) 그러나 히로쿠니다이진에 대한 제전은 청일전쟁 이후인 1896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히로쿠니신사요배소에서 개최되지 못하게 된다. 당일 히
로쿠니다이진이 재부일본인사회를 대표하는 신사로 거듭나고 있던 고토히라신사로 
합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개항 이후부터 1896년까
지는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신사가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159) 羽賀祥二 앞의 책, p.345.
160) 「祭典」, 『鎭西日報』, 1885년 12월 13일. 
161) 「弘國神社祭典」, 『鎭西日報』, 1887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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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쓰시마동향회의 히로쿠니신사요배소 설립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
펴보았다. 히로쿠니신사요배소는 쓰시마의 초대 번주를 모신 시설이었다는 점에서  
현창신 유형의 신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인자치기구가 재부일본인 전체를 대상
으로 하는 신사의 정비 및 제전을 집행했다면, 쓰시마동향회는 쓰시마인의 결집을 
위한 활동을 주도했다. 이것은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신사를 통한 국민적 통
합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쓰시마 측과 비쓰
시마 측으로 나뉘어 있던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는 청일전쟁 이후 변화
를 맞게 된다.  
 
3.3 용두산신사의 설립과 구 번주 
  청일전쟁(1894년-1895년) 이후인 1896년 4월 1일 히로쿠니신사요배소의 제신인 
히로쿠니다이진이 고토히라신사로 합사되었다. 이날의 행사에는 신직 나가세와 거
류민총대 아히류 그리고 쓰시마동향회의 회장 고토 쇼이치로(古藤勝一郞)가 참석했
다.162) 히로쿠니다이진의 합사가 쓰시마동향회의 회장과 일본인자치기구의 대표자
가 참석한 자리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양측의 대표가 고토히라신사를 재부일본
인사회의 대표신사로 결정했음을 알려준다.  
 같은 해 4월 6일 신직 나가세는 파손된 고토히라신사의 사전(社殿)의 수선을 요
청하였다.163) 1897년 10월 나가세를 비롯한 거류지회 의장 고토 쇼이치로, 거류지
회의원 후쿠다, 야바시, 호케 사다하치(保家貞八) 등은 영사 이슈인 히코키치(伊集
院彦吉)에게 신사수선사업의 필요성을 알렸다.164) 1898년 8월 6일 신사의 개축사
업에 관한 회의에서는 총 공사비용 6,020엔(지형비 50엔 포함) 중 5,900엔 정도는 
기부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거류지비의 임시비와 잡비에서 1,000엔을 조달하
기로 했다.165) 공사는 1898년 9월 10일 고토히라신사 임시사전(假殿)의 지진제를 
시작으로 1899년 7월 천궁식(遷宮式)을 거쳐 마무리되었다.166) 고토히라신사의 신
축이 진행되던 중인 1899년 1월 그 사호가 용두산신사로 개칭되었고, 같은 해 4월
162) 山川鵜市 앞의 책, p.42.
163) 山川鵜市 앞의 책, p.24.
164) 山川鵜市 앞의 책, p.43.
165) 山川鵜市 앞의 책, p.24.
166) 山川鵜市 앞의 책, 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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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한반도의 침략과 관계있는 3좌의 제신이 용두산신사로 합사되었다.167)  
 공사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은 거류민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는데, 거류민은 그 기부
금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낸 것 같지는 않다. 다음 1899년 7월 1일자 『中外
日報』의 기사를 살펴보자.  
 용두산 정상에는 곤삐라신사(金比羅神社)가 있고, 금번에 거류민이 수만금을 들여 신
전을 신축한다. 그 중간에는 벤텐토(辨天堂)가 있다. 이 경비는 거류민이 부담하는 것이
다. 때문에 거류민은 신사와 절의 신축에 필요한 기부금에 지쳐있다.168) 
 위 기사에 따르면 재부일본인은 고토히라신사 외에도 부산일본거류지 내 히가시
혼간지(東本願寺) 사원의 신축에도 기부금을 내고 있었으며,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
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부일본인으로부터 기부금이 모집되
어 고토히라신사의 신축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 그 답은 신사에 대
한 재부일본인의 신앙심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 
소 시게마사(宗重正)가 기금 모집에 참여했다는 사실169)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 시게마사는 신분제의 폐지로 근대 이전의 신분이 법적으로 무용해졌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구 번주로서 쓰시마인에 대해 가졌던 영향력은 잃지 않고 있었다. 
1882년 1월 24일자 『大阪朝日新聞』 기사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쓰시마사족의 폭동
으로 고심하고 있던 때 소 시게마사는 그들을 구 번주저(藩主邸)에 소집해 타일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170) 
 1871년 일본에서는 폐번치현의 단행으로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어갔고 그 과정에
서 쇼코다이묘화족(諸侯大名華族)과 구게화족(公家華族)은 각각 도쿄와 교토에 집
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구 신분제에 근거한 주종관계는 법적으로 사라
졌지만, “사회적으로는 전통적인 주종의식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메이
167) 신축된 용두산신사는 1907년 5월 31일자 기록에 따르면 14평 규모의 목조동
판지붕(木造銅葺)으로 된 신전과 약 21평 규모의 목조기와지붕(木造瓦葺)의 배
전 그리고 4평의 신찬소(神饌所)와 약 20평 규모의 사무소(社務所), 2개의 수세
소(手洗所)를 갖췄으며 경내신사로 벤텐신사(辨天神社)와 이나리신사(稻荷神社)
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山川鵜市 앞의 책, pp.72-73. 
168) 「韓國布敎一斑」, 『中外日報』, 1899년 7월 1일.   
169) 山川鵜市 앞의 책, p.43.
170) 『大阪朝日新聞』, 1882년 1월 24일, 柳敎烈, 『明治憲法體制と華族』, 神戶大
學博士論文, 1994, p.4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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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기의 화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구 시즈오카번주(舊靜岡藩主)였던 도쿠가와 
이에사토(德川家達)가 유럽방문을 마치고 1882년 7월 귀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구 막신(幕臣)과 번사(藩士) 300여 명은 1개월 전부터 조직적으로 구 번주의 귀국 
환영식을 준비했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 5월 29일에는 이탈리아의 전권대사의 임
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구 사가번주(舊佐賀藩主) 나베시마 나오히로(鍋島直大)를 환
영하기 위해 당해지역의 구 번사들이 자리를 마련하였고, “7월 16일에는 번주 스
스로가 자택에 사가번 출신인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외 300여 명의 구 번사
를 초대해 간친회”를 열기도 했다. 구 번주는 번지(藩地)에 대한 집착도 강했는데, 
“도쿄에 집주하여 지방이주나 여행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고, 귀향할 때마다 궁내성
의 허락을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족들은 자신의 구 번지로 나
가 사족이나 지방민과의 옛 정의관계를 이어갔다.”171) 이와 같은 구 번주와 지역사
회에 관한 사례들은 고토히라신사의 신축 자금 모집에 소 시게마사가 미친 영향력
을 짐작케 한다.   
  청일전쟁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히로쿠니다이진의 합사를 통해 알 수 있듯
이 고토히라신사를 중심으로 지역민의 신앙을 통일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토히라신사의 신축과정에서 사호를 용두산신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한 것과 
새로운 제신을 합사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고토히라신사의 
사호를 용두산신사로 변경하는 것은 1899년 1월 27일 거류지회에서 결정되었
다.172) 사호에 용두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것은 1894년 3월 9일 메이지천황의 은
혼식제전 당일 고토히라신사의 제신을 우부스나카미로 칭해 모시기로 한 것과 연
계해서 생각해 볼 때, 재부일본인이 신사를 통해 지연(地緣)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해 4월 23일에는 거류지회의
원이자 신슈쿄의 교도직 야바시가 신슈쿄관장 요시무라 마시모치(芳村正秉)에게 의
뢰하여 “외진(外鎭)의 공덕이 현저”하다는 이유를 들어 스사노오노 미코토(素盞鳴
尊)‧진구황후(神功皇后)‧도요토미 히데요시공(豊臣秀吉公)을 제신으로 불러와 용두
171) 구 번주의 그러한 면모는 지방의 공공사업에 자본을 제공했던 사실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82년 10월 4일 “우스키번주(臼杵藩主)였던 이나바 
히사미치(稻葉久通)는 구 번사의 자제에게 학자금 1,000엔을 기증했을 뿐만 아
니라 중학교도 설립”하여 구 번지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상 구 번주
와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柳敎烈 앞의 논문, pp.37-39을 참고하여 정
리하였다. 
172) 山川鵜市 앞의 책,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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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사에 합사시켰다.173) 진구황후와 도요토미는 근대 이전부터 일본의 지배층과 
지식인 사이에서 조선에 대한 우월감과 멸시감을 드러낼 때 되풀이되며 거론되던 
소재였다.174) 때문에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진구황후와 도요토미에 관련되
는 신사나 사우(祠宇)를 정비하여 민중에서 전승되고 있던 신화와 전설을 근대국가
권력으로 수렴시키고자 했다.175) 청일전쟁의 승리 후 용두산신사에 합사된 진구황
후 외 2개 제신은 재부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한 우월감과 멸시감을 공유하며 국민
적 통합에 이르게 하는 기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일전쟁 이후 고토히라신사는 신축을 통해 용두산신사로 거듭나며 재부일본인사
회를 대표하는 신사가 되었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용두산신사의 설립은 출신지를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보
여준다. 용두산신사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1896년 히로쿠니
다이진의 합사, 1899년 1월 용두산신사로 사호 개칭, 4월 진구황후 외 2제신의 합
사, 7월 신축공사 완료)은 소 시게마사를 비롯해 쓰시마동향회의 회장이자 거류지
회의 의장이었던 고토와 거류지회의원이자 신슈쿄 교도직이었던 야바시 등과 같은 
재부일본인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들이 관계하고 있었다. 이들은 신
사의 사무에 관계하며 재부일본인사회와 근대국민국가로 향해가는 일본의 중간에
서 양측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야스마루 요시오(安丸良夫)가 
말하는 “중간적 지도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근대이행기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중
간적 지도층은 주로 촌락관리나 지주, 명망가, 학교 교사, 신직과 승려와 같은 신
분에 있는 자들이었으며, 이들은 국가권력과 일반 민중의 매개적인 위치에서 활동
하였다. 중간적 지도층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안정된 질서를 수립하
고자 “더욱 보편적인 권위와 원천을 추구”하며, 거기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176) 용두산신사는 재부일본인사회의 중간적 지도층이 횡적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종적으로는 천황 숭배사상이나 국체론과 결합된 원리를 제시하며 
당해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173) 山川鵜市 앞의 책, p.36.
174) 박진우,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와 민중』, 제이앤씨, 2004, p.105.
175) 박진우 앞의 책, p.120.
176) 야스마루 요시오 앞의 책, 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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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장에서는 개항 이후 쓰시마인과 비쓰시마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재부일본인사회
가 용두산신사의 설립을 통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개항 이전 부산에는 초량왜관 내 용두산을 중심으로 민간신앙의 상징인 사당이 
몇 개소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부산의 개항에 따라 다양한 지역 출신들로 재부일본
인사회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 더 이상 쓰시마인이 설립한 사당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앙을 담당하는 주체가 분화되었
는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일본인자치기구와 쓰시마동향회를 꼽을 수 있다. 
 일본인자치기구는 부산일본거류지 내에 남아있던 초량왜관 시절의 사당을 신직‧교
도직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얻어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토히라신사
와 벤텐샤가 공유신사로서 재부일본인사회의 중심신사로 부각되었다. 신직 나가세
의 관리하에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는 신축과 보수를 거치며 사무소와 같은 근대
적인 신사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신슈쿄의 교도직 야바시는 거류지회의 임원을 역
임하며 1894년 3월 9일 고토히라신사에서 열린 메이지천황의 은혼식 기념제전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의 근대적 신사행정과 의례가 일본인자치기구에
서 초빙한 전문인에 의해 재부일본인사회에도 전해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또한 같은 날 도쿄와 부산에서 동시에 국가적 의례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가 말하는 공간과 시간의 국민화177)가 일본 국내뿐만 아
니라 해외의 일본인사회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준다.  
 신사에 관한 일본인자치기구의 사무가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쓰시마동향회는 쓰시마의 구 번주를 신으로 모시는 히로쿠니신
사요배소를 설립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의 결집을 도모하였다. 구 번주를 
제신으로 하는 신사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지역사회에서도 지역민의 통합을 
이끌어 내는 상징으로서 설립된 바 있다. 쓰시마동향회의 히로쿠니신사요배소 설립
은 특정 지역 출신자의 결집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특수성을 갖지만, 그 원
리는 근대이행기 일본의 지역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해외일본인
사회에서 진행된 일본의 국민국가화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청일전쟁은 일본인자치기구와 쓰시마동향회 같은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진 주체
들을 통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1896년 4월 히로쿠니다이진이 쓰시마동향
177) 西川長夫‧松宮秀治, 『幕末‧明治期の國民國家形成と文化變容』, 新曜社, 1995,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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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하에 진행되던 행사 중 고토히라신사로 합사된 것이다. 쓰시마의 구 번주 
소 시게마사가 고토히라신사의 신축자금모집에 협조한 사실 또한 양측의 통합을 
지지하는 행위로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소의 행동은 구 통치지역
의 정치적 안정을 책임져야 했던 화족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개축을 거친 고토히라신사는 용두산신사로 사호가 변경된다. 용두산신사가 재부일
본인사회의 대표신사로 거듭나는 데는 쓰시마동향회장, 일본인자치기구의 임원과 
신직‧교도직 등 야스마루가 말하는 중간적 지도층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근대이행
기 학교 교사, 촌락지도자, 신직, 승려와 같은 중간적 지도층은 천황의 권위를 통
해 자신들의 권위를 확보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유도했다. 재부일
본인사회의 중간적 지도층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신사를 설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의 정치적 안정을 유도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권위에도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용두산신사는 재부일본인사회의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기능하게 되었지만, 법
적으로는 해외에 임의로 설립된 신사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용두산신사의 법적 지위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3장에서 재
부일본인사회의 법인화 문제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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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20세기 초 재부일본인사회의 법인화와 신사행정
1. 서론
 본장에서는 통감부 시기 거류민단법 시행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법적으로 근대
국민국가 일본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을 신사행정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의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중간적 지도층들은 용두산신사의 설치를 통
해 당해지역 일본인의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당해 시기 재부일본인사
회는 일본 국내법의 적용 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단지 영사의 책임 하에 거류민단
체가 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것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용두산신사를 비롯
한 거류지 내 기타 신사들은 해외에 설치된 비공인신사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
은 재부일본인사회의 법적지위는 1906년 통감부령 거류민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
화를 맞이하게 된다.  
 통감부 시기 재한일본인사회에 대한 연구로는 통감부와 재한일본인사회 간의 갈
등을 다룬 연구178)가 있다. 재한일본인사회는 통감의 정치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며 
통감부와 대립양상을 보였다. 특히 거류민단 민장의 선출방식은 양자의 갈등을 촉
발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1908년의 통감부는 “거류민단의 경비 절감, 적절한 
민장을 얻지 못할 경우의 배제, 민장 선거의 과열로 인한 혼란 방지”를 이유로 들
어 거류민장을 관선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재한일본인사회에서는 “자치제를 유린하
는 처사”, “지나친 간섭주의”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비판한 것이다.179) 또한 재한일
본인들은 통감부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대한제국의 이익을 중심
에 두고 재한일본인의 이익을 등한시한다며 이를 ‘한국본위주의’로 정의한 후 비판
하기도 했다.180) 통감부와 재한일본인사회 간의 갈등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
들 양측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박양신은 
‘자치’에 대한 통감부와 재한일본인사회의 양자 간의 갈등을 인정하면서, 거류민단
법의 시행이 결과적으로는 일본거류지를 중심으로 재한일본인사회를 도시적으로 
발전시켰으며, 그것이 1910년 이후 일본의 조선통치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
178) 山中麻衣, 『서울거주 日本人自治機構연구(1885-1914)』, 가톨릭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1, 박양신, 「통감정치와 재한 일본인」, 『歷史敎育』Vol.90, 2004, 市
川まりえ, 「1905-1910年 在韓日本人 民間言論의 統監府政治觀」, 『韓國史論』
Vol.55, 2009.
179) 박양신 앞의 논문.
180) 市川まりえ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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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있다.181) 
 이상의 연구를 통해 재한일본인사회와 통감부의 관계 및 거류민단법의 시행경위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류민단법의 시행에 따른 재한일본인사회의 행정적 변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통감부 시기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행정의 변화
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2. 부산거류민단의 신사운영  
 2.1 부산거류민단의 성립  
 재부일본인은 개항 이전인 1873년부터 보장두취를 통해 관민의 사무를 취급하며 
자치행정을 시작했었다. 이후 1880년 4월 영사관이 설치되고 1881년 영사에 의해 
거류지편제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재부일본인은 영사의 관할 하에 거류민회와 거류
민역소를 두고 거류지의 자치를 실시했다. 
 재부일본인의 인구는 청일전쟁 직후 약 5,000명에 이르렀고 러일전쟁 이후인 
1906년에는 약 16,000명에 달하게 된다.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인구가 증가함
에 따라 시가지의 확장이 불가피했으나, 임의적인 자치기구였던 거류민회의 힘만으
로는 학교, 수도시설, 병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부산을 
비롯한 인천, 원산 등의 일본거류지도 마찬가지여서 “거류지의 발전에 따라 증가하
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거류민 ‘과금’, 체납의 강제 징수와 공채 발행을 가능
케 하는 거류지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한일본인사회에서 제기되었다.182) 
1905년부터 1910년 부산거류민단의 주요사업 중에는 학교의 신‧증축 사업이 9개
에 달했으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206,033엔으로 한 해 민단세의 두 배에 달하
는 거액이었다. 거류민단의 성립 이전에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한일본인은 공공사업 확대를 위한 공채 발행 자격의 획득
을 목적으로 거류민단의 법인화를 요구했던 것이었다.183) 일본 외무성은 재한일본
181) 박양신,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과 해체」, 『아시아문화연구』Vol.26,
     2012.
182) 박양신 앞의 논문. 
183) 김대래‧김호범, 「부산일본거류민단 재정 연구(1907-1914):부산부재정의 
     성립에 관하여」, 『지방정부연구』Vol.10 제2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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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에서 제기된 거류지 법인화의 법안을 마련하여 1904년 12월 15일자로 각의
에 회부하였다. ‘거류민단법안’은 1905년 2월 14일 제국의회에 제출되었고, 1906
년 7월 통감부령 제20호로 거류민단법시행규칙이 발포됨으로써 시행에 들어갔
다.184)   
 거류민단은 1906년 2월 통감부와 함께 설치된 이사청의 관할하에 운영되었다. 통
감부는 경성에 설치되었으며, 통감은 일본 천황에 직속하고 외교에 관해서는 일본 
외무대신을 거쳐 내각 총리대신을, 기타 사무에 관해서는 내각 총리대신을 거쳐 재
가를 받게 되어 있었다. 또한 통감은 통감부령을 발하고 금고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엔 이내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었으며,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도 통감의 직무였다.185) 이사청은 1906년 2월 1일부터 대한제국 내 부산‧원산‧인
천과 같은 개항지에 순차적으로 설치되어 영사관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종래 재한
일본인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재판권은 나가사키공소원(長崎控訴院) 관할 
하에 영사관에서 취급하였으나, 이사청의 설치 이후에는 관할구역 내 소송사건을 
이사청이 맡게 되었다.186) 
 1906년 7월 부산에도 거류민단법시행규칙에 따라 거류민단이 설치되었고 그 관할
구역은 일본거류지를 중심으로 절영도, 초량, 부산진 구관(구 왜관자리) 지역이 되
었다.187) 거류민단 내에는 자치행정을 실행하기 위한 의결기관인 거류민회와 집행
기관인 참사회(參事會), 거류민단장과 보조기관인 민단리원(民團吏員)을 두도록 되
어 있었다.188) 또한 거류민단역소의 사무조직은 총무, 서무, 토목, 징세, 회계, 수
도의 6계를 두고 있어 일본 국내의 시역소(市役所) 조직과 다를 바가 없었다.189)
 민단리원은 1906년 12월 22일 민단규칙 제20호 급여규칙에 따라 급료, 주택료, 
문구료, 수당, 위로금,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받았다.(제1장 제1조)190) 급료 중 월봉
은 매월 21일에, 일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였으며, 일급은 집무일수에 의거해 지
급하지만 전염병 발생으로 격리 중이거나 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집무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할 수 있었다.(제2장 제4조‧제5조)191) 수당으로는 토목공사 감독이
184) 박양신 앞의 논문.
185) 김혜정 외, 『통감부 설치와 한국 식민지화』,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p.40.
186) 김혜정 외 앞의 책, p.63.
187) 김대래‧김호범 앞의 논문. 
188) 홍순권 외, 『부산의 도시 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p.20. 
189) 박양신 앞의 논문. 
190)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例規類集』, 瞬報社, 1909,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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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級 2級 3級 4級 5級 6級
民長 3,000 2,500 2,200 2,000 1,800 1,600
助役 2,000 1,600 1,400 1,200 1,000 800
會計役 1,400 1,100 1,000 900 800 700
技師 1,800 1,500 1,300 1,200 1,100 1,000
1級 2級 3級 4級
民長 上 2,000 1,800 1,600 1,400下 1,900 1,700 1,500 1,300
나 측량, 징세감시를 위해 항상 외출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7엔 이내의 월 수당을 
지급하고, 전염병 예방에 종사하는 관리(吏員) 중 병자 또는 병독(病毒)에 오염된 
물품에 접근하는 자에게는 월급의 2분의 1 이내의 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다.(제
6장 제25조‧제26조)192) 다음의 <표7>은 부산거류민단관리의 연봉을 직명과 등급별
로 분류한 것이며, <표8>은 거류민단 설치 이전 거류민장의 연봉을 등급별로 정리
한 것이다. 
<표7> 부산거류민단 관리의 연봉표 (단위:엔)
(출전 :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例規類集』, 瞬報社, 1909, p.37.) 
 <표7>과 <표8>을 비교하면 거류민단 설치 이후 거류민 대표의 연봉은 그 이전보
다 1,000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부일본인의 인구 증가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8> 거류민단 설치 이전 거류민장의 연봉표 (단위:엔)
 (출전 : 相澤仁助, 『釜山港勢一斑』, 釜山日韓昌文社, 1905, p.39.)
 
 부산거류민단에서는 영업세, 호별세, 양조세 등의 경상세입과 거류민단채, 매축지 
수입 등의 임시세입으로 확보된 예산을 기반으로 위생‧교육‧도로‧신사에 관한 사업
에 지출하였다.193) 1907년을 예로 들면 총 608,220엔의 세입이 있었고, 그 중 
411,810엔이 병영 이전(30,000엔), 상업학교 신축(32,559엔), 묘지 이전(21,217엔), 
용미산신사 개축(5,192엔) 등의 사업으로 지출되었다.194)
191) 釜山居留民團役所 앞의 책, pp.39-40.
192) 釜山居留民團役所 앞의 책, pp.43-44.
193) 홍순권 외 앞의 책, p.22.
194) 김대래‧김호범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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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7월에 완성된 용미산신사는 부산거류민단이 설
치된 이후 거류지의 첫 신사사업이었다. 초량왜관 시기부터 존재했던 신사를 전신
으로 했던 용미산신사는 부산의 개항 이후 몇 차례의 개‧보수를 거쳐 부산일본거류
지 내 용두산신사와 함께 재부일본인의 우부스나카미(産土神)로서 신앙되었다. 다
음을 통해 용미산신사의 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부산일본거류지가 설치된 다음해인 1878년 봄 소실되었던 용미산의 목조소사(木
造小祠)가 일본거류민들에 의해 다시 재건되었다.195) 이 소사는 1891년 2월과 
1892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가토신사물품도난계(加藤神社物品盜難屆
)”196)에서 각각 “當港龍尾山鎭坐加藤神社”, “當港龍尾山加藤神社”로 기재하고 있
는 것으로 볼 때 가토신사(加藤神社)라고 불렸던 것을 알 수 있다. 가토신사는 바
다와 직면하고 있는 용미산 위에 지어진 탓에 비바람이 불 때마다 훼손되고 있어 
1895년 수선이 의뢰되었다.
 
 가토신사는 바람이 센 곳에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이 토벽의 구조여서 풍우
(風雨)가 발생할 때마다 파손이 생겨 경제적이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병참부에서 
탄약창고(彈藥置場)로 차용 중이기 때문에 특히 견고한 수선을 요한다. 따라서 수선을 
시급히 착수하려 한다.197)
 토벽으로 된 가토신사가 풍우가 있을 때마다 파손이 되고 있으며, 또한 병참부에
서 탄약창고로 빌려 사용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이때 
신사의 외벽을 신설하는 등의 수선비로 약 11엔이 사용되었으며, 그 가운데 5엔은 
거류지의 예비비(豫備費)로 충당되었다.198) 
 1900년 1월 4일 부산일본거류지 내 신사의 관리를 맡고 있던 신직 나가세 에이
(永瀨永)는 아래와 같이 용미산에 세워진 신사의 사호와 제전일의 변경을 거류민총
대에게 요청한다.199) 
195) 山川鵜市 앞의 책, p.77.
196) 山川鵜市 앞의 책, pp.20-21.
197) 山川鵜市 앞의 책, p.23. 
198) 山川鵜市 앞의 책, p.23. 
199) 신직 나가세의 건의에 따라 “龍尾山神號”에 대한 거류지회의가 1900년 1월 
20일 열려 용미산신사로 결정되었다. 山川鵜市, 『龍頭山神社史料』, 龍頭山神社
社務所, 1936,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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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항 용미산 위 다마다레신사(玉垂神社)에는 다케우치노수쿠네(武內宿禰)가 주좌(主
座)해 있고 상전(相殿)에는 가토 키요마사(加藤淸正), 아사히나 사부로(朝比奈三郞)의 3
신이 진좌되어 제전을 집행해 왔는데, 지금의 사명(社名)을 용미산신사로 개칭하고 또 
제전 및 기타 모든 것을 용두산신사와 같은 날에 집행하길 희망합니다. 
  1900년 1월 4일
  신직 나가세 에이
  거류민총대 사하라 쥰이치로(佐原純一郞) 앞200)
 1899년 1월 용두산의 고토히라신사를 용두산신사로 개칭한 것과 같이 용미산의 
다마다레신사도 용미산신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용두산신사와 함께 관리하자는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용미산의 신사는 가토신사
로 불려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의 고토히라신사의 신축 직후인 1900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용두산신사 기타 제신 및 연혁」에서는 거류지 내 각 신사
에 대한 소개 가운데 다마다레신사와 그곳의 제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다마다레신사(원안‘가토사(加藤社)’라고 되어 있음: 원문)
다케우치대신(武內大神)(원안에는 ‘다마다레(玉垂)’라고 되어 있음: 원문), 
가토대신, 아사히나대신201)
 
 「용두산신사 기타 제신 및 연혁」을 작성하며 참고한 자료의 원문에는 다마다레신
사가 아니라 “가토사”라고 적혀 있었으나, 작성 중에 다마다레신사로 바꿔 적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1908년에 작성된 「용미산신사연혁개략」에서도 다음
과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용미산은 소나무 숲(松樹)이 울창하고 조망이 좋은 신경(神境)으로 부산거류지의 동
남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 1678년 3월 왜관 이전 당시 사전을 세워 다케우치노수쿠
네를 모시고, 『다마다레신사라고 불렀다』(원안에 없음: 원문)……”202)
200) 山川鵜市 앞의 책, p.49.
201) 山川鵜市 앞의 책, p.41.
202) 山川鵜市 앞의 책,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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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어느 시점에서 용미산의 신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가운데 신사의 사호가 수
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적어도 1895년 가토신사의 수선이 진행되던 무렵
까지는 용미산 위의 신사가 가토신사라고 불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95년에
서 1900년 사이 가토신사가 다마다레신사로 변경된 사실이 있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00년 이후에 작성된 자료에서 원문에는 없거나, 가토사라고 
적혀있던 사호가 어느 시점인가 변경된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통교
사』 등의 자료에서 용미산신사가 1678년 3월 창건된 다마다레신사를 기원으로 한
다는 서술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03)  
 1900년 1월 이후 용미산신사는 용두산신사와 함께 “거류지의 우부스나카미”로 추
앙받게 되었으나, 1905년 사전이 낡고 용마루가 휘어져 개건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경신회(敬神會)에서는 같은 해 여름 경신회장 야바시 칸
이치로(矢橋寬一郞), 간사 고토 쇼이치로(古藤昇一郞) 등이 중심이 되어 조영계획
을 의결하였다.204) 이후 민장 이시하라 한에몬(石原半衛門)과 거류지회로부터 허가
를 받았고, 호소카와후작(細川侯爵)과 소백작(宗伯爵)의 주도로 거류민으로부터 기
부금 약 5,500여 엔이 모집되었다. 개건사업은 1907년 3월 시작되어 같은 해 7월 
마무리되었다.205) 1907년도 부산거류민단의 세출 중 사사비(社寺費)가 1,107엔206)
을 차지했던 것으로 볼 때 용미산신사의 개건사업에 사용된 비용의 대부분은 여전
히 재부일본인의 기부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파악된다. 
 용미산신사의 개건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호소카와후작‧소백작과 같은 화족이 앞장
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화족이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치에 참여한 사실
은 앞서 2장에서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이자 백작이었던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사
례를 통해 살펴본 바 있다. 용미산신사의 개건에 참여한 호소카와후작은 구마모토
번(熊本藩)의 마지막 번주이자 1884년 화족령에 의해 후작에 오른 호소카와 모리
히사(細川護久, 1839년-1893년)의 아들 호소카와 모리시게(細川護成, 1868년
-1914년)라고 생각된다. 호소카와 후작이 용미산신사의 개건비용마련에 조력한 배
경에는 그곳에 구마모토번의 초대 번주인 가토 키요마사가 모셔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토가(加藤家)의 몰락 이후 그 통치지역을 이어받은 호소카와가(細川家)는 
203) 釜山甲寅會, 『日鮮通交史』, 朝鮮時報社, 1916, p.186.
204) 山川鵜市 앞의 책, p.77.
205) 山川鵜市 앞의 책, pp.77-78.
206) 『第1次統監府統計年報』, 統監官房文書課, 1907,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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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지역민들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초대번주 가토의 영을 모셨다고 알려져 있
다.207) 또한 호소카와가에서 가토의 영이 모셔져 있는 용미산신사의 개건에 힘을 
더한 배경에는 부산을 비롯해 대한제국 각지로 구마모토의 지역민이 진출하고 있
던 상황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08)
 이상을 통해 부산거류민단의 성립과 부산거류민단의 첫 신사사업이었던 용미산신
사의 개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감부의 설치로 영사의 관리 하에 있던 재부일본인
사회의 자치단체는 최종적으로 통감의 관할에 놓이게 되었다. 부산거류민단 민장의 
연봉은 3,000엔에 달했는데 이는 1905년 기준 일본지방고등관 연봉과 비교할 때 
3급 지사(知事)의 연봉과 같은 액수였다.209) 민장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다.  
 1907년도 용미산신사의 개건은 부산거류민단의 첫 신사사업이었다. 공사자금으로 
거류민단비 중 사사비가 지출되었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재부일본인의 기부금을 통
해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사에 관한 자금은 거류민단 설치 이전부터 기부금
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신사에 지원되는 경비는 
1906년 4월 ‘부현사이하 신찬폐백료의 공진(府縣社以下神饌幣帛料の供進)’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관비(官費)가 지출되지는 않았다.210) 즉 신사를 신앙하
는 사람들의 기부에 의한 것이 원칙이었다.211) 또한 법적측면에서도 재부일본인사
회의 신사는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임의로 설치한 비공인신사였으므로 국가로
부터 경비가 지출될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거류민
207) 1600년부터 1870년까지 지역민의 봉기가 20년 마다 발생하였고, 가토 키요
마사의 200회기(回忌)인 1810년을 포함해 1820년의 사이는 구마모토에서 봉기
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였다고 한다. 가토가를 이어 구마모토번을 지배하게 
된 호소카와가에서는 지역의 영웅이었던 가토의 영을 모시는 행위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福西大輔, 『加藤淸正公信仰』, 岩田書院, 
2012, pp.109-110.
208)  1895년부터 구마모토현의 의회에서는 현비로 매년 일정 수의 한국어 연구생
을 파견하였다. 熊本縣議會事務局編, 『熊本縣議會史』第二卷, 熊本縣議會, 
   1968, pp.503-505, 1904년 호소카와 모리시게는 전라북도 익산군 춘포면 대장
촌에 토지를 매수하여 총 1,300여 평의 농장을 개간해 구마모토 사람들을 이주
시켜 호소카와농장미(細川農場米)를 생산하게 했다고 한다.
   http://db.history.go.kr/ 검색어: ‘細川護成’, 검색일: 2012년 4월 10일. 
209) 「勅令 第144號 地方高等官俸給令改正」, 1905,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0636200.
210) 藤本賴生, 『神道と社會事業の近代史』, 弘文堂, 2009, p.32.
211) 羽賀祥二, 『明治維新と宗教』, 筑摩書房, 1994,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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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법의 시행으로 재부일본인사회에는 일본 국내의 시정촌과 같은 법적지위가 부여
되고 행정규칙 또한 구체화됨에 따라 당해지역사회의 신사행정도 이를 기반으로 
명문화 된다. 다음을 통해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신직에 
관한 규칙의 변화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신사‧신직에 관한 규칙 
 부산일본거류지의 설치 이후 거류지의 신사에 대해 마련된 규칙은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881년 총대역소에서 거류지의 신사 2개소를 공유신사로 정하고, 신
직의 관리에 맡긴다고 정한 것이 최초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거류지 신사에 
대한 규칙은 각 신사에 개건과 수선 등이 필요하다는 신직의 요청이 있을 시에 거
류지회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1882년 고토히라신사와 벤텐샤의 
사업에 대한 대리위원의 권한과 선발에 관한 규칙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에 대한 규칙은 용두산신사(1899년)‧용미산신
사(1900년)가 거류지를 대표하는 신사로 정해진 이후 점차 명문화되어 갔던 것으
로 보인다. 다음은 1900년 8월 27일 정해진 거류지의 신사를 관리하는 신직에 대
한 규정이다.
 신직규정
제1조 용두산신사, 용미산신사, 벤텐샤에 유급 신직 1명을 둔다. 
제2조 신직은 신명(神明)에 대해 정성을 다해 존숭하며, 전례에 따라 그 본무를 다해야
      한다.
제3조 거류지의 제일은 매년 4월 21일, 22일 양일에 집행한다. 
제4조 예제 외에 아래의 제전을 실시한다. 
 　     사방배(四方拜) -　1월 1일, 원시제(元始祭)　- 1월 3일, 
       고메이천황제(孝明天皇祭) - 1월 30일,
       기원절(紀元節) - 2월 11일, 춘계황령제(春季皇靈祭) – 3월 21일, 
       진무천황제(神武天皇祭) - 4월 3일,  추계황령제(秋季皇靈祭) - 9월 23일,
       천장절(天長節) – 11월 3일, 신상제(新甞祭) – 11월 23일,  
       연기제(年祈祭)‧대불(大祓)- 12월 31일 
 제6조 신직은 임시제를 실시할 때는 거류지역장에게 알려야만 한다. 
 제8조 신직은 신전, 사무소, 기타 영조물 및 경내를 청결하게 하고 단속에 주의하여  
       오염‧파손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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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신직은 신사에 소장된 보물, 집기 및 문서류를 감독하고 보호(監護)하여 누락되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0조 신직은 재산부를 작성하여 신사에 속한 조영물‧집기를 기록하고, 
        1통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1통을 거류지역소에 제출해야하며, 증감이 있을 시
        바로 그 사항을 기재하고 거류지역소에 알려야 한다. 
 제11조 금품의 기부가 있을 시에는 그 뜻을 기록하고, 그 때마다 거류지역소에 알려야 
        한다. 
 제12조 사무소에는 일지를 비치하여 신사에 관한 크고 작은 사고를 기록해야 한다. 
 제13조 신직의 퇴진은 거류지상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212) 
 
  제4조에 기재된 제전에서 원시제, 기원절, 진무천황제, 신상제, 춘추황령제 등은 
기기신화를 근거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정부가 창안한 의례이며, 나머지 제전 역
시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천황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로 고안된 제전이다.213) 나머지 조문은 신사의 재산과 청결에 관한 신직의 역
할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직의 역할에 관한 규정은 거류민단법의 실시 이후 보
다 구체적으로 정비된다.  
 1909년 부산거류민단역소에서 발간한 『부산거류민단예규류집』에는 신직에 관한 
규칙으로 ‘신직봉무규칙(神職奉務規則)’, ‘신직의 공진금품 및 취급방법의 건’, ‘신
직복무 및 제급여규정(神職服務及諸給與規程)’이 게재되어 있다. ‘신직봉무규칙’은 
1900년의 ‘신직규정’과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하나 신직이 집행해야 할 제전과 신
사재산관리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제전부분에서 ‘신직봉무규칙’에는 연기
제(12월 31일)가 빠지고, 신상제(10월 17일)가 추가 되었으며, 대불이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늘어났다. 신사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제10조를 통해 보물 및 귀중한 서
화, 집기류를 신사 밖으로 대출할 시 품목, 사유, 대출장소, 보관방법, 대출기간을 
민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 외 신직에 관한 규
칙은 부산거류민단규칙에 근거하여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1907년 4월 17일 마련된 ‘신직복무 및 제급여규정’214)에서는 신직은 개인적인 일
로 여행하게 될 때 그 사유, 일수, 지명을 보고하여 민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212) 森田福太郞, 『釜山港勢一斑』, 釜山商業會議所, 1912, pp.238-239.
213) 村上重良, 『天皇の祭祀』, 岩派新書, 1977, p.75, pp.95-106.
214)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例規類集』, 釜山居留民團例規類集, 1909,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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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비 기선비 마차운임 1리 1박 숙박료 일상1일
민장, 의원 1등 1등 40센 5엔 3엔
회계역 2등 2등 40센 4엔 2엔
서기 2등 2등 30센 3엔 1엔50센
기차비 기선비 마차운임 1리 1일 숙박료 일상 1일
신직 2등 2등 30센 3엔 1엔 50센
신직대리 3등 3등 20센 2엔 1엔 20센
(제2조), 7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될 때에는 사무를 촉탁할 자를 정해 민장에게 보
고해야 했다(제5조). 또한 사무에 의한 출장 시에는 1906년 거류민단규칙 제19조 
여비규칙에 의해 여비를 지급받았다(제6조). 아래의 <표9>와 <표10>은 각각 1906
년 12월에 정해진 거류민단원의 여비와 1907년 4월에 정해진 신직의 여비를 정리
한 표이다. 
<표9> 거류민단원여비(1906년 12월 22일)
  (출전: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例規類集』, 釜山居留民團例規類集, 1909, p.51.)
<표10> 신직여비(1907년 4월 17일)    
 (출전: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例規類集』, 釜山居留民團例規類集, 1909, p.158.)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직은 거류민단원의 규정을 토대로 거류민단 서기와 같은 수
준의 여비를 지급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신직에 관한 규정 외에도 거류민단규칙은 
거류지의 신사에 관한 여타 규칙의 토대가 되었다.
 1908년 4월 10일 민단규칙 제12호 ‘신사우지코총대규칙(神社氏子總代規則)’215)이 
마련되었다. 용두산신사 및 용미산신사의 유지 및 제전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우지코총대를 두기 위한 것(제1조)으로, 우지코총대의 선출구역은 1907년 3월의 
민단규칙 제11호 ‘거류민단구내총대설치규칙’의 구역과 같았다(제2조). 우지코총대
란 신직 이외 한 신사를 신봉하는 자(우지코)들을 대표하는 자를 부르는 호칭으로, 
신사의 제례 등이 실시될 때 신직에 협력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216) 
우지코총대의 정원은 총 18명으로 각 구역에서 2명씩 선발했으며(제3조), “당해구
내에 만 2년 이내 거주하거나 계속 거주하는 자”, “만 2년 이내 거류민단세 연액 
5엔 이상 납부하거나 계속 납부하는 자”(제4조)여야 했다. 아래를 통해 우지코총대
215) 釜山居留民團役所 앞의 책, p.159.
216) 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編, 『神道事典』, 弘文堂, 1999, 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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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출기준이 된 ‘거류민단구내총대설치규칙’의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조 거류민단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아래의 구역에서 총대(원문)를 둔다.
          第1區 埋築地一圓, 北濱町, 本町, 琴平町, 常盤町, 辨天町
          第2區 南濱町, 入江町, 幸町
          第3區 西町(自1丁目, 至4丁目)
          第4區 大廳町, 西町5丁目, 西山下町
          第5區 富平町, 谷町, 土城町, 草場町
          第6區 寶水町, 大新町, 富民町, 中島町
          第7區 牧島一圓
          第8區 草梁, 古館, 支那町一圓
          第9區 釜山鎭一圓
    제2조 총대는 各區에 1명을 둔다. 
          총대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한다.
          총대에게는 매년도 예산에서 사무비를 지급한다. 
    제3조 총대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민장이 선임한다.
          1. 당해구내에 만 2년 이내 거주하고, 계속 거주하는 자. 
          2. 만 2년 이내 거류민단세 연액 5엔 이상을 납부하고, 계속 납부하는 자.
    제4조 총대는 아래의 직무에 종사한다. 
          1. 거류민단규칙의 고시 및 필요한 공문의 보급에 관한 것. 
          2. 호적의 누락이 없도록 할 것.
          3. 위생사상의 함양을 기도할 것. 
          4. 취학을 권유할 것.
          5. 과세의 균형(權衡)에 주의하여 탈세자가 없도록 할 것.   
          6. 도로 기타 교통 상에서 수리보존에 관하여 조사보고 할 것. 
          앞의 각호 기타 임시 필요한 사항에 관해 시설상의 의견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보고할 것.
    제5조 총대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민장이 정한다. 
    
       부 칙
    제6조 본 규칙은 1907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217)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의 사무보조를 위한 우지코총대는 거류민단의 총대 선출
규칙에 따라 이상의 9개구에서 각 2명씩 총 18명이 선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우지코총대의 자격과 거류민단총대의 자격(제3조)이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볼 
217) 釜山居留民團役所 앞의 책, pp.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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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산일본거류지의 신사 및 신직에 관한 규칙들은 부산거류민단규칙에 근거하여 
정비된 것을 알 수 있다. 
 1871년 이후 메이지정부는 신사를 국가의 종사로 규정하고 호적제도218)와 우지코
제도의 일체화에 의해 전 일본국민을 지역신사(鄕社)의 우지코로 만들고자 하였
다.219) 무라카미 시게요시에 따르면 메이지 말기부터는 일정한 우지코구역을 정해 
그 구역 내 거주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를 우지코로 하는 속지주의가 내무성의 공
식견해였다. 또한 내무성은 지방제도강화 및 국민의 교화를 위해 우지코조직을 중
시하였고, 신사를 시정촌 내지 우지코조직의 공공활동, 산업, 교육, 사상의 중심에 
두는(‘신사중심주의’) 방침을 세웠다.220)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 호적구가 구체적으로 명기되기 시
작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우지코총대의 선발규정도 마련되었다. 이는 재부일본인사
회가 적어도 신사행정의 측면에서는 1907년 이후부터 일본 국내의 시정촌과 동일
한 형태로 정비되어 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산거류민단예규류집』에 수록된 거류지의 신사‧신직에 관한 규칙은 1908년 집
중적으로 정해졌다. 1907년 4월에 제정된 ‘신직복무 및 제급여규정’와 1909년 1월
에 제정된 ‘우지코총대선거수속’를 제외한 나머지 ‘우지코총대복무규정’, ‘신사우지
코총대규칙’, ‘신사경비공진규칙’, ‘신직의 공진금품 및 취급 방법의 건’과 같은 4
개의 규칙은 모두 1908년에 제정된 규칙이다. 1906년 7월 거류민단제가 실시된 
이후 순차적으로 부산일본거류지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규칙이 마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것은 1907년 1월부터 제기된 재부일본인사회의 용두산신사의 사
격(社格)청원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907년 5월 부산거류민단의 민장 이시하라(石原半右衛門)은 통감 이토에게 용두
산신사의 사격부여를 청원하며 신사의 제신, 신사의 건조물 종류와 크기, 유서 및 
연혁 등의 항목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서식과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부산거류민단에서는 용두산신사‧용미산신사에 관한 규칙 등의 
218) 1871년 4월 메이지정부는 메이지 초기부터 각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던 탈적
자를 일소하기 위해 호적제도를 시행했다. “인민은 호적에 등재됨에 따라 비로
소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으로서 파악되었고, 호적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국민이 아닌 자(國民の外)’”로 규정되었다. 遠藤正敬, 『近代日本の植民地統治に
おける國籍と戸籍ー滿洲‧朝鮮‧台湾』, 明石書店, 2010, pp.116-117.
219) 羽賀祥二 앞의 책, p.328.
220) 村上重良, 『國家神道』, 岩派新書, 1970,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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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절을 달리하여 통감부 시기 재부일본
인사회의 사격청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
 3.1 배경
  1907년 1월 25일 용두산신사‧용미산신사의 신직 히라마츠 요시오(平松義雄)와 
재부일본인사회의 경신회(敬神會)에서는 민장 이시하라에게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
의 뜻을 밝혔다.    
 부산은 조선에서도 가장 일본과 연고가 깊고,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거류할 뿐만 아니
라 수세대(數世)가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1894년부터는 거류지 우부스나카미(産土
神)을 모시고 있으며 매년 4월 예제에는 영사관에서 폐물로서 떡을 바친다. 부산은 학
교, 병원, 전등, 수도 등이 있고 무엇 부족한 것이 없이 갖추어져 있다. 당 신사의 경내 
4만여 평에는 고목노송이 충만하여 동양에서 굴지의 승지로 1년의 사납(社納) 역시 적
지 않다. 매월 호수 50여 호씩 증가하고 있어 곧 수만 여 호에 이를 것이므로 관폐대
사(官幣大社)로 승격하더라도 결코 볼품없게 보이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용두산신사는:인용자) 무격사(無格社)로서 완전하지 않아 부산거류인민은 주야
개탄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만 이상의 정촌(町村)에는 그에 상응하는 신사가 있으니, 
우리 거류민에게 위안을 주며 일본과 가장 연고가 깊은 용두산신사가 관폐대사로 승격
되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부산거류인민은 관재(官栽)의 공명정대함에 감읍하여 더욱
더 경신의 염려를 깊게 할 것이고, 정치상으로도 대한제국민(韓民)을 일본에 열복시켜 
암암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221) 
 신직 히라마츠와 경신회는 민장에게 무격사인 용두산신사를 관폐대사로 승격시키
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무격사인 용두산신사는 1907년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
어 볼 때 관폐대사의 규모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정부는 
1871년 5월 14일 일본 태정관 포고 ‘관사이하정액‧신관직제등규칙’에 따라 신사의 
격을 크게 관사(官社)와 제사(諸社)로 분류하였다. 관사는 관폐(官幣) 대‧중‧소사와 
국폐(國幣) 대‧중‧소사로 분류되었으며, 관폐사는 신기관이 국폐사는 지방관이 제사
를 지냈다. 1906년에는 ‘관국폐사경비에 관한 건’이 정해져 관사경비의 일부를 국
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사에는 부‧번‧현‧향사를 두었으나(폐번치현이 
221) 山川鵜市 앞의 책,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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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됨에 따라 번사에 정해진 신사는 없었다), 같은 해 7월 ‘향사정칙’의 제정으로 
부현사(府縣社), 향사(鄕社), 촌사(村社)의 사격이 공적으로 규정되었고 이상의 사격
을 부여받지 못한 신사는 무격사(無格社)라고 불리게 되었다.222) 
 용두산신사가 1907년 현재까지 무격사에 지나지 않았던 이유는 사격제도가 일본 
국내의 신사에만 해당되는 법이었기 때문이다.223) 스가 코지(菅浩二)는 1907년 용
두산신사의 사격청원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 용두산신사가 한반도의 여타 신사와 
달리 긴 역사를 가졌다는 사실과 함께 치외법권지역인 거류지에 위치했었기 때문
이라고 밝힌 바 있다.224) 그러나 사격제도가 일본 국내에만 적용된 법이었다는 사
실로 미루어 본다면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이 시작된 것은 거류민단법의 시행으로 
재부일본인사회가 일본의 시정촌과 같은 법적지위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부산이라는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신사
가 법적으로 일본의 신사로 공인되는 길이 거류민단법의 시행으로 열린 것이다.
 한편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이 있기 이전인 1906년 11월 부산을 방문했던 치바
(千葉)지역의 신직인 사와다 소시게(澤田總重)는 용두산신사의 사격에 관해 다른 
견해를 보였다. 다음은 사와다가 『신사협회잡지』에 기고한 「한국의 신사경영에 대
해」라는 글의 일부이다. 
 
……한국에서 나는 부산, 인천, 경성, 진남포, 평양 등의 장소에 들렀다. 이 나라는 일
본과 교통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거류지는 평양시만 제외하면 대략 내지(일본:인용자)
와 같은 설비가 있고 어디라도 신사가 있다. 특히 부산항의 용두산에 있는 용두신사, 
인천항의 일본인공원에 있는 태신궁사(太神宮祠)는 모두 높은 지대의 승지를 점하고 있
고, 경내도 좁지 않으며, 사전도 장려하여 내지라면 부현사에 해당하는 설비이다.
……225)  
 사와다는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 내 일본인사회를 둘러본 후 부산과 인천의 신
사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부산의 용두산신사를 “용두신사”라고 적고 있으며, 
“내지” 즉 일본 국내의 신사와 비교해 “부현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소개하고 있
222) 이상 사격에 관한 내용은 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編 앞의 책, 
    pp.121-127, 村上重良, 『国家神道』, p.95에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23) 菅浩二, 『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朝鮮神宮‧台湾神社と祭神-』, 弘文堂, 2004,
     p.172.
224) 菅浩二 앞의 책, p.173.
225) 神社協會, 『神社協會雜誌 第5年 第11號』, 1906년 11월 15일,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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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비고
1902.09.22 대만총독부 민정부총무국에서 근무를 명받음. 
1903.01.01 대만신사의 네기(禰宜)228)로 임명. 
1904.02.13 대남(臺南) 개산신사(開山神社)의 구지에 겸보. 
  同.10.01 관폐대사 대만신사 네기 히라마츠 외 1명 감봉됨. 
1905.12.16 관폐대사 대만신사 네기 히라마츠 본인의 바람으로 본관을 면함.
다. 그렇다면 왜 용두산신사의 관계자들은 용두산신사의 첫 사격으로 관사 중에서
도 최고의 사격인 관폐대사를 청원했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용두산신사‧
용미산신사의 신직 히라마츠의 행적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히라마츠는 1894년 8월 국폐중사 와카사히코신사(若狭彦神社)의　구지(宮司)226)로 
부임하여 1895년 국폐대사 오야마즈미신사(大山祇神社)의 구지를 거쳐 1900년 10
월 15일에는 관폐대사 다츠타신사(龍田神社)로 자리를 옮겨 구지로서 복무하였
다.227) 이후 그의 행적은 대만의 신사에서 확인된다. 다음은 1902년부터 1905년까
지 대만에서의 히라마츠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대만총독부의 기록을 정리한 표이다. 
 
 <표11> 臺灣에서의 平松義雄의 행적
(출전: http://sotokufu.sinica.edu.tw/dore/listm.php, 「臺灣總督府檔案」, 검색어: ‘平松
義雄’, 검색일: 2013년 10월 29일.) 
 이상의 표를 참고하면 히라마츠는 일본에서부터 대만에 이르기까지 관사급의 신
사에서 주로 근무해왔던 것을 알 수 있다. 1902년 대만총독부의 소속으로 보임된 
이후 대만의 최초 신사인 대남의 개산신사와 대만신사의 업무를 겸했던 사실은 흥
미롭다. 1905년 히라마츠가 어떤 이유로 인해 감봉되었고 대만신사의 신직을 그만 
두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후 그는 1906년 7월 부산 용두산신사의 신직
으로 부임하였다.229) 1907년 1월 일본 국내의 신사도 아니며, 사격이 부여된 적도 
226) 신직의 계급의 하나로 당해신사의 신직 중 장을 말한다. 國學院大學日本文化
硏究所編 앞의 책, p.148. 
227) 「大神神社宮司従六位東吉貞以下十六名叙位ノ件」, 1900, 日本國立公文書館,
     A10110067100.
228) 일본의 전통적인 신직의 명칭 중 하나로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신궁이나 
     관국폐사(官國幣社)에 그 직을 두었다. 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編 앞의 책,
     pp.151-152. 
229) 『神社協會雜誌』 第5年 第12號, 1906년 12월 15일,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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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해외의 신사인 용두산신사에 처음부터 최고의 등급에 해당하는 관폐대사의 
사격이 청원된 것은 용두산신사의 역사와 재부일본인사회의 규모 그리고 이상과 
같은 경력을 가진 신직 히라마츠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히라마츠와 함께 용두산신사의 사격을 청원한 또 다른 주체인 경신회는 앞서 용
미산신사의 개축에도 앞장섰던 단체로 1900년 10월 용두산신사의 원래 신직이었
던 쓰시마 출신의 신직 나가세와 쓰시마동향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고토, 신슈쿄(神
習敎) 교도직 야바시가 창립한 단체였다. 경신회는 숭경회(崇敬會)‧봉경회(奉敬
會)230) 등과 같이 신사의 외부 기관으로서 창립되었으며, 유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고 신사의 제전에 필요한 신찬비(神饌費)231)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신회의 창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26일 나가세가 병으로 회장직을 사임하
였고, 1905년 4월 2일부터는 야바시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232)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는 일본 국내에서 공인된 신직 히라마츠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고, 기존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신사의 사무를 담당했던 중간적 지도층들
은 경신회의 멤버로서 그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 배경에 대해 법적지위 및 청원주체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은 스가의 분석과 같이 신사와 재부일본인사
회의 역사 및 규모가 고려되었겠지만, 무엇보다 거류민단법의 시행으로 재부일본인
사회가 일본 국내의 지역사회와 같은 법적지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가능하게 되
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무격사에 지나지 않았던 용두산신사의 첫 사격으로 최
고등급에 해당하는 관폐대사를 청원한 것은 일본과 대만의 신사에서 신직을 역임
했던 히라마츠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07년 1월 신직 히라마츠와 경신회를 통해 제기된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안은 
230) 신사의 유지‧조영‧교화활동의 실천을 위해 신자(氏子‧崇敬者‧信奉者 등)에 의
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는 집단에는 몇 가지의 형태가 있는
데, 항상적‧상설적 조직과 임시로 설치된 조직이 있다. 임시로 설치된 조직은 신
사의 조영이나 기념사업, 식년대제 등의 사업과 자금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을 
시 설치되어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하게 된다. 반면 상설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신사의 항례적 제례행사 등을 중심으로 신사의 경상비를 부담 혹은 조성하거나, 
교화활동을 목표로 한다. 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編 앞의 책, p.357.
231) 신에게 마치는 음식의 총칭이다. 1875년 관국폐사 이하 신사제식이 정해져 
신찬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획일화되었다. 國學院大學日本文化硏究所編 앞의 책, 
p.205.
232) 山川鵜市 앞의 책,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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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거류민단의 민장을 거쳐 통감 이토에게로 보고되었다. 이하에서는 용두산신사
의 사격청원에 대한 통감부의 대응과 경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통감부의 대응  
 1907년 1월 25일 경신회와 신직으로부터 용두산신사의 사격부여의 청원을 보고 
받은 부산거류민단의 민장 이시하라는 같은 해 5월 31일 통감 이토의 앞으로 그 
사안을 정리하여 사격의 부여를 청원한다. ‘신사사격부여에 관한 품신’이라는 제목
으로 작성된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문은 용두산신사의 제신‧신전과 배전 등 건조물
의 형태‧유서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래는 그 청원내용의 일부를 정리
한 것이다. 
 용두산신사는 쓰시마의 영주 소 요시자네(宗義眞)가 본방인(本邦人)에게 위안의 마음
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봉사한 이래 거류민의 숭경이 날로 두터워졌으며, 이경
(異境)에 있는 본방인에게는 크게 정신상의 위안을 주고 거류지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생각건대 신영토 또는 보호국과 같은 토지에서 민심의 감화통
일 상 경신의 염려를 증진시키는 것은 긴요한 일이므로 관폐사에 상당하는 사격을 부
여해주길 청원한다.233)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용두산신사의 사격신청은 재부일본인사회가 러일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일본의 지배력이 강화된 것을 의식하며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6월 24일 통감부는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안을 내무성으로 보내 조회를 의
뢰하였다. 1907년 7월 6일 내무차관 요시하라 사부로(吉原三郞)는 내무성 통갑(統
甲) 제2호를 통해 통감부의 총무장관 츠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앞으로 용두산
신사의 사격에 관한 사안은 통감부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답신을 보냈다.234) 
 대만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에 설립된 신사에 관한 주관관청은 내무성의 신사국이 
아닌 식민지정부의 담당부서였으며, 내무성은 식민지정부의 신사 담당부서를 지도
하는 역할을 하였다. 아오이 아키히토(靑井哲人)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 제사(諸
社)의 관리는 “내무성과 지방청에 의한 인가제도를 기본”으로 했는데, “식민지에서
도 당해지역 관할관청의 인가제가 일반적이었다.” 식민지에서 제사의 관리를 정한 
233) 山川鵜市 앞의 책, pp.74-75.
234) 「神社社格附與ノ義ニ付稟申」,　 『宗教ニ関スル雜件綴』, 1906-1909, 대전국가
기록정보센터, CJA0004731-002715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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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는 ‘현사(縣社) 이하 신사의 창립‧이전‧폐지‧합병 등에 관한 규칙’ 혹은 ‘**신사
규칙’ 등으로 불렸는데, 1915년 8월 조선총독부령 제82호 ‘신사사원규칙’은 그 대
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용두산신사의 사격으로 요청한 관폐사 즉 관사
의 경우는 제사와 사정이 달랐다. 관사의 경우에는 그 존립을 일본 본국정부가 결
정하였고, 창립 후에는 당해 신사의 관리를 식민지정부에 위탁하는 ‘이중구조’였다. 
예를 들어 “각 식민지를 총진수235)하는 관폐대사를 비롯한 관사가 창립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국의회에서 건의안의 검토를 받고, 제신이나 사격은 내무성‧궁내성에
서 전의(詮議)하며 창립은 내각의 고시라는 형식을 취했다.”236) 용두산신사의 사격
에 관한 사안이 내무성을 거쳐 다시 통감부로 돌아오게 된 것은 용두산신사가 관
폐대사에 해당하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용두산신사의 사격에 대해 통감부와 내무성에서 논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가 일본 국내법이 적용되는 범위로 진입한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 사례를 통해서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가 당
해지역사회 일본인들의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서만이 아닌 타민족의 교화수단으
로도 언급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07년 중순에 진행된 용두산신사의 사격에 관한 사안에 진전이 없자 부산거류민
단에서는 1908년 9월 14일 재차 통감 이토에게 사격부여를 청원한다. 이번의 청원
에는 일본전국신직회의 의견을 사격신청서에 첨부하였는데, 이것은 신직 히라마츠
와 경신회의 고토가 일본전국신직회에 미리 요청해 둔 것이었다. 아래는 일본전국
신직회의 용두산신사의 사격에 관한 의견이다.
1. 한국에서의 신사행정에 대해 당국은 신속히 적당한 제도를 설정하여 장래에 생겨날
   유폐(가령, 내지에 있어서의 부현사 이외의 신사에 대해 지금 정리의 필요를 느끼는
   것과 같은 것:원문)를 미연에 예방할 것을 희망함. 
2. 부산 용두산신사는 현재 한국에 있는 신사 중 최고의 역사를 가지며, 사전 및 경내 
   등도 다른 곳과 비교 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 이에 상당한 사격을 정해줘야만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함.237) 
 
235) 당해 식민지의 전인구를 우지코‧숭경자로서 포섭하는 것을 뜻한다. 
236) 일본의 식민지 신사제도에 관한 내용은 靑井哲人, 『植民地神社と帝国日本』, 
     吉川弘文館, 2005, pp.69-73을 참고하였다. 
237) 山川鵜市 앞의 책,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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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전국신직회에서는 용두산신사의 사격에 관한 사안을 접한 후 일본 국내와 
같은 유폐 즉 부현사 이하 신사의 정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한제국 
내 신사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1873년 약 12만 
개에 이르던 일본 국내의 신사는 러일전쟁 이후인 1906년 약 19만 개로 급증했다. 
무라카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신사를 국가의 종사로 삼고 사적으로 존재하는 신
사를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농촌이나 도시에 설치된 “토착의 소사사
(小社祠), 가족동족(家族同族) 등을 모시는 사제(私祭)의 사사(社祠)가 공적성격을 
가진 신사로 인정”됨에 따라 일본 전국의 신사 총수는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길옆(路傍)의 소사(小祠)라도 일단 형태를 갖춰 신사라고 부르게 되면서 자동적으
로 공적성격을 부여받았고, 관리‧운영상에서 공비의 지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다수의 군소신사가 방임상태에 놓여 관리되지 못하게 되자 일본정부는 
구촌(舊村)을 통합하여 행정촌을 두는 작업에 대응시켜 신사의 통‧폐합을 단행하였
다. 신사의 통‧폐합은 1908년-1909년에 정점에 달했는데, 일본의 지방당국은 신사
의 통‧폐합이라는 내무성의 뜻을 수용하며 “반강제적으로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
거나 봉사가 되지 않는 소신사를 적당하게 다른 신사로 합병시켜, 원칙적으로 촌사
는 행정촌 마다 1사(社), 무격사는 구촌에 1사 내지 수(數)사로 줄이는 방침을 강
행”하였다. 이러한 결과 1910년대 중반까지 약 8만 개의 촌사와 무격사의 신사가 
합병 또는 폐지되어 신사의 총수는 약 11만 개로 격감하였고, 이나리(稻荷)‧하치만
(八幡)‧곤삐라(金比羅)‧텐신(天神)이 모셔진 4개의 신사가 합병되어 이나하치콘텐신
사(稻八金天神社)와 같은 기이한 신사가 탄생되기도 했다.238) 
 일본전국신직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일본 국내의 신사문제가 재한일본인사회에서
도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두산신사의 사격문제를 통해 신사정리를 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실제로 1907년 5월 31일 부산거류민단에
서 이토 통감에게 보낸 용두산신사 사격청원문을 살펴보면 부산일본거류지 내 다
른 신사인 벤텐신사(辨天神社)와 이나리신사(稻荷神社)가 용두산신사의 경내신사로 
기재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39) 즉 일본 국내에서 진행된 신사의 통‧폐합이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통감부 시기 용두산신사의 사격문제와 결부되어 진행되었던 
것이다. 단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 통‧폐합이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과 마찬가지로 
238) 일본 국내의 신사 통폐합에 관한 내용은 村上重良, 『國家神道』, pp.166-167
을 참고로 정리하였다.
239) 山川鵜市 앞의 책,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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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당해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일본신직회의 의견서까지 준비하여 
용두산신사의 사격부여를 통감부에 청원했지만 결국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였고, 
이 사안은 1910년 한일병탄 이후로 이어지게 된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인 1907년과 1908년 두 차례에 걸
쳐 용두산신사의 사격을 통감부에 청원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용
두산신사의 사격청원안이 통감부를 거쳐 내무성까지 전해져 논의된 사실은 해외에 
임의로 설립된 용두산신사가 일본의 법 테두리 속으로 진입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사격청원 과정에서 재부일본인사회 내 기타 신사들이 용두산신사의 경내신사로 포
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당시 일본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던 신사의 통‧폐합
정책의 영향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단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진행된 신사의 
통‧폐합은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할 수 있겠다.
4. 결론 
 본장에서는 재부일본인사회가 근대국민국가 일본의 일부로 편입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 신사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 내 일본인의 인구증가로 재한일본인사회에서는 학교, 병원, 
수도시설과 같은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었다. 재한일본인사회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공채의 발행을 통해 보완하고자 했으며 이는 일본정부에 대한 거류지의 법인화 요
구로 이어졌다. 1906년 7월 통감부령으로 거류민단법이 시행되었고 대한제국 내 
일본인단체에는 일본 국내의 시정촌과 같은 법인격이 부여되었다. 
 거류민단법의 시행으로 재부일본인사회에도 부산거류민단이 설치되었다. 부산의 
신사와 신직에 대한 규정은 거류민단규칙의 제정과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기 시작하였다. 거류민단규칙으로 정한 호적구와 총대의 자격을 기반으로 하여 
우지코총대의 선발규정 등이 마련된 것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1871년 이후 메
이지정부는 신사를 국가의 종사로 규정하고 호적제도와 우지코제도의 일체화를 통
해 전 일본국민을 지역신사에 결박시키고자 했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양상이 1907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거류민단규칙의 정비와 연동되어 신사‧신직에 대한 규정의 명문화가 진행된 것은 
1907년부터 제기된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격을 청원하기 위해서는 당해신사의 연혁과 규모, 제신 등의 항목을 완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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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했기 때문이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1907년과 1908년 두 차례에 걸쳐 용두
산신사의 사격을 통감부에 청원하였다. 사격제도는 일본 국내의 신사에만 적용되는 
법이었으나, 거류민단법의 시행으로 재부일본인사회가 일본의 시정촌과 같은 법지
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사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용두산신사의 사격은 경신회와 신직 히라마츠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들
은 최초 부산거류민단의 민장에게 용두산신사 사격으로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관폐
대사를 청원하였다. 관폐대사의 사격이 청원된 것은 용두산신사의 오랜 역사, 러일
전쟁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규모확대와 함께 일본과 대만의 관폐사에서 신직으로
서 근무했던 히라마츠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재부일본인사회 내 벤텐신사와 이나리신사는 용두산신사의 
경내신사로 통합되었다. 1908년 무렵 일본 국내에서도 급격히 증가한 신사의 관리
를 위해 정부의 주도로 신사의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었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진
행된 신사의 통합은 일본 국내에서 진행된 신사정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
겠다.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과 마찬가지로 신사의 통합 역시 재부일본인들이 자발
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은 특기할 사실이다.  
 통감부 시기 재한일본인들은 대한제국을 이미 식민지와 다름없이 인식하였고, “한
국의 개발과 한인 계도의 임무”를 강조하며 때때로 통감부 당국자보다 더 강한 제
국주의적 성격을 보였다고 한다.240) 이러한 모습은 용두산신사의 사격을 청원하는 
가운데 신사를 통한 교화의 대상으로 대한제국민(韓民)을 포함시키고 있었던 사실
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부일본인사회의 국민적 통합을 위한 상징적 장소였던 
용두산신사가 통감부 시기에 들어서는 타민족의 교화수단으로서도 거론되기 시작
한 사실도 본장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상 재부일본인사회와 신사를 통해 해외에 형성된 일본인사회가 근대국민국가 
일본의 지역사회로서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부일본인
사회의 신사설립을 살펴보기 위해 당해지역사회의 구조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재부일본인사회의 경우 쓰시마인과 비쓰시마인이라는 구도로 나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는 당해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담고 있었
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론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대련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에 대해 이상과 같은 재부
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40) 박양신 앞의 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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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1905년-1910년 대련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과 사회통합
1. 서론
 보론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대련일본인사회에서 신사가 지역사회의 상징으로서 기
능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관계주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련신사에 관한 연구는 닛타 미츠코(新田光子)의 『大連神社史』를 유일하게 꼽을 
수 있다.241) 그러나 닛타는 러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 분석을 한 
결과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신사의 설립과정에 대한 분석에는 상대적으로 소
홀하였다. 특히 신사의 설립과 당해사회구조의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닛타의 대련신사연구를 참고로 하면서 신사가 대련일본인사회의  
통합의 상징으로서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닛타의 연구를 통해 간단하게 대련신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닛타에 따르면 대련신사는 교파신도계 종교인 이즈모오야시로
쿄(出雲大社敎)의 대련분사(分祠)를 전신으로 하는 “매우 유니크 한” 신사였다.242) 
이즈모오야시로쿄는 시마네현(島根縣)의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 제80대 고쿠소(國
造)였던 센게 타카토미(千家尊福)가 창설한 친정부적 성향이 강한 종교였다.243) 이
즈모오야시로쿄의 분사가 대련에 설립되어 대련신사로 거듭나기까지는 많은 유력
자와 기관의 협력이 있었다. 특히 관동도독부의 특허 하에 아편전매로 부를 쌓은 
이시모토 칸타로(石本鏆太郞)는 자신의 집을 분사설립사무소로 대여해주는 등의 다
양한 지원을 하였으며, 분사설립에 관여한 여러 단체에서도 중역으로 활동하고 있
었다.  
 그러나 대련신사가 설립될 수 있었던 길이 한 가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
련실업회(大連實業會)의 간사였던 데미즈 야타로(出水彌太郎)외 대련실업회 몇 명
이 대련신사의 설립을 추진했었기 때문이다. 데미즈 측의 신사설립활동에 대해 닛
241) 新田光子, 『大連神社史 -ある海外神社の社会史』, おうふう, 1991.
242) 新田光子 앞의 책, p.50.
243)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정부의 종교개혁에 따라 센게도 신도포교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이즈모타이샤의 조직개혁에 착수하였다. 이후 이즈모타이샤의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각 지역의 이즈모코(出雲講) 등을 조직화하여 1873년 1월 이즈
모타이샤케이신코(出雲大社敬神講)를 결성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이즈모오야시로
쿄회의 설립을 신청하였다. 1882년 11월에는 그 명칭을 신토오야시로쿄(神道大
社敎)로 개칭하였고, 1884년에는 센게가 초대관장이 되었다.  國學院大學日本文
化硏究所編, 『神道事典』, 弘文堂, 1999, 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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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대련신사의 설립으로 이
어지지 못한 데미즈의 신사설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6> 千家尊福                     <그림7> 松山珵三
                      
    (출전:  松山珵三編, 『大連神社創立誌』, 大連神社社務所, 1920.)
2. 대련일본인사회와 신사설립
 2.1 데미즈 야타로(出水彌太郎)의 대련신사설립계획
 1904년 2월 시작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전쟁은 1905년 8월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러일전쟁 직전인 1904년 1월 대련의 일본인은 307명이었지만, 러일전쟁이 
끝난 1906년 말에는 8,248명 급증하였다.244) 1905년 1월 4일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장래 만주에서 일본의 상권(商權)이 발전하기를 바라며 대련
의 도항상인과 도항자 재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245) 같은 규정의 제3장 
도항상인의 자격에 따르면 “제국신민으로서 상당의 자산과 신용을 가진 자”여야 
했으며, 도항상인은 “호적등본과 소득세액 증명서” 등을 갖추어 육군대신에게 제출
해야 했다.246) 이와 같은 규정은 일본정부가 무분별하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대련으
로 도항하는 자들을 저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44) 柳澤遊, 『日本人の植民地経験-大連日本人商工業者の歴史』, 靑木書店, 1999,
     p.25.
245) 大連市役所, 『大連市史』, 1936, p.240.
246) 大連市役所 앞의 책,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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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출신인 데미즈 야타로는 1905년 4월 육군대신 데라우치에게 대련도항영업
소의 허가청원서를 제출하였다.247) 데미즈는 1895년부터 자본금 30만 엔으로 오사
카에 가요우철도주식회사(河陽鐵道株式會社)248)를 설립한 이후 철도사업에 종사하
고 있었다.249) 데미즈가 대련에 도항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06년 3월 
그가 대련실업회(大連實業會)의 간사로 선출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도항 시기는 
1905년 4월부터 1906년 3월 사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905년 9월 대련으로 민간일본인의 자유도항이 허가됨에 따라 대련에는 일본국내
뿐만 아니라 조선과 대만 등지에서 몰려든 일본상인들로 북적였다. 그 결과 상업질
서의 확립과 영업활동 조건 정비를 위한 실업가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06
년 1월 10일 대련실업가 18명은 실업상의 의견교환과 친목을 위한 조직으로 헤이
고다화회(丙午茶話會)를 결성하였다.250) 같은 해 3월 10일, 제3회 모임에서는 헤이
고다화회를 실업단체조직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간사 9명, 서기장 1명 
등이 선출되었다. 데미즈는 이때 대련실업회의 간사로 선출되었다.251) 대련실업회
는 관동도독부의 대련 이전 청원을 비롯해 “특종(特種)은행설립문제, 특종대출증자
문제, 자유항철폐반대운동”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며 당해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확
보해 갔다.  
 1905년 9월 대련으로의 자유도항이 허가됨에 따라 대련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점
차 증가하였지만, 신사가 설립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국경일이 
되더라도 신사를 찾아가 참배할 수가 없었다. 이에 데미즈를 중심으로 한 유지자들
은 약 20만 엔의 예산을 들여 대련신사의 설립을 계획하였다.252) 
 데미즈의 대련신사설립이 추진되고 있을 때 다른 한 쪽에서는 이즈모오야시로쿄
의 대련포교사였던 마츠야마 테이조(松山珵三, <그림7>)가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
련분사설립과 신자모집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대련에는 우부스나신
사(産土神社)가 없었기 때문에 대련의 일본인 대다수는 마츠야마 포교사가 이즈모
타이샤(出雲大社)와 관계가 있는 신사를 대련에 설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
247) 「大連渡航営業所許可証交付付願の件」, 『陸満普大日記 明治39年4月』, 1906, 
日本國立公文書館, C030270241001906.  
248) 현재 近畿日本鉄道(近鉄)의 전신이다. 
249) 「河陽鉄道の仮死」, 『大阪毎日新聞』, 1926년 1월 10일. 
250) 柳澤遊 앞의 책, p.32.
251) 福昌公司互敬會, 『滿洲と相生由太郞』, 1932, p.370, 柳澤遊 앞의 책, p.32.
252) 松山珵三編, 『大連神社創立誌』, 大連神社社務所, 192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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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3) 데미즈가 마츠야마에게 자신들과 함께 대련신사의 설립을 추진하자고 제안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907년 7월 25일 이시모토의 집에 마
련된 이즈모오야시로쿄 분사설립사무소에서 데미즈의 건의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회의 결과 대련신사 합동설립안은 무산되었다. 경영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
유였다. 『大連神社創立誌』에 따르면 이후 데미즈는 대련신사의 설립계획을 단념하
고 일본으로 귀국하였고, 데미즈와 함께 대련신사설립에 참여하였던 “木村, 佐藤, 
北條”254) 등도 신사설립사업을 포기하였다고 한다.255) 
 대련신사의 합동설립이 무산되었다는 이유로 데미즈가 일본으로 귀국하였다는 서
술에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데미즈의 대련도항 목적은 데라우치 육군대신
에게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련에서의 사업에 있었다. 신사창립이 대
련진출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데미즈가 귀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는 무엇이었을까. 그 답은 당시 대련의 경제상황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1906년 10월부터 1907년 5월까지 대련실업회의 지도부는 빈번한 교체를 겪었다. 
그 이유는 대련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1906년 10월 회장에 취임한 
미요시 테이지로(三好程次郞)는 같은 해 12월 영업 부진으로 사임하였다. 뒤를 이
어 회장대리로 취임한 야마가타상회(山縣商會) 대련지점의 고호우 센키치(五寶仙
吉) 역시 업소의 영업부진으로 1907년 5월 그 직을 사임하고 일본 본국으로 돌아
갔다. 1907년부터 1908년까지 대련경제는 전쟁특수의 소멸과 일본 국내의 공황 
등의 영향으로 도산하는 상점과 영업실적 하락을 겪는 기업이 속출하였다. 대련실
업회의 간사도 그 영향으로 인해 빈번한 교체를 피할 수 없었다.256) 이와 같은 상
황으로 미루어 볼 때 데미즈의 귀국과 나머지 관계자들의 신사사업 포기는 1907년
부터 1908년에 걸친 대련의 경제공황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추측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본다면 데미즈 측이 이즈모오야시로쿄 측에 대련신사
의 합동건설을 제안한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였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즈모
오야시로쿄의 활동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던 이시모토는 아편전매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시모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253) 松山珵三編 앞의 책, p.2.
254) 木村, 佐藤, 北條는 데미즈와 함께 대련실업회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인 木村
政平, 佐藤至誠, 北條三野夫인 것으로 추측된다. 福昌公司互敬會 앞의 책, 
p.370.
255) 松山珵三編 앞의 책, pp.21-22.
256) 柳澤遊 앞의 책,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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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대련신사의 설립은 최초 데미즈 등 대련실업회의 회원들에 의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데미즈 측의 신사설립계획은 이즈모오야시로쿄 측과의 협상결렬 
그리고 대련경제에 닥친 불황의 영향으로 인해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대련의 일본인들은 여전히 아이가 탄생하거나 국경일이 오더라도 신사를 찾아 참
배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련의 일본인들에게 이즈모오샤시로쿄의 대
련분사설립 활동은 한층 더 시마네현의 이즈모타이샤와 관계 깊은 신사가 설립되
는 모습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분사 설립과 
대련신사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이즈모오야시로쿄(出雲大社敎)와 대련신사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진출은 러일전쟁 중이었던 1904년 7월 포교사 마츠야마
가 야전철도제리부(野戰鐵道提理部)의 군속신분으로 대련에 건너가며 시작되었
다.257) 같은 해 7월 5일 대련에 도착한 야전철도제리부는 러시아군이 파괴한 선로
와 교량의 개량, 기관차 차량의 조직, 러시아식의 5피트 폭을 일본차량의 운전에 
맞도록 3피트 6인치로 개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258) 마츠야마는 군속의 임무
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만주포교”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향토민족에 동화”되고자 
목축을 부업으로 하며 현지의 아이들을 모아 일본어를 가르쳤다. 그러나 마츠야마
는 대련에서 같은 일본인으로부터 얻는 효과가 적지 않았으므로 얼마 후 일본인 
포교를 전문으로 하게 되었다.259) 
 1904년 7월부터 군속의 임무가 끝난 1907년 3월까지 마츠야마가 모집한 이즈모
오야시로쿄의 코우샤인(講社員)은 약 천명에 달했고 이들로부터 확보한 적립금은 
분사설립의 기초자금이 되었다. 앞서 언급되었던 이시모토도 이즈모오야시로쿄 코
우샤인 중 한 명이었다. 이시모토는 1907년 3월 28일 자신의 집의 한 칸을 이즈모
오야시로쿄 분사건설사무소로 대여해주었고, 같은 해 4월부터 10월까지 마츠야마
를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했다.260) 
 같은 해 8월 2일 이시모토는 사무소에서 분사건설을 위한 위원을 선출하자는 의
257) 松山珵三編 앞의 책, p.69. 
258) 大連市役所 앞의 책, p.209.
259) 松山珵三編 앞의 책, p.3.
260) 松山珵三編 앞의 책,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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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제시했다. 이후 8월 19일 창립위원총회가 열려 분사건설위원이 선출되었고, 
위원장에 아리마 수미오(有馬純雄), 부위원장에 다카야나기 노부마사(高柳信昌)가 
각각 취임하였으며 정‧부위원장의 추천으로 59명의 위원이 정해졌다. 59명의 건설
위원 가운데 15명의 평의원이 선발되었고, 회계를 맡을 2명의 위원이 정해졌다. 
여기서 이시모토는 유일하게 건설위원, 평의원, 회계를 모두 맡고 있었다.261) 이로
써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분사건설사업은 건설위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게 된다.
 8월 25일 건설위원이자 아키다(秋田)상회의 대련지점장인 아키토미 큐타로(秋富久
太郞)가 목재 일체를, 이와미구미쵸(岩見組長)의 미즈마 요사쿠(水間與作)가 공작비 
일체를 기부하여 임시신전(假神殿)의 공사가 시작되었고, 같은 달 31일 완성되었
다.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분사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대련의 일본인은 이즈모타이샤
의 분사(分社)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임시신전의 공사가 끝나고 
사토쵸(佐渡町, 현 白玉街)의 유지자로부터 ‘대련신사’라고 적힌 목조의 도리이(木
造鳥居)가 기증된 사실은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262)  
<그림8> 出雲大社敎 大連分祠의 假神殿
 (출전: 松山珵三編, 『大連神社創立誌』, 大連神社社務所, 1920.)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분사설립에 관여한 또 다른 단체로는 황도회(皇道會)를 
들 수 있다. 1907년 10월 25일 이시모토의 집에서는 가도(歌道)263)장려를 목적으
로 하는 와카회(和歌會)가 조직되었다. 와카회의 회원 중에는 이시모토를 비롯해 
261) 松山珵三編 앞의 책, pp.22-23.
262) 大連神社八十年祭奉讚會, 『大連神社八十年史』, 啓隆社, 1987, p.6, 新田光子 
앞의 책, pp.52-53, 松山珵三編 앞의 책, p.25.
263) 와카를 짓거나 연구하는 일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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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 토요하루(大羽豊治), 오타니 신조(大谷深造)와 같은 분사건설위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오타니는 동회(同會)의 발전을 위해 황도회를 조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시모토는 그 부속사업으로 “만주 각지에 재주하는 취학아동이 대련
소학교로 통학하도록 장학원(獎學園)이라는 기숙사를 설립”하자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 속에 조직이 정비되어 육군중장 사이쇼 아츠부미(稅所篤
文), 육군대좌 오타니 신조가 각각 회장과 부회장에 취임하였다. 1908년 3월 14일 
나니와쵸(浪速町, 현 天津街)의 선방정(扇芳亭)에서 오바는 황도회의 회원 “백수십
명”을 앞에 두고 “황도회원과 분사건설위원은 표면적으론 조직의 계통을 달리 하
고 있지만, 그 근본적 정신에서는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한 뒤 분사건설의 동기
와 그 경영방법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황도회의 회원 일제히 동의했
다.264) 
 한편 분사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황도회와 분사건설위원회를 연합하자는 의
견이 분사건설위원회 내에서 제기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부위원장 다카야나기는 
스스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의원까지 사직했고, 아리마 위원장 역시 자신
이 대련민정서에서 근무하는 관리라는 이유를 들어 1908년 7월 3일 사직했다. 이
로 인해 건설위원들은 다음날 대련실업회사무소에서 총회를 열어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발에 관한 회의를 시작했고 동월 9일에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
철’)의 이사였던 구니자와 신베에(國澤新兵衛)와, 이시모토가 각각 신임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에 올랐다. 13일 포교사 마츠야마와 이시모토는 구니자와를 방문하
여 협조를 구했고, 구니자와는 이시모토가 부위원장이 된다는 조건하에 승낙했다. 
14일 대련실업회사무소에서 재차 건설위원총회가 개최되었고, 이상의 사실들은 만
장일치로 가결되었다.265)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분사는 1907년 7월 시즈오카현(靜岡縣) 후쿠로이(袋井)의 
사전건축사 스즈키 마고키치(鈴木孫吉)에 의해 제작이 진행되고 있었다.266) 그런데 
1908년 7월 22일 후쿠로이에서 목재에 관한 요금을 청구하였으나 분사건설위원회
에서는 이를 해결할 자금이 없어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는 1907년과 1908년에 걸
친 대련의 불경기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긴급하
264) 松山珵三編 앞의 책, p.27, p.69.
265) 松山珵三編 앞의 책, p.28, 泰郁彦, 『戰前日本官僚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
學出版會, 1981, p.93.
266) 松山珵三編 앞의 책,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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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부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세웠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회계계를 각
각 1명씩 증원하였다.267)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류조억(劉兆億)은 중국인이 운
영하는 굉제채표국(宏濟彩票局)과 기타 방면으로부터 다액의 기부금을 조성했고, 
신임 회계계로 임명된 아이오이 유타로(相生由太郞) 역시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
금 및 기존의 부채를 일시에 해결하여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
다.268) 굉제채표국과 아이오이가 가진 경제력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1908년 8월 30일 후쿠로이역(袋井驛)에서 출발한 건축자재 및 관련 기술자들이 
대련항에 도착하였다. 9월 2일에는 부두에 도착한 목재를 건축부지로 운반하는 나
무끌기의식(木曳式)이 진행되어 대련의 남녀노소가 참여하였다.269) 
<그림9> 대련시민의 木曳式
   (출전: 松山珵三編, 『大連神社創立誌』, 大連神社社務所, 1920.) 
  
 1908년 9월 2일 대련항을 통해 분사건축에 관한 재료가 도착하였고, 1년간의 공
사를 거쳐 1909년 10월 7일 신전, 배전, 중문, 신찬소(神饌所), 미즈야(水舍), 사무
소(社務所)가 완공되었다. 다음 날인 8일에는 이즈모오야시로쿄의 관장 대리인 사
사키 유키미(佐佐木幸見)가 대련에 도착하여, 도쿄에서 가지고 온 이즈모오야시로
쿄의 분령을 미코시(神輿)에 안치하여 경내까지 옮기는 의식을 진행하였다.270) 9일
267) 松山珵三編 앞의 책, p.32.
268) 松山珵三編 앞의 책, p.33, p.40.
269) 松山珵三編 앞의 책, p.33.
270) 松山珵三編 앞의 책,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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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천좌식이 진행되었으며, 임시신전에 안치되어 있던 신체(神體)도 신축된 신전
으로 옮겼다. 10일 오전 10시부터는 진제식(鎭祭式)이 진행되어 분사건설위원 및 
민정장관 대리, 대련민정서장, 황도회장, 대련재향군인회단장, 각 신문사장 등을 비
롯한 각 관계자들이 본식에 참여하였다.271) 또한 이즈모오야시로쿄의 관장 센게 타
카치카(千家尊愛)는 분사건설위원장 이하 위원 및 위원에 준하는 각 이들에게 감사
장과 선물을 증정하였는데, 다른 이들에게는 1개씩 증정되었던 은잔이 구니자와위
원장, 이시모토와 류부위원장, 아이오이 회계위원에게는 각각 3개씩이 증정되었
다.272) 이상의 네 사람이 분사의 건설에 크게 조력한 것을 알 수 있다.  
 1909년 12월 6일 구니자와 위원장, 이시모토 부위원장, 아이오이 회계주임 등이 
사무소에서 비밀회의를 개최하여 신사와 종교의 구별에 관해 논의를 하고, 이즈모
오야시로쿄의 본원과 교섭을 거듭한 후 1910년 3월 30일 분사상급역원회의를 열
어 분사를 대련신사로 개칭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안은 건설위원 간에 의견 조절을 
거쳐 대련민정서장에게 보고되었다. 4월 30일에 열린 분사역원총회에서는 분사를 
신사로 개칭하는 방법과 수순에 관한 7개의 사항을 정리하였다.273)
 1910년 5월 28일에는 대련신사 최초의 춘계대제가 집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련민정서장 대리에 의한 폐백공진이 진행되었고, 소학교 아동의 참배가 이어졌
다. 이와 같은 행사는 일본 국내와 비교하자면 ‘현사(縣社)’의 사격에 해당하는 신
271) 松山珵三編 앞의 책, p.42.
272) 松山珵三編 앞의 책, pp.49-51.
273) 1. 오야시로쿄 관동분사를 대련시의 우부스나신사로 봉사할 것.
     2. 신전, 배전, 울타리(玉垣), 중문, 신찬소, 미즈야, 사무소, 휴게소는 
        우부스나신사의 관할로 함.
     3. 기와구조의 구 사무소(舊社務所), 장학원 기숙사건물 및 부속건물은 
        오야시로쿄의 관할로 함. 
     4. 토지는 다리를 경계로 이남을 우부스나신사의 관할로, 
        이북을 오야시로쿄의 관할로 함. 
        단, 공도(公道)로 통하는 도로는 우부스나신사의 관할로 함. 
     5. 배전 내에 있는 조령사(祖靈社)는 구 사무소를 개조하여 조령사로 함. 
     6. 건설위원은 대련시민 중 선출한 우지코(氏子)총대가 확정되면 인계수속을
        마치고 해산함. 
        단,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잔무위원 수 명을 둠. 
      7. 구 사무소 개축, 기타 경비세목 및 협정에서 빠진 사항은 우지코총대, 
        잔무위원, 분원역원이 협정하는 것으로 함. 
        이상은 1910년 5월 17일 위원회에서 결정. 
        松山珵三編 앞의 책, p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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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진행되었으므로, 무격사에 지나지 않던 대련신사에서는 파격적인 행사였다
고 할 수 있다.274) 같은 해 10월 13일에는 대련신사제규정(大連神社諸規定)이 관
동도독부로부터 허가되었다. 주요 내용은 우지코와 역원(役員)의 역할과 선발규정
이었다. 당시 관동주에는 신사인가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대련신사의 인가규정은 이
후 만주 각지의 신사설립 신청 시 참고자료가 되었다.27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련신사는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분사를 기반으로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데미즈 등이 신사설립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으로 
귀국했던 것과 달리 이즈모오야시로쿄는 이시모토를 비롯한 여러 개인과 단체의 
지원을 얻어 분사건설에 성공하였다. 이시모토는 분사건설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관동도독부의 통역관으로 재직하며 개인적으로 자신
의 집의 일부를 분사창립사무소로 대여해주었고, 분사건설위원회, 황도회 등의 단
체에서도 분사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즈모오야시로쿄를 대련신사로 
만드는 데 크게 조력한 이들은 주로 만철, 대련민정서, 군(軍)과 같은 일본정부와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즈모오야시로쿄 측이 데미즈 측
과 달리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시모토가 이즈모오샤시로쿄의 분사건설에서부터 대련신사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막대한 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대련신사의 설립에 가장 크게 공헌한 이시모토와 그를 경제적으로 부
유하도록 만든 아편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대련신사와 아편
 『對支回顧錄』276)에 따르면 이시모토는 1868년 4월 고지현(高知縣) 나가오카군(長
岡郡) 오코무라(岡豊村) 출신이며, 그의 집안은 대대로 구지(宮司)의 직을 맡아왔다
고 한다. 1882년 이시모토는 사사키 타카유키(佐佐木高行)277)의 후원으로 상해로 
274) 新田光子 앞의 책, p.63.
275) 新田光子 앞의 책, pp.55-56.
276) 東亞同文會編, 『對支回顧錄』, 原書房, 1981, p.284. 
277) 佐佐木高行(1830년-1910년)는 도사번(土佐藩) 출신으로 메이지 시기 정치가
로 활약하며 이타가키 타이스케(板垣退助)‧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와 함께 도사
삼백(土佐三伯)으로 불렸다  http://ja.wikipedia.org/wiki/%E4%BD%90%E4%
   BD%90%E6%9C%A8%E9%AB%98%E8%A1%8C, 검색어: ‘佐佐木高行’, 검색일 
: 201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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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가 프랑스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배웠다. 청일전쟁의 발발 
후 도사(土佐)출신의 제1사단장 야마지 모토하루(山地元治)의 통역관으로 참전하여 
대만까지 종군하였고,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가 대만총독으로 임명된 이후 대만
총독부 전매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이시모토는 대련에서 
아편전매국을 경영하게 된다. 러일전쟁에도 통역관으로서 제3군 소속으로 참전하였
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대련에 머물며 관동도독부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었다.278) 
 아편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정부가 재원의 확보를 위해 직접 관리하는 상품이었다. 
1894년 청일전쟁 이래 대만‧관동주 등의 지역에서 일본정부는 아편을 전매하며 재
정을 확충했다. 1898년 9월 일본은 대만에 아편령의 실시에 들어갔고, 이 아편령
에 근거해 대만총독부는 전매국에서만 아편을 수입‧제조하도록 하였다.279) “1898
년 일본은 대만에서 약 350만 엔 정도의 아편전매 수입을 올렸는데, 이것은 대만 
전체 세입의 46.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점근정책에 근거한 아편전매제도가 아편 
근절을 위한 것이 아닌 대만총독부의 재정확보를 위한 사업이었음을 말해준다. 일
본은 러일전쟁 이후 관동주를 조차한 후, 이 지역에서도 아편 점금정책을 명분으로 
아편전매제도를 실시하였다.280) 그러나 관동주의 아편전매제도는 대만총독부와 같
은 식민지당국이 직접 아편전매를 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281) 
 1906년 관동도독부는 아편판매의 개인특허제를 실시하여 중국인 반충국(潘忠國)
에게 권한을 주었고, 1907년 이시모토가 그 특허권한을 넘겨받았다. 이시모토는 
1915년 개인특허제가 폐지될 때까지 아편판매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282) 이
시모토의 저택은 마츠야마저택(松山御殿)이라 불리며, 해마다 꽃놀이가 열리는 호
화저택으로 유명했는데, 그 규모는 관동도독부 민정장관의 관사를 능가했다고 한
다.283) 이시모토는 해외에서 아편을 대규모로 수입하여, 광고국(廣膏局)에서 아편
원료를 벽돌 크기의 아편고(阿片膏)로 가공한 후 민정서에 등기한 중간상인에게 도
매했는데, 광고국은 “이름은 민립(民立)이나 사실은 관영(官營)으로 틀림없이 관청
278) 이시모토의 경력은 東亞同文會編 앞의 책, pp.284-285에서 참고하여 정리하
였다. 
279) 박강, 『中日戰爭과 아편-내몽고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사, 1995, p.59. 
280) 박강 앞의 책, pp.60-62. 
281) 구라하시 마사나오, 박강 역, 『아편제국 日本』, 지식산업사, 1999, p.142.
282) 구라하시 마사나오 앞의 책, pp.142-143.




相生由太郞 5,330 분사건설위원회 회계주임
南滿洲鐵道株式會社 3,000 국영회사
石本鏆太郞 2,049 분사건설위원회 부위원장
國澤新兵衛 1,000 분사건설위원회 위원장
과 상인이 결탁한 경영기구”였다.284) 이상과 같이 이시모토는 관동도독부로부터 허
가받은 아편전매권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렸고, 그 수익의 일부는 다시 관동도독부
로 제공되어 군부의 비밀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285)
  <표12>은 1908년 7월 이후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분사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
한 개인과 단체를 다액기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12> 出雲大社敎 大連分祠 건설자금 기부자 및 기부금액 (단위 엔) 
(출전: 松山珵三編, 『大連神社創立誌』, 大連神社社務所, 1920, pp.106-107.)
 이시모토보다 다액을 기부한 개인 및 단체가 있긴 하지만 이시모토의 기부액도 
결코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시모토가 이상과 같이 분사건설자금으로 
거액을 기부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대련에서 아편전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
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액기부자 및 단체 중에는 이시모토와 같은 분사건설위원회의 임원과 함께 굉제
채표국이라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굉제채표
국은 1905년 말 대련화상공의회(大連華商公議會)회장 류조이(劉兆伊)와 기타 관계
자가 군용수표 회수와 채표286)의 발행수익을 통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관동도독
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했다. 1908년 3월 제20차 발행까지 총 58,823엔을 수익을 
올렸는데, 그 중 21,618엔은 1907년 굉제선당(宏濟善堂)건설, 1‧2차 채표손실보충, 
284) 郭鐵樁 外, 신태갑 외 역, 『일본의 대련 식민통치 40년史 제1권』, 선인, 
     2012, p.149.
285) 구라하시 마사나오 앞의 책, p.148.
286) 채표는 지금의 복권과 같은 것으로 1893년 당시 부산의 총영사 무로다 요시
아야(室田義文)가 허가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그 이후로 만들어진 것들이 굉제
채표, 용암포채표, 대만채표인데, 다른 채표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쇠락했으나 
굉제국의 채표는 점점 융성해 갔다. 게다가 굉제국의 채표는 조선, 일본으로의 
유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달마다 수만 장이 유입되었다고 한
다.  「滿洲時事」, 『朝鮮及滿洲』, 191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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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당일어전습소(公學堂日語傳習所) 건설에 사용하였다고 한다.287) 굉제선당은 
1908년 4월 개설되어 중국인 고아나 과부의 원조, 빈곤자구제 및 아편흡연자의 치
료 등을 행하는 자선단체였다고 알려져 있다. 굉제선당의 대표는 분사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 류조억이었다. 그는 러시아가 대련을 점령하던 시기 외국무역 중개업자로 
활동하다, 일본이 대련을 점령한 이후에는 “친일적민족자본가”가 되어 일본의 대련
지배에 공헌한 인물이었다.288) 굉제선당은 관동도독부로부터 매년 지원금을 받았으
며, 1914년에는 이시모토의 아편전매특허권을 넘겨받아 아편의 수입‧제조‧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289) 굉제선당 안에는 계연부(戒烟部)라고 하는 
금연부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이 금연부는 사실 아편을 판매하는 곳이었다. 즉 대
련민정서는 굉제선당의 명의를 빌려 아편판매를 한 것이다. 일본의 관동주 식민당
국이 대련에서 아편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은 특허비라는 명목으로 관동주의 지방
재정으로 충당되었는데, 관동주 식민당국 권력자들은 해외식민지의 지방재정수입은 
제국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 법률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
는데 특허비를 사용하였다. 1921년의 ‘관동주 아편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
다.290)    
 대련에서 판매되는 아편은 모두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였다. 수입은 주로 미쓰이
(三井)물산 대련지점과 같은 일본의 대형 상사나 만철, 복창공사(福昌公司)와 같은 
회사가 그 일을 맡았다.291) 복창공사는 분사건설 기부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낸 아
이오이가 1909년 설립한 회사였다. 아이오이는 1867년 후쿠오카 출신으로 도쿄고
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898년에 미쓰이광산(三井鑛山)에 입사했다. 1907년에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만철총재를 통해 대련부두사무소장직을 맡았고, 1909년에는 
만철에서 항만노동자를 공급하는 부분을 독립시켜 복창공사를 설립했다.292) 만철에
서는 대련항의 하역일을 모두 복창공사에 맡겼고, 아이오이는 하역노동에 종사하는 
중국인 노동자(中國人苦力)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수용소를 만들었다.293) 1913년 당
시 대련에는 모두 3곳에 중국인 노동자수용소(苦力收容所)가 있었다. 그중에서 복
287) 「宏濟彩票局の計劃事業」, 『滿洲日日新聞』, 1908년 4월 20일.
288) 竹中憲一, 『大連歷史散步』, 皓星社, 2007, p.125. 
289) 竹中憲一 앞의 책, p.126, 大連民政署編, 『大連要覽』, 大阪屋號書店, 1928, 
     p.280.
290) 郭鐵樁 外 앞의 책, p.151, p.155.
291) 郭鐵樁 外 앞의 책, pp.151-154.
292) 竹中憲一 앞의 책, p.24.
293) 西澤泰彦, 『大連都市物語』, 河出書房新社, 1999, p.75.
- 89 -
창공사의 수용소가 가장 컸다고 한다. 각 수용소는 대련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
는데 그 이유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1912년에 유행한 페스트 전파의 최대요인으로 
꼽혀 시내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294) 아이오이는 수용소에 “치료‧오
락‧위생시설을 세워 ‘관리’와 ‘복리’ 2가지 방책”을 사용해 노동자를 관리했으며, 
노동자들에게 아편과 채표를 공급해 그들의 공임(工賃)을 토해내게 만들기도 하였
다.295)  
 이상 대련신사의 탄생에 크게 조력했던 이시모토의 활동 배경에 대해 그의 아편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시모토가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분사설립 초기부
터 자신의 집 일부를 내어주고, 또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분사설립에 필요한 협력
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편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시모토는 청일전쟁 이후부터 군과 맺어온 인연을 바탕으로 아편전매에 
종사하였고, 그 경험을 토대로 대련에서도 아편을 통해 부를 쌓았다. 아편은 이시
모토 뿐만 아니라 중국인단체였던 굉제국과 무역업과 중국인 노동자관리업을 하던 
아이오이에게도 부를 가져다주었다. 
 
4. 결론
  러일전쟁 이후 대련신사가 당해지역의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과정
에 대해 참여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닛타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대련신사는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분사를 전신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대
련신사의 설립배경의 이면에는 이즈모오야시로쿄 측과는 별개로 대련신사를 최초
부터 설립하고자 했던 데미즈 측과 같은 세력도 존재했던 사실을 본 연구에서 밝
혔다. 데미즈 측의 시도는 이즈모오야시로쿄 측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대련일본인사회에서 신사설립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의 사례는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에 거주
하는 일본인이라고 신사의 설립에 모두 협조하거나,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
실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해외일본인사회와 신사에 관한 연구에서 신사설립에 있어
서 지역민의 불화에 관한 부분이 지적된 적은 없었다. 또한 이시모토 칸타로라고 
하는 아편전매상이 대련신사의 설립에 많은 협조를 했다는 사실은 신사의 성격을 
294) 「苦力と苦力收容所」, 『朝鮮及滿洲』, 1913년 1월 1일.
295) 竹中憲一 앞의 책,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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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안에 모셔진 제신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재부일본인사
회의 경우 아편상이 아닌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였던 소 시게마사(宗重正)와 같은 
쓰시마인이 신사의 설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해외일본인사회의 
신사가 신사로서 다 같은 것이 아닌 당해지역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개성을 가진 
산물이었음을 말해준다. 
 대련과 같은 조차지 혹은 식민지에 설립된 신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
기되고 있다. 
 “신사는 식민지 도시에 있어서 일본인 사회의 정신적 통합의 핵이자 식민지 지배의 
상징으로, 구미인 커뮤니티의 교회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신성한 장소로 일찍부터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면 거의 모든 곳에 신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96)  
 하시야 히로시(橋谷弘)가 일본의 식민지 도시 경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의 
하나로 신사를 꼽은 것도 위와 같은 이유이다.297) 일본인들이 모여 있는 모든 곳
에 신사가 있다는 말은 해외신사연구의 선구자로 알려진 오가사와라 쇼조(小笠原
三省)의 『海外の神社』에서 나온 이래 지금까지 아무런 비판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신사에 대한 인식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해외일본
인사회에 설립된 개별 신사가 가졌던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해외일본인사
회가 신사를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가는 과정도 드러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해외일본인사회에 신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 신사가 어떻게, 어떤 사회적 구조 
속에서 설립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작
업이 수반될 때 해외일본인사회와 당해지역신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개성을 잃
고 제국일본을 구성하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296) 김백영,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도시 형성」,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도시 형성』, 심산, 2013, p.198.
297) 橋谷弘, 『帝國日本と植民地都市』, 吉川弘文館, 2004,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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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장
 이상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형성의 특징을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
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변화에 대해 쓰시마인의 활동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쓰시마인은 쓰시마 본도(本島)의 피폐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1876년 이후 부산으로 대거 진출하였다. 그 결과 1888년까지 약 2천 명에 달하는 
재부일본인의 과반수를 쓰시마인이 차지하였다. 
 쓰시마인은 부산에 진출한 일본의 유력자본가와의 갈등, 경제불황, 자연재해 등을 
경험하는 가운데 동향인 간에 도움이 되자는 목적을 세우고 동향회를 결성하였다. 
동향회의 결성은 1880년을 기점으로 일본 국내의 도시에서도 확인된다. 나리타 류
이치는 동향회의 결성원리가 국민국가의 형성원리와 유사함을 지적하며 그것이 국
민국가 형성기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밝혔다. 또한 쓰시마동향회에서는 1884년 쓰
시마의 초대 번주 소 요시토시를 모시는 히로쿠니신사요배소를 설치하였는데, 일본 
국내의 동향회도 구 번주를 역사상의 위인으로 삼아 현창하며 동향인 간의 연대를 
기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일본 국내와 유사한 형
태로 국민국가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개항 이후 쓰시마인과 비쓰시마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재부일본인사
회가 청일전쟁 이후 용두산신사의 설립을 통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초량왜관 시기부터 존재했던 쓰시마인의 사당은 부산의 개항 이후 다수의 
일본인을 통합할 수 있는 형태의 신사로 변화되어야만 했다. 사당에서 신사로의 변
화를 담당한 주체는 일본인자치기구였다. 일본인자치기구에서는 신직과 교도직 같
은 전문인의 지원을 통해 쓰시마인의 사당을 사무소(社務所)와 같은 근대적 시설을 
갖춘 신사로 바꿔나갔다. 정비가 진행 중이던 고토히라신사에서는 1894년 3월 9일 
메이지천황의 은혼식을 기념하는 제전이 집행되었다. 이날은 일본제국헌법 발포식 
때와 마찬가지로 이세신궁과 모든 국가의 신사 등에서 동시에 제전이 집행되었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국가적 제전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국민화가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자치기구의 신사에 관한 사무가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쓰시마동향회는 쓰시마의 구 번주 를 신으로 모시는 히로쿠니신
사요배소를 설립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를 대상으로 활동하였다. 청일전쟁
은 재부일본인사회가 신앙의 측면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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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전쟁 이후인 1896년 4월 히로쿠니다이진이 쓰시마동향회 관계자의 
참석 하에 진행된 행사 중 고토히라신사로 합사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재부일본
인사회의 신사는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히로쿠니다이진의 합사 
이후 고토히라신사는 노후가 원인이 되어 개축된다. 이때 필요한 공사자금은 쓰시
마의 마지막 번주 소 시게마사의 협조 속에 마련되었다. 재부일본인 전체를 위한 
신사의 공사자금마련에 소 시게마사가 협조한 것은 구 통치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책임져야 했던 화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고토히라신사는 개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던 1899년 1월 용두산신사로 사호가 변
경된다. 이로써 용두산신사는 재부일본인사회를 대표하는 우부스나신사가 되었다. 
용두산신사가 재부일본인사회를 대표하는 신사로 거듭나기까지는 야스마루 요시오
가 말하는 중간적 지도층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그들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신사
를 설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유도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권위에도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재부일본인사회가 법적으로 국민국가 일본의 일부로 편입되어가는 
과정을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 신사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06년 통감부
령으로 거류민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부일본인사회는 일본의 시정촌과 같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새롭게 제정된 거류민단규칙을 기반으로 재부일본인사
회의 신사행정도 보다 명문화된다. 우지코제도를 거류민단규칙에 나와 있는 총대선
출규칙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1907년과 1908년 두 차례에 걸쳐 용두산신사의 사격을 통
감부에 청원하였다. 사격은 원래 일본 국내에만 적용되는 법이었기 때문에, 해외에 
임의로 설립된 용두산신사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거류민단법의 시행으로 
재부일본인사회가 법인화됨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
본과 대만의 관폐사급 신사에서 신직으로서 재직했던 히라마츠가 용두산신사의 신
직으로서 사격청원을 주도한 것은 용두산신사의 사격으로 관폐대사가 요청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안은 통감부를 거쳐 내무성까지 전
해졌다. 비록 통감부 시기 사격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은 
해외에 임의로 설치된 신사가 일본 국내법의 테두리 속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 과정 중 재부일본인사회 내의 기타 신사들은 용두산
신사의 경내신사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던 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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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정책의 영향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 또한 재부일본
인사회에서도 일본 국내와 마찬가지로 신사를 통한 국민국가화가 진행 중에 있었
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 과정을 통해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화가 국내뿐만 아
니라 해외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재부일본인사회를 비롯한 메이지 초기 형성된 해외일본인사회와 당해지
역의 해외신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재부일본인
사회 외에 보다 다양한 대상지역과, 신사와 같은 국민통합의 장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니시카와 나가오는 근대 국민국가의 특징 중 하나로 명확한 국경의 존재를 꼽았
다. 1877년 초량왜관이 폐쇄됨에 따라 쓰시마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양국의 관계가 쓰시마의 소멸과 함께 근대적으로 개편되
었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정작 양국을 매개한 주체였던 
쓰시마인은 그러한 국제관계의 개편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일본의 국민으로서 
수렴되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
사회의 신사설립 과정을 통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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